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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해외 거대 방송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방송 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방송 100주년을 기념

하는 것은 이러한 도전 요인들에 대응하여 방송 영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방송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여 새로운 방송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방

송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 과제는 방송 100주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방송영역

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발전, 방송 성장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방송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송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전이란 

목표한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미래에 변화할 이상적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

송 100주년 기념을 통해 방송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미래 방송의 방향성을 제시함

으로써 개별 사업자들의 사업 목표와 전략설정을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사

회적으로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방송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 사회, 산업 관계자 및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연구 포럼

의 운영, 전문가 조사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개세미나를 

통해 공론화하여, 제반의 검토 내용을 최종적으로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 계획서로 작성

하고자 한다. 전문가 포럼, 공개 세미나 실시,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을 한국방송학회의 특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이는 방통위와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

구 설계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유기적 체계를 통해 구현되었다.  



- ix -

   3. 연구 내용 및 결과

1) 사례 연구 

방송역사 100년 기념 방안 사례 연구는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비전

과 목적 설정의 방향성과 당위성과 고려할 만한 기념사업의 세부 내용 도출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국내외 유사 기념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하기 위한 배경 및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사례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와 해외 사례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국

내 사례 연구 대상으로는 일제 강점기 역사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갈등 요인에

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기념사업 추진 방

향과 내용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유사 기념사업 추진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사례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 즉 결론은 다음의 3가지 차원으로 통합 정리할 수 있다. 

각 차원별로 보자면, 첫 번째는 ‘기념사업 상징 공간의 구축’이고, 두 번째는 ‘기념 사

업 추진 적절성을 평가할 선택과 집중 필요’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합리적인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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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 조직의 구성’이다.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22년 6월에 

총 9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22년 12월에 총 5명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방송 100주년 기념의 타당성 및 경성방송국 출범

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본 사업의 기본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 하였다. 2차 조사는 앞서 살펴본 전문가 설문조사와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추진 기구의 성격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과 같은 구체

적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방송 100주년 사업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민간 중심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

할 때 방송 100주년 사업의 재원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부담감을 불식시키고 방송 100주년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 기대

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한 것이다. 

3) 전문가 설문조사 

방송 역사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학자 및 방송 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방송 역사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가칭 ‘방송 100년 기념행

사’ 추진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차례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결과, 방송 관련 전문가들은 2027년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

송 관련 전문가들은 방송역사 100년을 기점으로 방송 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포함해야 할 

핵심가치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방송”을 제시하고 있다. 2027년 계획 중인 가칭 ‘방

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추진조직은 방송사업자가 주도하되 정부와 관련 민간조직이 

지원·협력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추진체 산하 별도의 실무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를 집행하고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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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의 수장은 “추진체 구성 후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 이외의 산업 분야의 참

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해외 국가나 기관의 참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세부 사업 유형별로 사업주체 및 예산 방안은 상이할 

수 있는데, 건립 사업(방송 관련 기념관 또는 박물관 등), 기념행사 사업(방송역사 100년 

기념식, 방송문화축제, 박람회, EXPO 등), 기념 제작 사업(기념 우표, 동전, 기념 상품 개발 

및 제작, 배포, 판매 등), 그리고 공익·나눔·복지 사업(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방송문화

개선 실천운동, 기증 및 기부 사업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정부예산 또

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2027년 기념사업 이후에도 추진 조직을 한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존속시킴으로서 “한국 

방송의 산업적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한 진흥”, “방송, 미디어, 콘텐츠, 방송문화 관련 

전문 연구”,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와 박물관 운영 전담”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 “방송

산업/정책/문화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익법인 또는 재단법

인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4) 국민인식조사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인식과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 수

준, 경성방송국 개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방송 100년’과 ‘방송 100년 기념사업’에 대

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반 국민 대상 인식 조사는 전국 20-69세 국민 1,000

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6일 ~ 9월 30일까지 5일에 걸쳐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기

반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국가 자긍심을 종합적으로 묻

는 질문에 대해 7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자랑스럽다 19.5%, 자랑스

럽다 50.4%)을 보였다. 방송문화 자긍심은 방송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현 상태와 이들의 

미래에 대한 지향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 자긍심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미래 차원으로 세분

화하여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방송 이용에 있어서 정서적, 인지적 유용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느끼는 방송문화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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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7.4%가 경성방송국을 한국방송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

했고, 한국 방송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대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41.3%를 차지했

다. 부정적 의견 중 ‘매우 반대’는 19.4%, ‘반대’는 21.9%였고, 긍정적 의견 중 ‘매우 

찬성’은 5.3%, ‘찬성’은 32.1%로 집계됐다. 경성방송국을 한국 방송사(史)의 일부로 인

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단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한국 방송사(史)로 편

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경성방송국 개국에서 시작된 

이 땅에서의 ‘방송 100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인식은 보다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인식도 함께 검토하였다. 

앞서 경성방송국 시기를 한국 방송사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

이 높았지만, 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의 100년 기념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를 질문한 결과, 지상파 

방송사 등 방송 산업체(65.8%)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 

관련 정부 부처(55.1%)와 방송 관련 학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53.2%)에 대한 지

목률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방송 100년 기념 추진사업’

의 성격 상, 방송산업계-정부부처-학술단체 등 관련 주체 모두가 추진 주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심층인터뷰 조사, 전문가설문조사, 그리고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방송100주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역사기념을 중

심으로 진행하는 안으로, 경성방송국을 국내 방송 역사로 공식화하지 않은 채로 민간주도

의 사업을 진행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국민행사 중심 안으로,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

하며 이를 계기로 전 국민적 국가 자긍심과 방송문화 자긍심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마지

막으로 세 번째 방안은 KBS 중심 방안으로, 경성방송국의 의미를 KBS 이전의 국가 방송의 

전신으로 정의하고 제한적으로만 기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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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에 따라서, 각 사업의 진행과 예산의 확보는 다르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

지만, 3개 방안 모두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 방송사업자의 참여와 방송 100주년 사업으로 

인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박물관 건립과‘방송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할 것을 제안으로 포함하였다. 

 

구분 1안 2안 3안 

비전 방송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방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핵심가치
방송의 미래를  위한 
국민 신뢰, 사회적 

책임

국가적 자긍심, 
국민통합

사회적 책임, 방송의 
신뢰

조직 
성격 민간 위원회 정부-민간 공동위원회 민간 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협회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

방송협회장 공동위원

장  

KBS 사장 

참여기관 관련 방송사업자 협회, 
한국방송학회 

주요 방송사업자, 
한국방송학회 

주요 협회, 
한국방송학회 

실무조직 산하 실무협의체 구성 방통위 담당기구 +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예산 
사업자 기금 + 정부 
예산 (방송 박물관 

지원)  

사업자 기금 + 정부 
예산 + 광고, 홍보 

사업  

KBS 예산 + 정부지원 
(박물관)

주요 
사업 

박물관 건립, 역사 
기념 편찬  및 학술  

사업

대형행사(한류 축제), 
박물관 건립, 역사 
기념 편찬  및 학술  

사업

기념프로그램 제작, 
박물관 건립, 역사 
기념 편찬  및 학술  

사업

향후 
발전 
계획 

방송 진흥 재단 방송 진흥 재단 방송 진흥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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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A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the broadcasting

100th anniversary projec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is facing new challenges amidst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due to rapid changes in media technology and market entry by major 

overseas broadcasting companies.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broadcasting is to 

redefine the identity of the broadcasting sector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ing factors 

and share the vision of broadcasting development t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derive a 

new driving forc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broadcasting, this task aims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meaning of the 100th 

anniversary of broadcasting, share the identity of the broadcasting area,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culture and the leap of broadcasting 

growth.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operates a research forum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from civil society, 

industry officials and policy makers, conducts expert surveys and surveys, publicizes 

major research results through open seminars, and finally broadcasts all review 

contents. It is intended to be written as a promotion plan for the 100th anniversary. 

Expert forums, public seminars, and final report writing were conducted by form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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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search team of the Korean Broadcasting Society, which was carried out in 

organic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 Research Results

1) Case Studies

Domestic case studies are examples of similar commemorative projects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in the present and 

future despite the negative conflict factors regarding the fact that it is part of the 

histor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an help to deriv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promotion targeted them.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is case study, that is, the conclusion, can be integrated into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Looking at each dimension, the first is 'establishment of a symbolic space 

for the commemorative project', the second is 'the need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memorative project', and the 

third is 'the composition of a reasonable commemorative project promotion 

organization'.

2) In-Depth Interviews

Summarizing the experts' opinions, respondents in the broadcasting 100th anniversary 

project emphasized the need to motivate broadcasters to actively participate while 

requesting that a private sector-centered promotion organization be formed and 

proceeded. From the standpoint of broadcasters, when promoting privately, they may 

have fears of bearing only the financial burden of the broadcasting 100th anniversary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dispel this burden and create positive expectations for 

the effects that can be expected after the 100th anniversary of broadcasting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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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adcasting Experts Survey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broadcasting-related experts agreed 

on the need to present a new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broadcasting 

through the 2027 'Broadcasting History 100 Year Anniversary Project'. 

Broadcasting-related experts point out the 100 years of broadcasting history as the 

core values that a new vision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should include: 

“Broadcasting trusted by the people,” “Broadcasting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and “Broadcasting with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on.” is presenting 

The promotion organization of the tentatively titled ‘Broadcasting History 100 Years 

Commemorative Project’ planned for 2027 is led by broadcasters, but experts 

recognize that the most appropriate way is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4) National Survey

In response to a comprehensive question about national pride, ‘How proud are you 

of Korea?’, nearly 70%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positively (19.5% very proud, 

50.4% proud). Pride in broadcasting culture has the meaning of encompassing the 

current state of broadcasting media and contents and their future orient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national pride,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and pride of 

broadcasting culture by subdividing it into personal, national, and future dimension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pondents highly acknowledged the 

emotional and cognitive usefulness of broadcasting, indicating that they had a high 

level of pride in broadcasting culture at the personal level.

37.4% of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Gyeongseong Broadcasting St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art of Korean broadcasting company, and 41.3% of the 

total respondents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it as a Korean broadcasting 

company. As a result of the question about the most suitable entity for promoting the 

'Broadcasting 100 Year Anniversary Project', the highest response rat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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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companies such as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65.8%). However, 

the number of nominations for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broadcasting-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55.1%) and 

broadcasting-related academic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53.2%) also exceeded half 

of the total respondents. Due to the nature of the tentatively-named “Broadcasting 

100 Year Anniversary Promotion Project,”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that all related entities, such as the broadcasting industry, 

government departments, and academic organizations, are suitable for the promotion.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an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a survey 

of experts, and a public awareness survey, three plans for promo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broadcasting were presented. First of all, the first plan is to carry out 

a privately led project without formalizing Gyeongseong Broadcasting Station as a 

domestic broadcasting history. The second plan is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broadcasting history in the center of national events, an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national pride and broadcasting culture. Finally, the third 

plan is a KBS-centered plan, which defines the meaning of Gyeongseong Broadcasting 

Station as the predecessor of national broadcasting before KBS and commemorates it 

only in a limited way. According to these plans, it was proposed to proceed with each 

project differently and to secure the budget. However, all three plans a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to achieve specific results from the broadcasting 100th 

anniversary projec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broadcasting museum and It was 

included as a proposal to establish the 'Broadcasting Promotion Foundation' (tentativ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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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해외 거대 방송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으로 인한 미디어 환

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방송 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

는 것은 이러한 도전 요인들에 대응하여 방송 영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방송 발전의 비

전을 공유하여 새로운 방송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방송

영상 산업의 외적 성장 속에서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는 잠재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불안전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국내 방송영상 산업의 전체 규모가 대형화됨에 자본의 안정적 회수를 추구하는 경향성은 

강화되고 혁신성은 약화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영상 산

업의 제작 기반은 여전히 다수가 영세한 규모에 머물고 있는 점도 향후 방송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 100주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

어야 하는 방송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가 어디

서 왔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에 우리에

게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 역시 단지 한반도에서 전파를 

통해 방송이 전달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방송이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떠한 방송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국내 방송은 기술적으로 그 영역의 범위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류로 대변되는 눈부신 산업 발전과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방송에 

대한 제도적 규범과 사회적 책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방송 시장 공유된 가치와 규

범의 부재. 즉, 다양한 산업의 세부 지류로 분화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의 과열된 경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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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송 산업과 방송인의 공유된 정체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송 시장 내의 공

통된 규범과 가치의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송 영상 산업의 성장 비전 불투명

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 방송의 산업적 성과에 

대한 찬사는 커지고 있지만, 과연 한국 방송의 산업 성장의 지속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높아지

고 있다. 세 번째로 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수록 방송 산업의 제도적 범위 설정의 행정

적 필요는 높아지고 있다. 방송 기술적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동일 서비스 동

일 규제의 수평적 규제 원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송 영역의 제

도적 범위 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이러한 도전 요인들에 대응하여 방송 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의 

고유한 정체성은 기술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방송 100주년의 의미는 방송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공유함으로써 국내 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발전, 방송 

성장 비전의 제시, 그리고 방송 확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 과제는 방송 100주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방송영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발전, 방송 성장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방송 100주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송 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조사 연구와 함께, 실

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실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 준비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이

를 집행하는 준비위원회의 구성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는 방송 100주년 기념

을 추진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방송 100주년 기념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기본 계획안 수립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100주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들과 정

책 담당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된 비전를 수립하고, 이를 100주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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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 계획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방송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송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전이란 목

표한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미래에 변화할 이상적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100주년 기념을 통해 방송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미래 방송의 방향성을 제시함으

로써 개별 사업자들의 사업 목표와 전략설정을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사회

적으로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방송 정책의 집행력을 높

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방송 100주년을 기념 계획을 준비를 위한 목적의 

방송의 정체성 공유 및 비전의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국민,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방송의 사회문화적 리더쉽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방송 새로운 100년’에 대

한 학계, 산업계, 정책 기구의 의견을 다각도로 모아 분석한다. 한국 방송 100주년 기념 행

사 및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난 한국 방송 100년을 

회고하고 성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방송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대비한 기본 

계획 수립이다. 두 가지 영역 모두 각계의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바, 본 연구

에서는 학계를 비롯해 미디어 산업 현장과 정책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포럼

을 구성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진행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여 방송박물관 설립에 대한 검토 및 추진도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방송박물관을 설립하여 방송유물의 테마 전시와 일반 국민들의 교육 및 체

험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교육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방송박물관의 설립을 통해 지난 100년간의 방송의 역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복합문화공간의 기

능과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청자 중심의 방송 및 미디어 발전 방향과 비전을 확산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 중심

의 개별적 논의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송박물관 설립 방안에 대해

서도 검토한다. 

다음으로,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은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전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방송 관련 사업자와 종사자 및 시청자(이용자)를 포함하는 체계적 전담조직을 마

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 관련 정부기관은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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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념행사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의 검

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본 연구는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실무준비단

(가칭)’ 구성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전담조직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

성 방안 및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특별법, 시행령 또는 고시) 제정 방안 그리고 ‘방송의 

날’(2월 16일) 법정기념일 지정 및 기존 ‘방송의 날’(9월 3일)과의 차별화 전략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방송 산업 종사자 및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

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다. 공개 세미나 및 정기학술대

회, 기 포럼의 결과물과 논의 내용을 기초로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 기본 계획을 제시하

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위 구성 및 법제도적 제안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송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방송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100주년

을 기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법제도적 요건을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 사회, 산업 관계자 및 정책 담당자들의 의

견 수렴에 필요한 연구 포럼의 운영, 전문가 조사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연구 결

과에 대해서 공개세미나를 통해 공론화하여, 제반의 검토 내용을 최종적으로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 계획서로 작성하고자 한다.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목적

으로 하는 가운데, 전문가 포럼 및 공개 세미나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위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내는 다층적 연구목표를 실현

하기 위한 연구의 체계적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다층적 연구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 포럼, 공개 세미나 실시, 최

종 보고서 작성 등을 한국방송학회의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이는 방통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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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유기적 체계

를 통해 구현되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의 주요 현안들을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함. 본 

사업은 크게 (1)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 방향 및 의제 설정을 위한 연구 포럼 총 4회 실시, 

(2) 방송 100주년의 의미 및 방송 발전의 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조

사 연구, (3) 사례조사를 통한 100주년 행사 및 법 제도적 준비를 위한 실행 방안 검토, (4) 

최종 보고서: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 계획 작성 등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크

게 네가지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각 세부과제를 유기적으

로 연결하여 연구팀과 참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교차 점검 및 보완하며 최종적으로 보

고서를 통하여 100주년 기념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 연구 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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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포럼 운영 

방송 유관 기관의 대표들을 본 과제의 연구 포럼으로 구성하여. 포럼의 정기 회의를 통

해 본 과제의 주요 주제를 결정하여 기본적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 연구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사업자들의 의견 공유를 추진하였다

 - (주요내용) 방송 100주년 기념의 범위 및 기본 방향 설정 

 - (형    식) 총 4회의 포럼 진행

 - 포럼 구성원 명단

한국 방송 10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계획하는 본 연구의 속상 상, 연구 진행 

상황과 단계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학문적 배경의 

연구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며, 연구 범주

와 주제도 넓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도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연구 단계별, 세부 연구 분

야별 성과에 대한 체계적 점검, 학문적·정책적 연구 성과와 100주년 기념사업과의 연계성 

소속 지위 이름

한신대 교수 문철수 

방송학회 연구팀 

홍원식 

김유정

송인덕 

허  준

방통위 담당 혁신기획담당관 황소현

방송학회 연구이사 김설아

방송협회 정책팀 최상훈 

케이블TV협회 정책팀 신호철

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팀 김세원

IPTV 협회 정책기획센터 이상경

<표 1-1> 연구 포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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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등을 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차

례에 걸친 연구 포럼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포럼의 구체적인 주제와 시점은 다음과 같

다. 

시기 연구 포럼 내용 비고

2022.6
방송 100주년 기념의 의미 

 - 한국 방송 역사에 대한 관점

 - 한국 방송 역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 

1/4 시점

2022.8
방송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 

 - 방송 발전을 위한 디지털 융합 환경 분석 

 -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 제도 (규제 및 진흥)의 개선 방향 

연구 

2/4 시점 

2022.10
의견 수렴 조사 연구 공유 

 - 방송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식 조사 결과

 -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 

3/4 시점

2022.12
100주년 기념 추진 실행방안 검토 

 - 100주년 기념 행사 실행안 타당성 검토 

 - 한국 방송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종합 검토 

최종 보고

서 작성 전 

<표 1-2> 연구 포럼의 진행 

2)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방송 100주년 기념의 의미 및 방송발전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

고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방송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질문의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는

데, 총 3회의 설문조사를 2차례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1차례의 국민인식조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방송 100주년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방송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차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추진기구 및 

재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식조사도 실시하

여 방송 100주년 기념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적 정서와 인식을 통한 방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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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 기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사의 결

과를 한국방송학회 회원 및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론화하였다. 

3) 실행 방안 검토  

본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일반 수용자 인식 조사 결과 및 세미나

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송 100주년 기념 행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였다. 기념 

행사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구체적 수행 예산의 규모, 준비 조직위의 구성 및 법률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3절  한국 방송의 역사성과 경성방송국 의미1)  
                                                                

                                                                 

1. ‘무선전화’ 방송, 신기한 조화  

1920년대 라디오는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손안에 TV를 내세우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보다도 더 혁명적인 새로운 테크놀로지였다. 근대적 형태의 일간지나 잡지가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게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가격의 ‘뉴미디어’였던 시절에 라디오는 

‘무선전화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조선에 출현하였다.  

무선전화방송에 앞서 ‘무선 전화’ 실험이 처음 행해진 것은 1915년 10월 1일이었다. 조

선총독부 체신국이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경성우체국, 충무로 입구 중앙우체국자리) 청

사 신축 낙성을 기념하여 행한 것이었다. 세종로에 위치한 종로 체신국에서 전파를 송신

하고, 경성우체국에서 수신하는 시연이었다. 이 무선전화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서구에서 

개발된 최첨단 ‘라디오 무선(radio wireless)’ 기술을 식민지 조선에서 실험해 본 것이었다. 

조선 땅에서 ‘무선전화 방송’ 전파가 최초로 수신된 것은 1924년 11월이었다. 조선총독부

1) 백미숙(서울대) 교수의 원고를 중심으로



- 9 -

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번화했던 진고개(충무로) 입구의 가장 큰 건물이었던 미쓰코시 백

화점(현재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외국에서 수입한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일본 대판(大阪

오오사카)으로부터 발사되는 JOBK 10KW 시험방송 전파를 최초로 수신하였다. 이 신기한 

구경을 하려고 진고개에 모여든 인파가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한국 최초의 무선전화 방송 전파 송수신이 이루어진 것은 1924년 12월 10일이었다. 일본

전보통신 경성지국 주최로 본정 삼월오복정 삼층에 설치된 수신시설에서 “귀에 들리지도 

눈에 뵈지도 않는 말소리와 음악소리가 허공으로부터 떠들어와서 몇 천리 몇 만리를 격한 

사람에게 들린다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무선방송 기계를 설치한 체신국 실험

실에서 정보통신경성지국장의 축사가 들려오고 다음으로 ‘유량한 각종 음악소리가 흘러나

오는’ 순서로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선 땅에서 처음 발사된 방송전파였다. 

마르코니가 1899년 처음 송수신 실험에 성공했던 ‘라디오 와이어리스(radio wireless)’ 통

신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마르코니의 신기술

은 보통사람들의 취미활동의 하나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1910년대 중반 서구 특히 미국에

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를 포함하는 ‘라디오 와이어리스(radio wireless)’ 통신 클럽이 천여

개에 이를 정도였다. 오늘날  ‘아마추어 무선’ 혹은 ‘햄’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취미활동이 

되었지만, 당시의 통신클럽활동 붐은 PC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붐이 일어났던 1990년대 후

반과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의 모습에 비교할 수 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사고(1912

년)가 나기 전까지는 이들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라디오 주파수대의 주요 지배자였다. 이들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모르스부호를 이용한 무선전신교신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소식을 전

하거나, 서로 먼 지역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교환하였다. 밤마다 무선기의 키를 두드리

며 지난 밤 얼마나 먼 곳에서 자신의 신호를 받았는지, 자신은 또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

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았는지를 서로 경쟁하며 즐겼다.  

1차 세계대전은 라디오 와이어리스 무선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고, 군대에 갔던 

이들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최신 진공튜브 부품을 가지고 귀향하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퍼

졌다. 귀향 무선사들 중 일부는 모르스 부호를 두드리는 대신, 새로운 기술과 부품을 이용

해 사람의 목소리와 레코드음악을 실어 보내는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

했다. ‘라디오 무선 전화(Wireless Radiotelephpone)’는 모르스 부호를 몰라도, 아마추어 무

선사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취미 활동이었다. 무선기의 주파수를 잘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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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른 사람의 신호를 수신만 해도 즐길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 수신 취미활

동을 시작했다. 무선전화 송신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취미활동가들로부터 좀 더 자

주 소리와 음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도 취미활동에 매일 밤 시간을 

쏟을 수는 없으므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정기적으로 무선전화(라디오폰)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라디오폰 송수신기의 판매도 증가했다.    

이즈음 1차 세계대전 중에 설립되었던 전쟁군수 기업인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를 비롯해 웨스팅하우스, 제네랄 일렉트릭 등의 미국 기업들은 과잉 군수설비 시

설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던 때였다. 기선이나 화물선의 교신용 혹은 군사무선용으로 사

용하던 라디오 기술은 이제 보통사람들이 이야기나 음악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

했다. 어느 집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든가,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야구경기에 대해 이

야기하거나, 당시 인기있던 노래나 연주 레코드를 틀어주었다. 미국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주변에서 가장 인기있던 라디오폰 방송은 프랭크 콘래드라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자가 하던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은 콘래드에게 그의 집 자동차 창고에서 행

하던 무선 전화(라디오폰) 설비를 회사에다 설치하여 좀더 강한 출력과 기기로 방송할 것

을 제안했다. 이것이 이른바 ‘세계 최초의 방송’으로 1920년 11월 2일 실시되었다고 기록

으로 전해지는 KDKA 방송이다. 

식민지 조선에 무선전화방송을 알리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미 1920년부터 무선전화로 음악을 방송하고,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현황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었다. 총독부 체

신국의 시험방송이 실시되기 전인 1924년 10월 6일자 『조선일보』는 ‘편리한 무선전화’

라는 제목으로 “기계하나만 설비하여 두면 음악, 연설, 강연 무엇이던지 가만히 집에 앉아

서 들을 수 있다”며 구미각국에서 최신 유행한다는 라디오를 크게 소개했다. 체신국 무선

전화 공개 시험방송 전파 발사가 있은 지 일주일 후인 12월 17일부터는 ‘무선전화방송 공

개시험’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조선말로는 처음인 무선전화 시험”은 3일 동안 매일 3차

례에 걸쳐 시연회가 개최되었는데, 송신은 『조선일보』에서 수신은 관철동에 있던 극장 

<우미관>과 경성 공회당 두 군데에서 했다. 이 공개시험방송은 “방송무선전화, 연설, 성악, 

기악 등과 무선전화에 관한 강연, 무선전화의 원리를 설명한 활동사진, 고성축음기, 전화 

등 최신발명의 실연”으로 구성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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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실은 한식 평가옥이었던 『조선일보』사장실이었다. 홑이불로 방음장치를 하고, 마

이크를 설치하였다. 여기자 최은희가 사회를 맡았고, 이상재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일본인 

기술자의 무선방송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당대의 명창 이동백의 창과 해금, 양금 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성 공회당과 우미관에 있던 수천의 시민들은 이에 경탄을 금치 못

했다. 무선방송 시연은 ‘기적’ ‘신비’ 등을 표제로 무선전화 방송시연을 듣는 청중의 사진

과 함께 기사화되었는데, 무선전화를 듣고 난 여성의 소감 기사를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올시다. 신문의 예고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학생들을 데리

고 들으러 온 것인데 줄도 없이 들리는 역력한 그 음성은 놀라지 않을 없었습니

다. 사람은 오래 살 것이올시다. 평생에 이 같은 신기한 조화를 볼 줄은 기대하

지 않은 바이었으며 아직도 과학에 대한 지식이 옅은 조선민중을 위하야 이같은 

주최를 하여 주신 조선일보의 성의를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무선전화 공개시연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양 신문이 주요 도시를 순

회하며 개최하였고, 도쿄, 오사카, 상해 등지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각

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던 <부인 견

학단>이 1926년 4월 18일 체신국 무선시험방송실을 방문하여 체험한 무선전화의 방송과

정 역시 경이와 신기로움 그 자체로 기록되었다. 그들은 “신나는 유성기의 밴드소리가 나

올 때마다 가늘은 공중선을 쳐다보며 또는 체신국 뜰 가득히 쾅쾅 울려 퍼지는 수신기를 

둘러싸고 그만 감탄만 연발하는 것이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꼭 요술같다니까]” 하

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주최한 무선전화방송 공개 시연 방송에서 사회를 맡았던 최은

희도 직접 수신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견학 후에는 방문자들 중 일

부가 소프라노 합창이나 풍금독주를 하고 방송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도 했다   

총독부 시험방송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무선전화방송 사연에 적극

적이었던 것은 방송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에서였다. 『조선일보』는 공개시험방송 시연

회 기사에서, “조선의 방송무선전화도 멀지 아니하여 방송감시국이 설치되는 날에는 민간

방송회사가 설립될 것이므로 차차 실용적 방면에도 쓰이게 될 것인데 … 체신국의 계획으

로는 무선전화영업자를 전형하여 이를 실행…” 할 것이라며 방송사업에 대한 속내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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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총독부 시험방송 성공 직후부터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총독부에 사설방송국 설립허

가원을 제출한 상태였다. 1925년 7월에는 방송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민간기업 

및 단체가 경성사설무선전화 방송국 창립사무소를 설치하고, ‘라듸오 위원 정례회’를 매주 

개최하는 것이 보도되었다. 이들은 이십만원을 출자하여 재단법인 경성방송국을 설립하

고, 총독부 체신국에 사설방송국 설치를 출원하였고(1925년 2월), 1926년 9월경부터 방송

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미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이들이 1926년 4월 창립

위원회를 열려고 했을 때, 총독부는 “개인이건 단체건 단일의 법인체를 구성하여 비영리

적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일본 본토의 정책을 내세워, 단일의 비영리 법인체를 구성하도

록 명했다. 이들의 방송국 창립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마침내 같은 해 11월 한국 최초

의 방송기관으로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총독부 통제 하에 발족되었다. 일본은 방송사업

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1지역 1기업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 민간자본이 또 다른 방송국을 

세워 방송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였다. 

총독부가 출력 200와트의 시험방송을 주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6월이었다. 무선전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규 시험방송이 편성된 것이었다. 

우리말 시험방송은 같은 해 8월부터 매주 목요일(종일)과 일요일(반나절)에 실시했다. 조

선극우회의 복혜숙이 무대극 대사를 낭독 방송하거나 국악을 방송했다.

이 시기 라디오 수신기는 귀에 대고 듣는 수화기식의 광석 수신기가 대부분이었다. 확성

기가 달린 전지식 수신기는 상류사회에서 장식용으로 갖추어 두는 값비싼 귀중품에 속했

다. 광석수신기의 가격도 10~20원이었으므로 일반시민에게는 여전히 비쌌다. 방송수신을 

위해서는 공중선 안테나를 특별 가설해야만 했다. 무선수신기를 싼 가격에 직접 가설할 

경우 방송 수신에 필요한  안테나 대신 빨래 줄인 철사줄을 공중선으로 대용하고 지선(접

지선)은 주춧돌이나 마루 밑을 파서 적당한 쇠붙이를 묻어서 대용하였다.『조선일보』

1926년 3월 7일 기사에 의하면 그 때까지 체신국 시험방송의 청취자는 칠백 명이 조금 넘

었다.

무선전화방송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무선전화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하는 

이름은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었다. 신문, 잡지 등의 근대 인쇄매체들도 경성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보급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였다. 각종 무선전화 공개시연회를 통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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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이 접한 라디오는 믿을 수 없는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신기함과 놀라

움으로 가득 찬 스펙타클한 경험이자 두려운 대상이었다.

무선전화방송에 가장 앞장섰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인쇄 매체들은 라디오가 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한 문명의 이기라는 계몽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했다. 조선인들이 근대 

문명의 발전을 상징하는 과학과 기술의 매체 라디오를 수용하고 조선의 문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유했다. 사회적 활용 담론과 더불어 무선전화 방송전파의 원리를 대중에게 이해

시키고자 하는 기술 계몽의 담론도 양산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자사 주최 공개 시험방송에 즈음하여, 외부기고가의 글을 통

해 『조선일보』가 과학문명의 이기인 라디오를 조선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

하면서, 방송무선전화가  ‘근대 과학의 일대 경이’이자 ‘몇 백 몇 천리를 격한 곳에 흔적 

없이 전파되는 … 신기막측한 비밀’을 가진 기술로 묘사했다. 방정환이 설립한 월간 잡지 

『어린이』에도  “라디오에 대한 지식을 얻어두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며 1926년 급속

히 유행되던 라디오 소개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디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원리

를 연못의 파장으로 풀이하여 “말을 보내는 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셈이요 말이 들리는 

것은 그 나무때기가 움직이는 셈이다”고 설명하여 어린이들에게 기술 원리를 교육하고자 

했다.

『어린이』는 과학과 신문명을 강조하고, 지식 학습과 근대적 놀이문화 보급 등을 주목

적으로 하여, 비행기 원리, 전화발명자 알렉산더· 그래함·벨 소개, 전기를 발명한 ‘[에듸손]

의 생각한 3백년후의 세계’ 등의 과학기사를 매월 게재하며, 전보보다도 편리하고 빨리 전

달되는 ‘날러다니는 편지’가 생길 것이라는 미래세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라디오는 비행기, 전기, 전화 등과 마찬가지로 서구 과학문명의 테크놀로지로 소개되었

으나,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사진, 영화, 전신, 전화, 유성기가 그러했듯이 발명품이 아닌 

박래품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식민지 조선이 제국 일본을 통해 서구 과학 기술을 이식받

는 전형의 하나였다. 

1927년 라이즈 마이크, 일명 '거미줄 마이크' 마이크. 전면에 구멍이 많아 뚫려서 침이 튀

면 감전사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 방송인 복혜숙씨는 정면으로 방송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방송했다는 방송일화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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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성과 근대적 대중문화의 수용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에서 정규방송이 시작된 것은 1927년 2월 16일이었다. 첫 방송은 

일본어와 조선어의 두 언어가 사용된 ‘혼합방송’이었다. 일본인에 의한 일본어 아나운스 

멘트에 이어 조선인 이옥경 아나운서의 조선어 콜사인 “JODK 여기는 경성방송국……”으

로 시작되었다. 호출부호 JODK는 경성방송국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은 네 번째 일

본의 방송국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내선일체 식민정책을 상징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식

민지기의 라디오 방송은 식민성의 구축과 근대성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 요소가 결

합된 중층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제국주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

의 하나로 경성방송국을 설립하고, 편성 및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서 식민성은 태생적이었다. 제국의 정치논리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던 수용자들에게는 양악과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근대

적 문화의 창구였을 뿐 아니라, 전통 음악과 이야기를 근대적으로 변용하여 제공하는 매

체이기도 했다. 

1) 초기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과 수용자  

무선전화방송의 실험이나 시험방송으로 경험한 라디오는 프로그램 내용보다 ‘소리나는 

기계’로서 그 존재 자체가 신기하고 만족한 것이었다. 이런 신기함은 조선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막상 라디오가 정규방송을 시작하자 프로그램의 미비함이 수신

기 구매 촉진에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경성방송국의 초기 편성은 뉴스 하루 2회, 일기예보, 9~10회에 이르는 ‘주식기미’ (주식

과 미두시세), 일용품 시세, 강연 및 음악이 고작이었다.  뉴스는 일본 동맹 통신 기사를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없습니다”도 

뉴스였다. 기미란 미곡 거래에서 일종의 선물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주식과 미두시세는 거

의 매 시간마다 5분씩 편성되어 모두 일본어로 방송하였다.  주식기미 방송은 신문보다 훨

씬 신속한 서비스로서 청취자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혼합방송 시기의 라

디오 등록 청취자의 대부분이 상공업 종사자들이었으며, 다음으로 당시 최고 전문직에 속

했던 공무원, 은행, 회사원 등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혼합방송시기 편성은 오늘날처럼 쉬지 않고 계속 방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 9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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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기미시세로 시작되어 오후 9시 반의 익일 프로그램 예고 및 시보로 종료되었으며, 하

루 대략 6시간 30분 정도 방송하였다. 대부분이 일본어 방송이었으며 조선어 방송은 7:3의 

비율로 일본어 방송 사이에 부분적으로 끼워져 있는 형태였다.

게다가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갖가지 검열과 제약이 가중되어 일본과 조선 어느 쪽 

청취자의 구미도 맞추지 못했다. 수신기 보급 부진상태에서 경성방송국은  일본방송협회

와 정식으로 ‘중계연락방송’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1929년 9월부터 일본방송중계를 시

행했다. 극동 아시아 지역과 일본의 방송망 연결의지, 그리고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주식, 물가에 대한 정보요구,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어 방송은 일본중계방송에 밀려 방송시간이 더욱 줄어들었고, 방송시간대도 심야로 

옮겨지는 등 일본인 중심의 방송 편성이 더욱 심해졌다. 값비싼 수신기를 사고도 “잠 잘 

무렵에 30분간 듣는 불쾌한 말 듣느라고 월1원의 요금을 지출”해야 했던 조선인 청취자들

의 불만이 컸다. 반면 일본방송중계가 시작되자 일본인 수신기 등록대수는 만 여 대로 늘

어났다. 조선인 등록자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조선인 청취자의 부진은 방송 개시 5년이 

지난 1932년말 까지도 전체 수신기 보급대수가 2만 500여대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2) 수용자 확대 사업: 수신기 보급, 이중방송, 송신출력 확대  

경성방송국 개국한 2월 이후에도 보급률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매일신보』기사에 의

하면, 1927년 2월초 당국에 신고된 수신기 대수는 경성에서 일본인 584대, 조선인 171대, 

전국적으로 일본인 894대 조선인 212대 등 총 1,114대였다. 경성방송국의 출력이 1KW에 

불과해 수신 범위가 경성과 경기도 일원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고, 수신기가 고가였기 때

문이었다. 

당시 경성방송국에서 보급하던 수신기는 10원에서 60원 정도였다.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진공관식 확성기 수신기는 1구식은 사오십원, 2구식 이상의 경우 100원에서 수백원

에 이르는 고가여서 웬만한 부자 아니고는 가설하지 못했다. 아주 고급수신기인 슈퍼헤테

로다인 수신기는 1천원 정도까지 했다. 1929년 조선인 50인 이상 대기업 남자 성년공의 일

일 평균임금은 하루 1원이었고, 30년대에 기자 등을 포함한 사무직·전문직의 월급이 60~80

원 정도였으며, 은행원·의사·신문기자·교수·관리·회사원 등으로 포함하는 당시 상류층의 

평균 월 생활비는 90원정도 였다. 꽤 인기 직업에 속한 여점원이 월 21원 정도의 수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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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라디오 수신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다. 게다가 월 2원의 청취료(1927.10.1부터 월1

원; 1938.4월 75전으로 인하)와 전지 및 소모품비가 월 2원 정도가 더 소요되었다.

당시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라디오 수신기의 특성은 수화기와 확청기로 구분되었는데, 

확청기는 당시 ‘라빠’라고 부리던 나팔모양의 증폭기가 달린 수신기를 말하는 것이었고, 

수화기는 리시버 형식으로 광석식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청취장비를 말하는 것이었다. 진

공관을 이용한 수신기는 아주 비싸서 초기의 수신기는 경성의 경우 광석식 수신기가 대부

분이었다. 

경성방송국은 라디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국 후부터 일반 라디오팬을 대상으로 

<라디오강습회>를 개최하여, 라디오의 원리와 수신기 고장 수리방법 등을 소개하였고, 저

렴한 실비가격으로 광석식 수신기나 부품을 제공하였다. 매일신보』는 1925년 조선일보가 

실시하였던 것 같은 <부인견학단> 이벤트를 조직하여 가정부인과 여학생들이 경성방송국

을 방문하여 방송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5회에 걸쳐 <방송국 순례기>

라는 기획연재물로 게재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했다. 개국한지 8개월경에 이르는 

10월 1일에는 청취료를 1원으로 인하하였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청취료 인하에 대한 선전

문을 살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기 구입이 여전히 부진하고, 청취료 수입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자 경성방송국은 자동차 라디오 선전대, 시장라디오선전대 

조직하여 판매촉진 활동을 벌였다. 지방무료순회진료반을 파견하고 수신기수리서비스 제

도를 실시했다.

경영난 타개와 한국인 청취자 회유책으로 ‘이중방송’ 계획이 세워진 것이 1931년 2월이

었다. 경성방송국을 1932년 7월 4일을 기해 해소하고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 명칭을 변

경했다. 기구를 확장 개편하여 일본어 제1방송과와 한국어 제2방송과로 분리하였다. 서울 

교외에 이중 방송용 10KW ‘방송소’를 설치하고 1933년 4월 26일부터 이중방송을 실시하

였다. 제2방송 개시와 더불어 한국인 직원도 보강하고, 지방청취자를 흡수하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에도 활기를 띠었으며, 50원 정도 가격의 보급형 교류식 수신기를 제작 판매했

다. 1936년에 이르면 “조선에도 라듸오가 일반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야 서울만 해도 왼만

치 밥술이나 먹는 집이나 심지어 저급직공의 집에 까지도 라듸오가 장치되었고 지방만 하

여도 인테리 가정, 주식추인, 미두노리에 귀를 쓰는 사람, 문화청소년의 집 같은 데까지 라

듸오가 장치” 되어 라디오 보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선어 방송 실시와 출력 증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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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요인이었다. 전체 20%에 불과하던 조선인 청취자의 숫자는 40%로 그 비중이 증

가했고, 중일 전쟁 초기인 1937년까지 등록대수는 11만 1천여 대로 증가했다.

[그림 1-2] 식민시기 라디오 보급 대수  

출처: 김영희(2002), 일제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제

46-2호, 165.

3) 낮에는 경파 밤에는 연파: 근대적 대중문화의 수용

경성방송의 프로그램은 보도, 교양, 오락의 세 분야로 구분되었는데, 뉴스, 기상예보, 주

식기미 및 물가정보, 그리고 각종 실황중계가 보도 부문에 속했다. 교양 부문은 각종 강좌 

및 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은 음악 및 연예로 나누어졌다. 초기에

는 아동 프로그램이 1시간 반 정도 편성되어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되다가 나중에는 독립

되었다. 오락프로그램은 제2방송 개시 이후 전체 방송시간의 삼분의 일을 상회하는 비율

로 편성되었고, 정오 뉴스 후 30분간, 밤 8시부터 9시반 까지 1시간 반으로 하루 약 두 시

간 방송되었다. 주간에는 음악이나 고담, 영화해설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라디오드라마, 

고담, 라디오소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은 서양음악과 조선음악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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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스튜디오 생중계, 이왕직 아악대로부터 중계방송을 월1회 진행했고, 양악방송, 레

코드음악 방송도 활발했다.

음악방송은 언어의 제약이 적어, 같은 음악방송을 일본어와 조선어 두 가지로 방송하기

도 했다. 라디오 구매력이 있는 나이 든 조선청취자들은 국악방송을 특히 선호했다. 국악

방송에는 조선권번의 기생들이 출연하여 잡가 등의 조선 노래를 부르거나 장고, 거문고 

연주를 하기도 했다.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의 하나는 '명창대회'였다. 전국에서 가장 유

명한 명창을 하루 한사람씩 초대하여 매일 방송한 ‘라디오 명창대회’가 가장 인기있는 프

로그래의 하나였다. 1938년 『조광』에 연재되었던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의 주인공 

‘윤직원’ 영감 역시 삼구짜리 라디오로 JODK의 명창대회를 즐겨듣던 라디오팬이었다. 명

창대회 입장료가 최소 십 원인데 비해 라디오 방송이 싼 가격으로 그의 문화적 욕구를 해

소시켜주고 있다는데 만족했다.

국악 프로그램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은 것이 드라마 장르였다. 영화해설(방송영화극), 

라디오 드라마, 방송무대극, 라디오 스케치 등이 이에 속했다. 영화해설 프로그램으로부터 

진화한 방송영화극은 개봉관의 출연배우, (해설)변사, 상설영화관의 관현악단이 총출동하

여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개봉영화의 특정 부분을 실연하는 것으로서 무대극과 비슷하였

다. 첫 번째 방송영화극은 조선키네마에서 제작한 무성영화 <금붕어>였는데, 개봉직전 단

성사에서 프롤로그 시연을 개최한 후, 개봉 둘째 날 주인공인 나운규와 신일선을 비롯한 

10여명의 배우가 JODK에 출연해 방송영화극을 상연했다. 청취자들은 값비싼 입장료를 내

지 않고도 최신 개봉 영화를 편하게 집에서 감상하는 기회로 환영했고, 영화관 쪽에서도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방송영화극이 영화를 라디오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라면 방송무대극은 연극 무대의 레파

토리를 라디오 방송에 맞게 각색하여 옮겨온 것이었다. 그러나 방송극이 활성화되면서 방

송극 독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이중방송 시기부터는 방송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 창단되기도 했다. 또한 혼자서 해설을 하면서 각종 인물의 배역을 연기하는 입체

적인 소설 낭독이 ‘각본 낭독’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는데 유명배우나 경성방송국의 아

나운서가 낭독을 하였다. 

 라디오드라마와 라디오 스케치는 라디오라는 뉴미디어 성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송

문예 장르로 개척되었다. 초기 라디오 드라마 레파토리는 번역극과 대중 희극 중심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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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장화홍련전> <심청전> <추풍감별곡> 등 고전물 각색이 

많아졌다. <춘희> <부활> <장화홍련전> 등이 ‘연속라디오 드라마’로 2~4회에 걸쳐 편성되

기도 했다.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정기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월 2~5회,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로 ‘라디오드라마’ 라는 종목 아래 다양한 형식의 방송극이 방송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대중극이 연예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부상하여 신불출과 

같은 배우의 이름이 전국적 유명세를 얻었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같은 가정 비극이 

라디오 방송되어 “밤중에 서울 장안을 난데없는 곡성으로 뒤덮는다는 비난의 화살”이 방

송국으로 쏟아졌다. 라디오문예물 중에는 야담이 가장 많은 방송회수를 자랑하며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였는데, 야담 프로그램의 주요 수용자층은 중장년층의 여성이었다. 박태원

의 소설 『천변풍경』에 나오는 장면은 당시 야담 방송의 수용 방식을 보여주었다.  

삼한사온의 그 사온, 바람 없고 따뜻한 날, 남향한 대청에는 햇빛도 잘 들

고, 그곳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귀돌어멈과 할멈이 , 각기 자기들의 일거

리를 가지고 앉아 육십팔원짜리 <콘써톤>으로 <쩨·오·띠·케>의 주간방송, 

고담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흥미 깊게 듣고 있는 풍경은, 말하자면, 평화 

그 물건이었다.     

낮 시간에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즐겨듣던 고담·야담은 판소리와 더불어 경성

방송국의 중요한 연예프로그램의 하나였다. 고담 프로그램은 문자를 모르는 여성들을 비

롯한 중년층과 노인층에게 전근대 사회에서 소설을 읽어주던 ‘전기수’의 역할을 대신했다. 

전기수는 농촌의 문맹 독자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고전소설 수용과정의 매개자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야담은 전통적 서사문학의 수용 양식을 계승하고 있어 청취자은 나름

대로의 변용된 매력으로 받아들였다.

대중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대중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기생들은 유

명세를 탔고,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와 소리만 들리는 예술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

아졌다. 라디오 방송 연예인들에 대한 청취자들의 신비감은 경성 부민관 같은 곳에서 ‘방

송예술가 실연’ ‘라디오드라마’ 실연과 같은 대규모 공연을 만들어 냈다. 미디어를 통한 

‘대중스타의 탄생’이라는 현대적 대중문화의 단초를 볼 수 있다. 1934년 1월 8일 경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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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램이 일본에 중계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양기생 출신인 왕수복이 당

대 최고의 인기가수로서 유행가를 부른 것은 상징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조선인 청취자가 증가하고 라디오를 통한 대중 오락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취향

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이 유발되었다. 이중방송 시기에도 지식인 계층은 제1방송

을 주로 듣고 제2방송은 보조적으로 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식인들은 조선어 방송의  

 프로그램들, 특히 유행가나 신민요의 내용이 퇴폐적이며, 라디오스케치나 라디오코미디

의 내용이 지나치게 흥미위주, 통속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의 내용

과 출연자가 천편일률적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유행가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와 전통음악을 선호하는 구세대 간의 대립이나 

남도노래와 서도 노래에 대한 청취자의 취향 대립 역시 빈번히 일어났다. 이는 “<안테나>

를 통하여 일어나는 신구 사상충돌”로 표현되기도 했다. 조선어방송 편성에서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 극심하게 편향을 보이는 대중의 기호에 유의하여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분배

해야 한다는 것이 초기부터 인식되었다.

조선어 방송의 국악 프로그램들은 주변적 영역에 남아있던 전통 음악을 라디오라는 근

대적 미디어를 통해 재발견하였다. 궁중음악이었던 아악을 대중적으로 유포시켰으며, 지

방마다 존재하던 민요와 설화를 전국으로 방송할 수 있게 하여, 전파를 통한 전통의 창출 

및 근대적 변용이 이루어졌다. 취향의 대립이라는 갈등적 요소 뿐 하니라 취미의 교섭을 

통한 ‘귀의 표준화’도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라디오는 근대적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총독부가 엄격한 사전검열과 심의, 방송 차단 등의 방식으로 방송 내용을 제약하

면서도, 수신기 보급과 청취자 숫자 증대라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독립적인 조선어 채

널을 설치하고, 출력을 증강하여 조선적인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된 것은 한국어를 말살하

려는 식민지 통치정책에 반하는 모순적인 결과였다. 식민지 라디오 방송은 조선인의 황국

민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라디오 전파는 권력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사회의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근대적 대중매체로서 라디오는 본

질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동화정책을 위한 도구라는 구조적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공중 문화예술의 힘이 내선민중의 융화기관이 되리라”는 기대가 표명하는 것처

럼 미디어 대중문화의 취향과 취미 역시 식민 제국 설계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고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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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의 삶에 ‘위안’을 주는 취미와 오락이 사회와 지배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통치의 

원리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이미 20년대 초반, 중요한 정치·정책으로 강조된 

바 있다. 조선어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 편성과 수용의 양태는 제국의 취미 설계와 자

율적 문화실천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저항과 순응의 정치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적 대중문화의 생산과 수용 역시 1937년 중일 전쟁이후 시기부터는 식민 방송의 

태생적 성격에 완전히 복속되고 말았다.  

4) 식민통치 ‘황민화 정책’의 도구

경성방송이 개국하기 이전에도 “낮에는 신문이고 밤에는 유성기” 역할을 하는 ‘편리한 

무선전화’가 실은 일본 “정복자의 전유물”이라는 자각은 이미 제기되었었다. 라디오 방송

국 설립과 수신기 판매, 시험 방송 등에 조선인 인력이 개입하긴 했지만 경성방송국은 내

선일체의 원칙에 따라 식민지 정책 전달(보도), 황민화 운동의 전개(교화), 제국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탕발림(위안)이라는 3대 사명에 ‘내선융화’라는 식민지 총독부 정책이 가미

된 것 이었다.  이중방송은 프로파간다 도구로서 보다 많은 청취자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

이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식민지 조선의 ‘문화개발을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구축

된 방송망과 고출력 송신소는 원활한 전쟁수행과 식민지 내선일체를 위해서였다. 전국적

으로 한국어 방송 수신이 가능해진 것은 1937년 4월 경성중앙방송의 제2방송 출력이 

50KW로 등강된 이후의 일이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동경방송 출력보다 더 증강된 것이

었는데 가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조선어로 전송하는 

‘데마’ 방송 수신을 막고, 대응 선전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조치였다. 증강된 출력으로의 방

송 전송은 밤에만 시행했다.

총독부는 방송국 개국 초기부터 라디오를 보도 및 교양 매체로서 규정했다. 1931년 만주

사변 시기에는 “一朝 유사시 보도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하였고,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즉각적으로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횟수를 증가시킨 것은 식

민 지배 권력이 지속적으로 방송망 구축사업을 벌여 온 궁극적 목적을 구현한 것뿐이었다.  

제2방송의 연예오락 방송 역시 급속도로 변질하였다. 총독부는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령을 공포하고 조선육군지원병령을 내린 후, 이를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2방송에도 

일본어 상용과 황국신민화를 내세워 浪花節曲調(낭화절곡조)를 흉내 낸 신가요와 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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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곡조의 연예오락 방송을 강요했다. 창과 민요 등 조선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한 대중

가요는 강력히 규제했다. 연예오락프로그램 편성에도 ‘국민정신진작운동’에 맞추어 ‘특별

강좌’를 수시로 편성 방송하도록 하고, 총후미담을 야간정보 시간에 방송하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미담을 소재로 하여 방송극을 방송하도록 하였다. <총후의 악수> <총후에 바친 

몸> 등의 목적극이 라디오 드라마 장르의 중심이 되었다. 아동시간에도 동화극 대신 <오

빠의 입영>이나 <어린이 애국반> 등이 방송되었다.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던 제2방송은 진주만 피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말살되었

는데 이후 방송에서는 오직 총후를 위한 보도제일주의가 규제원칙으로 작동했다. 1941년 

12월 8일에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통치 지역의 모든 방송국을 일본 군부의 대본

영에 예속시키고 다음날부터는 일본 국내의 모든 방송국들의 송신출력을 저하시켰다. 이

에 따라 방송청취가 곤란해지고 전혀 수신이 불가능한 곳도 나타났다. 기상통보와 일기예

보 방송 역시 적군의 공격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정보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중지 조치되었

다. 전파탐지기를 장착한 연합군 공군기들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조선 내의 모든 방송국

도 본격적인 ‘전파관제’ 태세에 들어가, 1942년 4월 27일 마침내 조선어 제2방송이 폐지되

었다.

3. 신가정(Modern Home)의 라디오  

식민지 조선 가정에 라디오 수신기가 들어간 경로는 일본이나 서구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정형화된 라디오의 사용 양식을 이식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주식·기미 

시세, 뉴스 등의 정보가 필요한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등등의 공공기관이나 혹은 상공

업 종사자 계층, 그리고 라디오를 설치하여 유성기처럼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요리점, 여관, 목욕탕, 카페와 같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 문화매

체로 서 ‘신가정’으로 진입하는 형태 등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가정에서 온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단란한 저녁 한때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가장 유행하던 카페나 상점에서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

이나 이발소, 여관 등에서 심심파적으로 광고축음기를 대신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은 

라디오의 생명이 죽어있는 것으로 보았다. 1932년 조선어방송 제2과의 초대과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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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백남은 조선의 방송사업이 조선인 청취자를 확장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홈’이 없는 

조선의 가정에서 찾았다. 전통적인 조선 가정에서는 재미있는 가족관계라는 것이 없기 때

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기대는 처음 이중방송이 실시되던 날 『조선일보』가 “금후 

방송 청취자에게는 가정오락의 새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사에서도 이미 밝힌바 있다. 

이중방송의 실시는 라디오를 일반 가정의 오락매체로 성격짓고,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

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라디오는 일반 대중의 가정에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1936년 경성의 라디오 풍경은 ‘저급 직공의 집에까지 라디오가 있으며 지방만 

하더라도 인테리 가정엔 라디오가 장치되어, 한 번 “인이 박힌” 사람은 하루라도 못 들으

면 궁금’해 할 정도가 되었다. 라디오의 대중화와 함께 3구식 라디오를 우연찮게 소유하게 

된 어느 문인 역시 ‘라디오의 소음’이 자신의 창작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지만, 저녁마다 

집안 식구들이 라디오 주변에 모여 들어 저녁 한 때의 오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라디오

가 일가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라디오는 가정생활이 전기화된 모던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다. ‘모던부부’가 근대화된 가

정생활의 외형을 갖추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부부생활을 구현

하는 데 있어서, 풍금 (혹은 피아노)이나 유성기가 그러하듯, 라디오 역시 없어서는 안 될 

매개체였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결혼을 해 집을 마련하고 풍금과 유성기

를 사다 놓고 라디오를 매어 놓고 서로 재미나게 살아갔다. 모던부부인 만큼 

권태기를 겪지 않으려고 더욱 다정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 이야기거리를 장만해 아내에게 해 주었다. 또한 유성기를 놓고 들으면

서 음악이야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점점 이야기 거

리도 줄고 흥미를 잃어 가며 부부에게도 권태기가 온다. 여자는 자기도 소설 

속 이야기들처럼 큰 파란을 겪길 바란다.

 

그러나 라디오가 모던한 상류가정의 과시품이 아니라 보통 가정의 필수품으로 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중요했다. 가정생활의 정서적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주부 

대상 혹은 가족(홈) 대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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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놀 수 있는 가정이나 부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취미를 복돋아 주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가정을 떠나서 라디오의 생명은 적다. 가정과 라디오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이상 진정의 ‘가정’이 적은 조선에서 라디오의 이용이 적을 것은 분명하

다. 그러므로 조선의 방송사업은 먼저 가정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혹은 가

정을 목표로 하는 계몽, 취미, 오락의 3방면에 긍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그 주부로 하

여금 ‘가정에서의 라디오’를 필요로 하게 해야 한다. 요약하면 ‘주부를 잡아라‘가 라디오 

사업 성공의 첩경이다. 그리고 그 여력으로 일반문화로 파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예방송

에서 가곡방송의 선택이다. 주부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이 모여 앉아서 손뼉을 치며 듣고 

있을 만한 가곡. 춘향전의 이별장면은 너무 에로틱하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곡과 음

악을 선택해야 한다.

조선어 방송과장 윤백남이 라디오가 모던가정의 정서적 매개체가 되어야 제안했던 30년

대 초반은 식민지 조선에 다양한 ‘가족담론’이 등장하던 시기였다. 여성해방운동과 ‘신여

성(New Woman)'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도 자유연애 결혼론과 사회주의적 

연애결혼론이 수입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증가하며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부상했다. 특히 정조, 자유연애와 결혼, 국제결혼, 산아제한, 고부관계, 부

모자식간 관계, 이혼과 재혼, 어린이기와 사춘기, 조혼과 축첩, 가정교육과 가정생활의 합

리화 등에 관한 사회적 담론 생산이 활발했다. 비록 '수입된 사상'의 영향 아래 소수의 지

식인들이 일종의 이상이자 모델로 주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담론은 실제 빈곤하고 

열악한 현실에서도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미래상으로 일정한 힘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었

다. 

라디오는 모던 가족생활의 이상적 모델 안에 상징적 기표로 들어가 있었다. 저녁시간에 

‘손뼉을 치며’ 노래를 함께 듣는 핵가족의 모습, 부인의 취미와 소질을 계발해주는 부부애

를 가진 남편의 모습,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가족구성원으로서 정서적인 연관성으로 맺어

지는 가족관계 등이 이상적으로 형성된 가정에서는 당연히 라디오를 소유하고 즐기게 될 

것이었다.  

라디오가 자리한 모던 가정의 이상적 모습은 1930년대 현대극 희곡(대본)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어느 ‘얌전한 가정’의 실내에서 부부간에 주고받는 대사는 당시 가정에

서 라디오의 공간적 · 정서적 위치, 청취 관습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다. 연극 무대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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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꾸며놓은 서재 겸 침실에 정면에는 책장이 있고, 그 옆에는 야트막한 책상이 놓여 

있으며, 오른편에는 삼층장과 머릿장, 그리고 그 옆에는 라우드 스피카가 놓여’있는 곳이

었다. 시간적으로는 라우드 스피커를 통하여 <계모> 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막 끝난 오후 

10시 15분. 아내와 같이 드라마를 같이 듣고 난 남편은 “오늘 방송은 퍽 자미잇지? 남도소

리나 서도삽가보다도 저런 연극이나 자조하면 가정에도 퍽 유익”하겠다며 아내에게 다정

한 말을 건넨다.

라디오 드라마가 뉴미디어에 적합하게 새로이 개발된 장르이듯이 남도소리나 서도삽가 

같은 조선 전통 음악 보다는 모던 가정에 더 잘 어울리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묘사되었

다. 당시 지식계급 모던 가정에서 소유한 유성기의 바람직한 이용 행태는 양약을 즐기거

나 음악 학습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라디오의 음악 방송 역시 같은 규범적 역할

을 해 줄 것이 기대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5년 동안 피아노

를 전공하고 귀국한 여성의 가정탐방 기사에서, ‘화려한 응접실에 놓인 훌륭한 라디오’가 

그녀 집안의 부유함과 음악과의 연관성을 상징하는 실내가구로서 묘사되었다. 당시 식민

지 조선이 배출한 세계적 음악가인 음악박사의 방문기에서도 라디오는 유성기(축음기)와 

함께 가정생화에서 문화생활과 음악생활을 주도하는 매체로서 묘사되었다. 

양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담론은 지식계급 라디오 수용자들이 즐겨 듣는 프

로그램으로 양악을 선택하는 맥락이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축음기 구입을 적극 매개하

던 음악가들의 담론 생산이 활발했고, 모던 가정에서 손꼽히는 오락은 자연스럽게 유성기 

청취라든가 성악, 악기 연주 등이어야 했다. 축음기와 음반, 피아노, 라디오는 가정에 음악

을 매개하며 가족애를 돋우는 매체였다.

라디오에 대한 지식계급 수용자 층의 반발이 대부분 양악 연주 방송의 질이 형편없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쇠장구소리, 망국적 곡조, 불량자의 향락을 순수한 가정에까지 전파하

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비판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지식계급 청취자

들이 JODK 조선어 전용방송 채널 수용자들과는 달리 이중방송 실시 이후에도 동경방송을 

중계하는 JOAK 채널의 제1방송을 즐겨 듣는다는 점과도 관련있다. 

경성을 중심으로 월 생활비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중상류층 남성지식인들의 라디오 

방송 청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뉴스, 뉴스

해설, 시국강연 등의 보도 프로그램 부문과 동경방송을 중계하는 양악 프로그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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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라디오 드라마는 일부에게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종합잡지에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라디오 비평은 제2방송이 ‘지방주의적 염가판’이 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지식계급 수용자들이 일본에서 출간되는『개

조』,『중앙공론』,『문예』같은 잡지는 보면서 조선잡지를 사서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심리라면서, 무질서하고 무미한 양약방송 편성을 하는 방송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라

디오 방송이 음악계를 자극하는 음악계몽운동의 선두에 서야 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민

요 유행가류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양악을 제공해야 모던 가정의 필수품으로서 라디오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4. 시간 테크놀로지 라디오: 시보와 라디오 체조  

라디오 방송의 시작은 근대적인 ‘표준시각’을 알리는 ‘시보’ 방송이 도입되었음을 의미

했다. 19세기 ‘전신’ 이래 20세기 시간을 관장하는 테크놀로지로 라디오가 부상하게 된 것

은 1924년 BBC 라디오가 시간을 알려준 것에서 비롯되었다. 경성방송국의 시보는 동경 

JOAK의 것을 받아, 표준 시계에 맞춘 스톱워치를 보면서, 아나운서가 ‘튜뷰라’라는 차임

벨을 쳐서 알리는 방식이었다. 정오시보가 방송되면 광화문 소방서 옥상에서 싸이렌을 울

려 정오를 알렸다. 

1933년 4월 26일 이중방송 실시 첫날 가장 긴장한 방송 중의 하나는 라디오 시보를 울

리는 것이었다. 시보가 제1방송과 제2방송에서 제각기 울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초기 

방송부터 사용한 수동방식이 여전히 답습되었다. 일본에서는 튜브라 방식이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1933년 1월 1일부터 기계장치에 의한 자동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

다. 편성시간표를 참조하면 제2방송은 최소한 보도가 시작되는 기점인 정오와 하루를 마

감하는 방송 종료 시에 시보가 방송되었다. 시보는 시간테크놀로지로서 시계가 아직도 널

리 보급되지 못했던 시기, 근대적 형태의 정확한 표준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라디오에 의해 정확한 시보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정오에 울리는 오포가 대표적 표준시

간이었다. 오포는 1908년 4월 1일 당시 일본 통감부가 시작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1시간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의 오전 11시에 일본의 정오 12시에 맞추어 오포를 쏘아 정오를 알

렸다. 다시 말해 일본의 표준 자오선에 맞추어 식민지 조선에도 동시에 오포가 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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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일본과 식민지 간의 동시성을 구축하였다. 이 시간 구조는 현재 까지 유지되어 일본 표

준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연원이 되었다.

라디오 방송 시보는 표준시간이라는 ‘개념’을 ‘제도화’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천’

되는 근대적 시간체제를 구축하는 중심축의 하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로 전

환되면서 시보방송은 조선인들이 일상생활 시간을 사용하는 행동 양식과 생활태를 규율하

는 엄격한 시간통제 수단으로 전유되었다.  

1937년 만주사변 발발 후 총독부는 매일 아침에는 ‘궁성요배’를 그리고 매일 밤에는 ‘황

국신민의 서사’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황궁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요배의 

시간’은 제1방송에 의존해 실시되었다. ‘황국신민의 서사’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다

지며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인데, 시간이 있을 때마나 서사의 낭독과 제창을 의무화 했다. 

이를 매일 밤 동시에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이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후부터는 정오시보 전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의 묵념시

간’을 만들었다.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본제국의 승전 기원과 

전몰자 내지 출정 장병에 대한 감사 묵념을 해야 했다. 1분간의 묵념은 원래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홍아봉공일’ 묵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위원회’ 

제창으로 월 1회로 실시했었다. 그러나 1942년부터는 매일 11시 59분 시보 전 1분간 묵념

으로 의무화 되었고, 묵념 후에는 정오 뉴스가 방송되었다.

시간과 생활을 통제하는 테크놀로지 라디오에 ‘국민보건체조’ (1937년부터 황국신민체

조로 이름 변경) 운동이 결합된 것은 1943년이었다. 아침 기상부터 궁성요배, 라디오 체조, 

그리고 정오의 1부 묵념은 조선인의 시간과 신체를 조직적으로 규율했다. 

 라디오체조는 원래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에 맞춰 맨손체조를 한다는 단

순한 원리에 기초한 개인 건강증진 운동이었다. 미국의 생명보험회사가 라디오 체조를 통

해 보험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망자를 감소시켜 보험지급금을 줄이고자 하는 상업

적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라디오체조가 일본으로 이전되면서 국민건강증

진이라는 공익성과 국민정신의 진작이라는 정신성이 강조되며 전환이 일어났다. 일본방송

협회, 문부성, 체신성 합작으로 일본에서 라디오 체조가 시작된 것은 1928년 11월 1일 천

황의 대례기념사업의 하나로 방송되면서부터였고, 이후 일본 정부 주도하에 1931년 여름 

결성된 ‘라디오체조회’를 통해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조선에서는 라디오 체조 방송이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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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21일 처음 시작되었고, 2년 후 라디오 체조회가 결성되었다. 

라디오체조는 국가가 신체관리를 통해 국민체력을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집단성을 통

해 ‘국민을 형성’하는 목적과 더불어 국가의 시간 통제와도 긴밀히 연관된 정책이었다. 라

디오체조가 황국신민화사업에서 중요하게 부상하게 된 것은 시간과 개개인의 신체를 연결

시킴으로써 ‘총후동원령’에 의한 ‘직역봉공’ 운동을 구현하는 사회적이고 일상적 의례였기 

때문이었다. 직역봉공이란 국민각자가 자기 작업을 통해 국가에 봉사한다는 뜻이다. 전장

에 나간 군인 못지않게, 총후(銃後·후방)에서 민간인들이 시간과 신체를 철저히 관리하여 

아낀 시간과 물자를 국가를 위한 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통제체제에 자발적으로 흡

수되어 복종을 지향하는 국민 즉 황국신민으로 신체와 정신을 획일화시키는 훈육과정이었

다. 아침 기상 시간과 궁성요배의 의례는 라디오체조와 더불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과 

같은 긴장감과 규율체제를 수립하여 일상생활을 병영체제화하는 것이었다. 

라디오 체조는 이중방송 실시 전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5시 45분에 고정편성 되었

고, 이중방송 개시이후에도 <경제시황>과 더불어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제1방송 전

담으로 시행되었다. 전쟁이 가속화함에 따라 시간대는 점차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대되

었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어 전용 방송 출력을 50KW로 확장하

고, 조선인들에게 보급형 교류수신기 보급 사업을 강화하면서 조선인 청취자 숫자를 배가

시키는 운동을 했던 것은 이 같은 총후 황국신민사업의 일환이었다. (하이퍼텍스트)

시보가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시간을 식민자의 표준시간을 전파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

해 정작 라디오 방송의 편성은 근대적 시간체제에 편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초기 라디오

방송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야간 편성의 삼 구분으로 편성되었다. 주식이나 기미 방송, 정

오와 저녁 7시 뉴스 등의 몇 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임의적으로 시작하고 임의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 일상생활과 밀착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방송 제작자의 기분이나 

출연자의 사정, 기술적 여건에 따라 방송시간이 둘쭉날쭉했고, 심지어는 아나운서와 기술

자의 반목으로 방송이 중지되는 등 시간관념이 없었다. 방송의 임의성은 오늘날은 생각조

차 할 수 없는 ‘재청제도’ 같은 것을 가능하게 했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학교, 우체국, 병원, 은행 등 근대적 기관이 채택한 태

양력과 요일제가 농사를 기준으로 한 음력 절기 중심의 전통적 시간체제를 대체했다. 새

로운 시간체제가 식민지 일상생활 속에 들어왔으나 방송은 아직 가정생활과 가정 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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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향하는 수용리듬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물론 명시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시간이 구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성을 확보하는 시간 테

크놀로지의 성격은 뚜렷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일주일을 단위

로 하는 고정 편성 개념이 등장한 것은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시작되었다.   

근대방송의 시간 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변화는 1946년 주간기본방송순

서를 도입한 것이었다. 주간기본방송순서는 유동편성에서 고정편성으로 전환되어 정기성

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식민시기부터 일해 왔던 방송인들은 이를 반대했다. 

방송은 매일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까를 기대해야 하는데 미리 일주일간의 방송 순서를 

정해놓으면 아무런 흥미를 자극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잠시 동안만 기다려주십시

오” 하고 2~3분 쉬는 것이 예사였던 방송에서 편성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방송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 사이에 레코

드를 틀어서 간주곡을 방송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고정 편성이 가져온 정기성

에 연속성이 강화되며 구체적인 일상의 규칙성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고정 편성은 라디오 

수용자가 예측 가능한 ‘동시화된 시간영역’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장치였다.

5. 평가  

 국내에서 처음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을 통해 처음 전파가 송

출된 시점이지만, 한국 방송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박인규, 2003)2). 당시 일

제강점기에 일본이 사용하는 호출부호 JO를 사용하여 실시된 방송이어서 일부에서는 이를 

국내 방송의 전사로 따로 구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는 해방 후 국제전기통

신연합으로부터 한국 고유 호출부호를 배정받은 1947년 9월 3일을 우리 방송의 날로 기념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방송사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경성

방송국이 일본총독부의 선전매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의 수용과 근대적 생활방식

의 전파 등에 있어서 조선 민중의 풍속과 생활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국

2) 박인규.(2003).[특집 : 연속과 변화 : 우리 사회 들여다보기] 한국 방송의 역사와 유

산. 현상과인식, 27(1·2),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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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요한 방송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예, 한국방송의 사회문화

사, 2011)3). 비록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역사로 출발하지 

못했지만, 일제 강점기의 방송도 대중문화의 수용과 우리 방송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포함하여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국가중심적 또

는 행정주의적 관점을 탈피하여 방송 현장의 실제 생산자와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이용자

의 시점에서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방송학회 (2011).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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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방송역사 100년 기념 방안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연구 개요

1. 사례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림 2-1] 사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사례 연구 배경 

2장 방송역사 100년 기념 방안 사례 연구는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비

전과 목적 설정의 방향성과 당위성과 고려할 만한 기념사업의 세부 내용 도출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국내외 유사 기념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하기 위한 배경 및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연구 배경은 1927년 2월 16일 개국한 ‘무선전화 경성방송국(JODK)’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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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내에 설치된 최초의 방송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평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다. 2027년 2월 16일이 그 역사적 시작점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나, 동시에 해당일이 한국 국민 정서에 민감한 이슈인 일제강점기 역사라는 

측면에서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 목적의 기념’과 ‘과거 발자취에 대한 자성과 미

래 발전에 대한 다짐 목적의 기념’ 중 그 사이 어디쯤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평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상승 중인 한국 방송의 위상에 대한 과정적 평가 기회 마련이다. K-

방송 콘텐츠 및 기술의 전세계적 인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영방송에서부터 케이블방송

을 넘어 OTT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은 종합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일제강점기 하

의 1927년 당시가 한국방송 역사의 일부이듯, 1947년 한국방송의 개국과 2022년 현재 세

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송 콘텐츠 및 기술의 역사도 한국방송 100년 역사라는 자각에서 

한국방송 역사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기념사업 추진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다. 상기한 것과 같이 

한국방송은 지난 100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최초 라디오방송에서부터 최근 OTT에 이르

기까지 방송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아직 상호 협력 및 상생 거버

넌스 구축 현황은 저조한 상태로,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계기로 이러

한 거버넌스 구축 기회 마련이 가능하다. 

넷째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속발전 추진 체계 구축 필요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

에서 전 세계 방송 산업의 국제화 및 기술 혁신이 촉진되었다. 국내를 넘어 국제적 방송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100년 역사를 넘어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방송의 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지향적 관점 장착이 필요하다. 

   

2) 사례 연구 목적

방송역사 100년 기념 방안 사례 연구 실행의 일차적인 목적은 1927년 2월 16일에 설치

된 경성방송국이 한반도 내 최초의 방송국이라는 측면의 사실에 근거하여, 일제 강점기 

역사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방

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기념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도출함에 있어 이전 유사 기

념사업 추진 사례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위함이다. 이를 위한 사례 연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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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 해외의 100년 역사 또는 유사 기념사업 추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방

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한국방송의 100년 

역사를 기념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대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나

아가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를 구축한

다. 셋째,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방송의 과거 성과 평가

와 미래 혁신 설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구축 및 운영 방향성을 도출한다. 넷째, (가칭)한국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대중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공론화 방안을 도출한

다.   

2. 사례 연구 대상 및 내용   

1) 사례 연구 대상

사례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와 해외 사례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사례 연구 대상으

로는 일제 강점기 역사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기념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 도출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유사 기념사업 추진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수 개항 

&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90&100주년 기념사업(안)’, ‘대한민

국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안)’, ‘대한민국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사적지 지정 

관련)’,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업(안)’, ‘대한민국 광복 60 & 70주년 기념사업(안)’,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업’ 등이다.  

다음 해외 사례 연구 대상으로는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사업 : D23 EXPO’, ‘BBC 100

주년 기념사업’,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미국립공원 100주년 기념사업’, 

‘미항공모함 100주년 기념사업’, ‘라이온스클럽 100주년 기념사업’, ‘코카콜라 100주년 기

념사업’, ‘인도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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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연구 대상

∎ 여수 개항 &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안) 

∎ 임시정부 90&100주년 기념사업(안) 

∎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안)

∎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사적지 지정 관련)  

∎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사업(안)  

∎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안)

∎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업 

해외 사례 연구 대상

∎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사업 : D23 EXPO 

∎ BBC 100주년 기념사업

∎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 미국립공원 100주년 기념사업

∎ 미항공모함 100주년 기념사업

∎ 라이온스클럽 100주년 기념사업

∎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사업

∎ 인도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표 2-1> 사례 연구 대상 

2) 사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본 사례 연구 수행의 결론 및 시사점을 추출하기 위해 사례 연구 대상들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은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해당 기념사업 주요 

내용 구성과 이들을 최종 시행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

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수집을 통한 문헌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으로 특정 자료 구득이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의 정보 

보완을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례 연구 대상을 증

대 및 다양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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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사례 연구

                                                                 

1. 여수 개항 &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1)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사례 연구를 위하여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계

획 최종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여수는 2023년 4월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행

사를 진행하는데, 특징은 개항 100주년 기념일인 2023년 4월 1일과 기념주간인 3월 29일부

터 4월4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단기 기념사업과, 2022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진

행할 장기 기념사업으로 구분된 것이다. 사업장소는 여수시 일원(구항, 신항, 신북항 일원)

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기념행사, 연계행사, 중장기 과제 비전 선포 등 다양하며, 사업비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단기사업에 대해서만 5억 8천만원,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그림 2-2]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역사적 근거 자료 고증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명분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00년이 된 여

수 개항도 일제강점기 때 진행된 부분으로써,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제 시대 때 어떠

한 배경과 목적에서 개항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근거 자료 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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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나아가 비록 개항은 일제 시대로 시작되었지만, 광복 이후에 어떻게 한국 사

회 및 산업 발전 인프라로써 또 오늘날 국제 크루즈 선이 들어오는 한국의 주요 항구 도시

이자 관광 도시로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에 대한 발자치의 근거 자료 고증을 진행하였다. 

즉, 최초의 개항은 일제강점기였지만 이후 지금과 미래 시점에서는 한국 최고 수준의 해

양관광 허브 도시로써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 집중 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개발하여, 개항 100주년을 계기로 여수 지역 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해 나가

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3]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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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집중 사업과 중장기 추진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 자체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의 어떤 특정 시

점은 존재하지만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레거시를 남기기 위한 준비와 

실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념사업을 설계한 것이다.  

[그림 2-4]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세부 사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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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단기 사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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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사례 연구를 위하여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기본구상 최

종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역시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여

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과 유사하다. 2018년으로 조선통독부로부터 지정항 고시 100년

을 맞이한 경북 포항항을 시작으로 동해의 거점항 역할을 해온 감포항과 구룡포항 역시 

2024년에 지정항 고시 100년을 됨에 따라, 동해안의 거점항들 모두 1세기 동안 과거 어떻

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미래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기념사업 추진 계

획을 수립하였다.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이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

인 부분은 ‘100주년’이라는 기념사업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북 항만 역사의 ‘100

년’ 기념사업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경북 항만들의 

역사가 100년이 된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를 통해 일본과 대립 중인 ‘동해’ 명칭과 

우리땅 ‘독도’ 명칭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자주 항만 및 해양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홍보형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배경에 있다.

[그림 2-6]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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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목적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동해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때의 경북 지역에 지정항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이유들에 대하여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해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우수하고 중요함이 강조되는 경북 항만 산업의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자부심 있는 경북 항만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체계를 확립하는 목적에서 본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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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경북 항만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인

식 변화와 글로벌 세계로의 지향점에서의 경북 항만 혁신, 과거의 수동적 항만의 개항에

서 진취적이고 능동적 시점의 경북 항만 구축을 위한 5개 분야, 24대 핵심 프로젝트를 경

북도 지역은 물론 이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2-8]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세부 사업 내역   

경북도 내부적으로는 경주시와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등 경북 항만이 갖고 있

는 관련된 다양한 지역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의 사업들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합하는 사

업을 만드는 식의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 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

직 구조를 상당히 산·관·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포함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 즉,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관련 자문위원회 등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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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9]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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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독립 운동 및 광복 역사 관련 기념사업  

1)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 최종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간의 장기 기념사업으로 총 3개 분야의 23개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

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림 2-10]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 수행 체계

특히 이를 위해 기념사업 계획 수립의 목표 설정과 환경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근거 조항을 만들고, 1단계(2018년 추진 사업)과 2단계(2019년 추진 사업), 3단계(사후 지

속 사업)의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임시 정부 100주년이라는 부분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세우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본 사

례 역시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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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 단계별 내역과 추진 조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기억의 장’, ‘공감의 장’, ‘화합

의 장’ 3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기억의 장’ 단계에서는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수집’,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100주년 관련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순회전’, ‘100주년 기념 영원한 불꽃 전시’, ‘유공

자(후손) 초청 사업’, ‘역사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역사가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료 발굴 및 연구 진행,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제고를 통한 100주년 기념 

행사의 제반 마련에 노력할 것을 계획하였다.  

다음 ‘공감의 장’ 단계에서는 ‘100주년 기념음악 제작 발표’와 ‘문화콘텐츠(다큐멘터리) 

제작’, ‘온라인캠페인 “과거100년, 미래 100년”’, ‘100주년 기념 공익광고 제작’, ‘인간태극

기 기네스 도전’, ‘방송프로그램 연계 콘텐츠 제작’, ‘옴니버스 영화 “그날이 오면” 제작’, 

‘국내외 사적 순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교육 및 문화 행사로 100주년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증대,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 진행과 서포터즈 발족 등을 통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에 노력할 것을 계획하였다. 

마지막 ‘화합의 장’ 단계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국제학술포럼’, ‘천만릴레이 3·1만세운

동 재연행사’, ‘100주년 기념 콘서트’, ‘세계타워 미디어파사트 이벤트’, ‘Nigh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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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Light Festival’, ‘14,778 송이 목련꽃 전시’, ‘100주년 기념 벽화거리 조성’ 등 재현행

사와 콘서트, 국제포럼 등 메인 행사 진행을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 극대

화를 계획하였다.   

2)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해당 기념사업의 실행 계획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대

한민국 광복 기념사업은 50주년과 60주년 등 10년 주기로 지속되어 왔으며, 2016년에 70

주년을 맞아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과 엠블럼을 내걸고, 3대 

주제 분야의 22개 주제별 추진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림 2-12]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분야 및 세부 사업 내역 

3대 주제로는 ‘민족긍지’, ‘국운융성’, ‘미래희망’ 3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별 추진 사

업을 선정하는 3가지 기준을 만들어 세부 사업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 3가지 기준은 (1) 국

민통합형 사업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업인가, (2) 내실 있는 사업으로써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보여주기식 행사를 배제

한 효과적인 사업인가, (3) 미래지향형 사업으로써 민족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선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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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형 사업인가로 설정되었다. 기념사

업 추진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정부 기관 고위 공무원과 

기념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를 적절히 혼합하여 협력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2-13]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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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은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와 

‘2020년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 최종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국내 다양한 민주운동을 집대성하

고, 10년 주기 정기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기 연구 사업들이 추진

되었다. 

[그림 2-14]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 추진 연구   

마스터플랜 단계에서는 5·18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화하는, 그 중에서도 ‘5.18 정신’을 상징화하는 기

념사업 개발 및 운영을 중시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행되어야만 한 것은 바로 국내에 

대한민국 민주운동 관련 기념일 및 기념사업들이 지역별로도, 정부별로도, 또 민간 자체

적으로도 이미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어, 이들을 집대성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추진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5·18을 넘어 대구 2·28 민주운동과 충남 3·8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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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 무학 3·15 의거, 서울 4·19 혁명 등 국내 주요 민주운동을 모두 통합하는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효과를 증폭하고자 하

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국민 인식 조사와 요구 분석 결과를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그림 2-15]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 추진 근거 및 당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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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주운동 관련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다

양한 사업들 간 통합과 협력 과정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화

와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민주운동 기념사업 계기 국가적 사회 통합 효과 증대를 추구하

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전략이 도출되었다. 

[그림 2-16] 5·18 기념사업 비전 및 전략, 주요 과제  

5·18 정신의 학문적 정립, 5·18 교육의 생활 속 내재화, 5·18 연대성 강화, 5·18 기억

의 현대적 계승, 5·18 공간의 창조적 재현이라는 5개 전략 하에 각 4개씩 총 20개의 세

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사례에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국군 광주 병원’을 사적지화 하고 또 관광지화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념사업 세부 사업 내역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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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개발 계획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외에도 총 5가지 민

주운동의 특화 전략 실행을 통한 목표와 주요 사업 내용을 개발하였다. 

[그림 2-18]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추진 대상별 특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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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전국적 통합 전략 

[그림 2-20]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세부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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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내 사례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5·18 기념사업 및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모두 

추진 주체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 구성 계획을 수

립하였다.

[그림 2-21] 5·18 및 민주운동 10년 기념사업 추진 체계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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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업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정보·연구통계 서비스(www.kofic.or.kr)’와 

‘씨네21 한국 영화 100년 스페셜 기사’를 조사 분석하였다.  1919년 한반도 최초의 상영 영

화인 <의리적 구토>가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2019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23

일부터 27일까지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2-22] 한국 영화 10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먼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충정로 LW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진화를 위한 미래 전

략 수립의 필요성, 영화 환경의 전 지구적 변화 와중에 한국영화의 생존 전략 고안의 필요

성, 한국영화를 중심에 둔 과거-현재-미래의 거시적 의제 도출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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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공개하였다.

[그림 2-23] 한국 영화 100년 기념 광화문 축제 

10월 26일에는 한국 영화 100년 역사 기념, 광화문 축제를 개최되었다. 축제에서는 다양

한 기념사업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한국영화 100주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와 

한국영화의 100가지 순간을 뽑은 <한국영화 100년 100경>, 한국영화의 인기 O.S.T를 들어

보고 한국영화감독 100명이 참여한 단편영화 프로젝트 ‘100×100’을 관람할 수 있는 ‘한국

영화 100년의 시간여행 존’, 그리고 SK의 협찬을 받아 ‘로봇 VR 영화관’, 한국 영화의 중

요한 기록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과 ‘영화촬영현장재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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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한국 영화 100년 기념식 

10월 27일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 ‘영화의 날’ 행사를 기념식과 음악회를 융합해 진행

하였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로 한반도 최초 영화 <의리적 구토> 재현 쇼케이스가 진행되

었다.  이러한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재능기부에 

가까운 참여와 협력으로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여기에는 

정부기관 인사보다는 민간 영화 업계의 저명인사부터 신인들의 참여가 어우러졌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추진위 운영의 모토가 ‘한국 영화 신구의 조화’였기 때문이다. 영화계 

안에 암묵적이지만 팽배해 있던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이번 기념사업을 계기로 해소하

기 위하여, 한국영화계에 오래 몸담아 온 구세대 선배들에겐 한국영화 100년이 너무나 중

요하겠지만 이제 막 영화계에 진입한 신세대 후배들에겐 ‘100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닌 존중과 존경, 그리고 미래의 주역으로써의 권리와 의무,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제작가, 평론가협회 등 각 영화단체들 간의 논쟁과 타협, 화합을 위해 노력해 한국영화 

100주년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19년 10월 23일 시작되는 기념사업에 앞서 2019년 4월 17일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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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터와 엠블럼,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진행 경과와 

세부 사업 내용을 대중에게 설명하였다. 

[그림 2-25] 한국 영화 100년 기념사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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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해외 사례 연구

                                                                 

1.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사업 : D23 EXPO

[그림 2-26] 월트디즈니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2023년은 월트디즈니 창립 100주년으로, 디즈니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5

년 전인 2018년 그 이전부터 다양한 사전 준비 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기념 영상과 기

념 영화, 기념 뮤지컬, 그리고 기념 노래 등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특별한 기념 

상징물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집중했다. 월트디즈니의 상징 공간인 디즈니랜드도 

기념사업에 참여하여 대규모 기념 불꽃놀이를 진행하여 디즈니랜드의 고객들에게 이 기쁨

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디즈니 브랜드 파워 강화 효과를 도모하였다.

실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념 굿즈나 인형, 책들을 고급화해서 한정판으로 판매하

는 부분들은 역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과 연결된 많은 창의적인 시도들이 많

이 시행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디즈니와는 어쩌면 경쟁사 관계이면서 또 협력사일 

수 있는 abc 방송국에서, 월트디즈니의 창립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해 축하에 참여

했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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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사업 주요 내역

2. 방송 관련 100주년 기념사업

1) BBC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BBC의 경우 2022년이 창립 100주년으로, 자신들의 방송과 관련해 지난 100년 간 있었던 

특별한 사건 및 이슈들을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온라인 전시회로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4가지 주제는 ‘100 TIMELINE’과 ‘100 OBJECTS’, ‘100 FACES’, ‘100 VOICES’이며, 각 주

제별로 내용을 선정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기념사업은 최소화되었다. 이들 온라인 전시회는 BBC가 운영하는 SCIENCE MUSEUM, 

SCIENCE+MEDIA MUSEUM, SCIENCE+INDUSTRY MUSEUM, RAILWAY MUSEUM, 

LCOMOTION 등으로 연결되도록 설계 하였다.

BBC 방송 100년의 시작이 라디오였지만 지금은 많은 방송과 많은 업계들을 아우르고 

있는 부분을 어필했으며, 자신들이 규모적으로 기술적으로 성장해온 부분과 앞으로 새로

운 도전과 혁신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목적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2020년

에는 2022년 100주년에 앞서 BBC 리브랜딩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시적으로 영국 정부 협

력으로 BBC 창립 100주년 기념 주화를 판매하였고, 자체적으로 기념 달력을 제작하여 판

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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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BBC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디지털 전시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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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은 미국 사회에서 라디오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연관하여 TV 방송 100주년은 아직 안 됐고, 라디오 100주년으로만 집중되고, 특화

된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다.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의 특징은 미국 연방의 각

각의 주별로 기념 캠페인들을 기획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것이다. 특정한 날을 지

정하여 화려한 기념 행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2020년 당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점인 시기였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29]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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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내 공공서비스 관련 100주년 기념사업

미국 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나 미해군 항공모함 서비스의 

100주년 기념사업이 각각 2016년과 2022년에 진행되었다.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자랑

스러운 서비스 역사가 시작된 순간과 발전 이력을 정리하여 시민 대중들과 공유하고, 또 

이를 연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 목적의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국

립공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기념 서적과 기념 주화가 개발되어 판매되었으며, 100주

년에 맞추어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 국립공원 중심의 시민 여가 접

근성 향상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림 2-30] 미국 국립공원 서비스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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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기념사업들은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8월 13일 토요일 USS 호

넷 해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항공모항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해군 제트기 비행’, ‘무료 

항공모함 작전 투어’, ‘미국 항공모함 역사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림 2-31] 미국 해군 항공모함 서비스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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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기업 및 단체 창립 관련 기념사업 

1) 라이온스 클럽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세계적인 봉사 단체인 라이온스 클럽은 민간 단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100

년 역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기념사업

들이 추진되었다. 

[그림 2-32] 라이온스 클럽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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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정량적 숫자로 증명해내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확인되며, 현재의 100년을 

넘어 200년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의 존립 가치를 대중에게 선포하기 위한 목적의 화려한 

기념행사 및 시상식 개최, 영상 제작, 전세계 지부들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프로그램

들이 진행되었다. 

2) 코카콜라 창립 125주년, 콜라병 제작 100년 기념사업 

세계적인 대기업 코카콜라의 경우 2022년에 코카콜라 창립 125주년이면서, 코카콜라 병 

발명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코카콜라 125년과 콜라병 100년을 계기로 세

계적 영향력을 가진 코카콜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콜라병 발명을 새로

운 문화 창달과 확산 개념과 연계하여 전 세계적인 예술·문화형 프로모션을 병행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33] 코카콜라 125주년, 콜라병 발명 100년 기념사업  

그 시작으로 코카콜라 종사자 즉, 내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내부마케팅 차원의 기념사

업을 중시하였고, 이를 점차 밴더 및 파트너 사업자와 최종적으로 대중 소비자로 연결되

도록 캠페인의 전략적 흐름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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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코카콜라 병 발명 100년 기념사업 주요 타겟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기념사업 추진의 중간 타겟으로 미디어(Media)와 인플루언

서 및 오피니언리더(Influencers & Opinion leaders)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미주와 유럽, 아시

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모두 포함한 전세계적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디어 프로그

램을 중요시 하였고, 있는 코카콜라 병 디자인 공모전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연중 

월드 투어 프로그램도 2개 루트로 개발·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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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기념사업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결과는 코카콜라 홈페이지와 SNS, 미디어 기사 

형태로 송출하였다. 이러한 예술·문화 캠페인 프로그램과 별개로 코카콜라 HISTORY에 대

한 대중과의 소통도 지속한 것도 코카콜라 브랜드 파워 강화도 잊지 않았다.

[그림 2-35] 코카콜라 병 발명 100년 기념사업 글로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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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례 연구 시사점

                        
1. 사례 연구 시사점  

1) 국내 사례 연구 시사점 

[그림 2-36] 국내 사례 연구 시사점 

국내 사례 연구의 시사점은 여수 개항과 경북 항만, 임시정부와 민주운동 관련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온 기념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념사업 추진의 대의 명분 확립에 매우 중요

도를 크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100주년과 100년은 대중의 공감대 형성 및 정치·사회적 상

징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내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하

는 본 연구 대상의 기념사업 명칭으로는 ‘한국 방송 100주년’ 보다는 ‘한국 방송 역사 100

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기념사업 추진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나아가 단계적 개념들을 구

성하여 어느 특정 시점만을 위한 기념사업이 아닌 기간적, 과정적, 확장적 측면에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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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사업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념사업 추진 자체의 의미를 확대 및 증대할 수 있

게 한다. 기념사업 추진을 계기로, 그 자체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과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기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제 및 분야와 관계하여 산재되어 있는 기존 사업

이나 유사 사업들의 추진체들을 통합하는 계기로 기념사업을 사용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사점은 역사적 기념사업 추진 세부 내용으로써 박물관이나 역사관, 기념관 등의 

건립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사례와 같이 기념 장소를 조성

하는 방식으로 예산 및 비용 소모가 큰 사업을 지양하고 상징성을 살리는 접근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상징적 장소의 정체성 부여는 장기적 차원에서 박물

관이나 역사관, 기념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증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응집시켜, 궁극적

으로는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전략 즉,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으로 기반 및 저변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기념시설 건립 전략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시사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과 지속력, 그리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기념

사업의 세부 항목이 많고, 창의적인 새로운 접근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방

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위해 가장 효율·효과적인 세부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는 논리와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 구성원 선발 기준은 물론 세부 사업 선정 기준 

등의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 사례 연구 시사점  

해외 사례 연구의 시사점은 기념사업 추진 주체 기관 및 기업, 단체들은 각자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잘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의 핵심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는 부분이다. 수익 창출 기업은 수익 창출 사업 개발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서비스 

기관은 공공 서비스 가치 확산이 가능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 사례들 역시 자신들의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역사적 검증

과 의미 증폭을 위한 노력을 기념사업 프로그램에 담았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아니더

라도 코카콜라와 라이온스 클럽 같은 기업 및 단체들 역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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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위상과 관련한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다음 시사점은 해외 기관 및 기업, 단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적 존재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증폭시키는 기념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객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해당 기념사업 추진의 사회적 가치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또 자신들이 소속된 분야의 이

해와 결속을 다지는 측면에서 기념사업 추진을 중시한다. 이에 한국 방송 역사 100년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 역사의 발전이 자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37] 해외 사례 연구 시사점 

네 번째 시사점은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협력 및 협조에 의한, 또는 타 분

야 또는 기업과의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기념사업 개발·운영, 그리고 상호 간의 시

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월트디즈니와 ABC 방송, BBC 방송과 영국연방정부 화폐 

기관과의 협력 기념사업 추진과 같이 (가칭)한국 방송 역사 100년 사업 역시 방송통신위원

회 및 관련 협·단체 이외의 타 분야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형 기념사업 추진을 고려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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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서 한국 방송은 물론 인류 발전의 미래 비

전 제시와 이 기념사업 종료 이후에 만들어낼 레거시 구축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채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역량은 결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전 계획되고 노력하는 것만이 특정 사업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3. 종합 시사점  

[그림 2-38] 사례 연구 종합 시사점 

본 사례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 즉 결론은 다음의 3가지 차원으로 통합 정리할 수 

있다. 각 차원별로 보자면, 첫 번째는 ‘기념사업 상징 공간의 구축’이고, 두 번째는 ‘기념 

사업 추진 적절성을 평가할 선택과 집중 필요’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합리적인 기념사업 

추진 조직의 구성’이다. 

공간 구축은 기념사업 추진 명분과 관련된 국민 포함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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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칭)한국 방송 역사 100년 사업을 실행한다 할지

라도, 5년 뒤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예측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

한 연구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구성은 상징성과 포용성에 기반 한 특정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하위 분과 조직 구축에 필요하다. 한국 방송의 자존 및 자주와 관련된 과거

의 근거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구축할 가능성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방송에 기여한 유산적 가치의 집대성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미래에 계승할 건

지 이런 부분의 전략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한국 방송의 정체성(Identity)을 개발하기 위

한 엠블럼 공모전이나 슬로건 공모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생태계의 전방위

적 협력을 통해 한국 방송 100년 기념 영상물 제작 같이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녈을 구축하였다. 국민의 이해 증진 목적의 사전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시행하는 그 자

체로 PR(Public Relation) 효과를 획득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종합 시사점은 기념사업 개발 및 선정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기념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들이 개발되고 나면, 기념사업 추진 조직 

및 의사 결정자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방송에 대한 국민과 대중의 지지와 응원 증대를 기념사업의 핵심 이념으로 

삼고, 산업계에는 이 변화와 혁신 환경 가운데 우리 서로 상생하자라는 부분들을 중시하

며, 정부정책적으로는 비록 일제강점기에 시작했으나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한

국 방송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부의 책임과 협치의 부분들을 기념사업 추진의 

핵심 가치로 선택·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칭)한국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실질 타겟은 방송이 한국 방송의 국적을 높이고 

국민에게 인정받고 세계에 사랑받는 한국 방송의 전반적인 저변 확대 관점에서 설정 되어

야 할 것이다.

비전 개발을 위한 제안으로는 (1) “방송 역사의 시작, 100년 변혁의 미래로”와 (2) “변화

와 혁신의 방송 역사 100년, 세계를 주도하는 방송 미래 100년”이다. 기념사업 분야 선정 

및 분야별 테마와 추진 전략 개발을 위한 제안으로는 총 4가지 역사 가치를 테마로 하여, 

‘자성의 역사’, ‘자주의 역사’, ‘성장의 역사’, ‘미래의 역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념사업 추진이 분열된 한국 방송 관련 주요 추

진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호의 기회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며, 방송 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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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또는 세계 각국 방송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가칭)한국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의 핵심 고려 사항은, (1) 위계, 

관·산·학 생태계 조성과 대국민 소통 증대가 가능한 인사 선정 및 위원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2) 상생, 공영방송과 민간방송, OTT, MCN 등이 서로 융합하여 협력 시너지 창출

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3) 거점, 수도권 방송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방방송도시 

참여와 세계도시를 잊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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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송역사 100년 기념에 대한 인식

제 1 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1. 전문가 심층 인터뷰 개요  

본 연구는 방송 100주년 기념 추진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

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와 국민인식조사를 함께 실

시하였다. 이는 방송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방송 100주년 기념 사업

의 추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사업의 타당

성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이며 계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찾는데는 한계를 갖는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여, 계량적 연구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22년 6월에 

총 9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22년 12월에 총 5명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방송 100주년 기념의 타당성 및 경성방송국 출범

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본 사업의 기본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 하였다. 2차 조사는 앞서 살펴본 전문가 설문조사와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추진 기구의 성격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과 같은 구체

적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에 맞추어서, 조사대상자들

로는 방송학계의 방송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방송 산업  및 정책 연구 전문가들을 

포함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의 정책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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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1차 심층인터뷰 

학계 A 방송 역사 전공자

B 방송 역사 전공자

C 방송 역사 전공자

D 방송 역사 전공자 

E 방송 산업 전공자

F 방송 정책 전공자

업계 G 지상파 방송 

H 지상파 방송

I 지상파 방송

2차 심층인터뷰 

학계 J 방송 산업 전문가 

K 방송 정책 전문가 

업계 L 지상파 방송

M 유료 방송 

N 유료 방송 

<표 3-1> 심층 인터뷰 조사대상자  

2.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1) 경성방송국 개시의 의미와 평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한 것은 1927년 2월 16일 시작된 경성

방송국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였다. 본 과제가 1927년 경성방송국의 출범

을 기점으로 방송 100주년의 기념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출범한 경성방송을 국내 방송의 역사로 인정해야 하는가

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가

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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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모두 한 방향으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비교적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다수의 연구자과 업계 전문가들은 

경성방송국이 일제에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출발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국내 방송의 역사

의 한 조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록 일제의 식민지배 목적을 갖고 있었

지만, “조선인이 제작에 참여”하고 “조선어 방송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당시 사회에

서 “대중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근대적 문화창구”로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한 것이다. 

라디오 대중문화 수용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과소평

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학계 전문가 B)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역사의 단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계 전문

가 D)

일제에 의해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엄연히 조선 땅

에서 조선어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인들이 관리 조직에 참여하고 조

선인들이 향유했던 라디오 문화인만큼 한국 방송사에 편입되는 것

이 자연스럽다고 생각 (학계 전문가 C)

물론, 모든 응답자들이 경성방송국을 국내 방송 역사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응답자들을 경성방송국의 설립주체가 엄연히 조선총독부였다

는 점과 식민 지배의 일환이었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평가에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방송을 도입한 주체가 누구이고 도입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

으로 방송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면 역사적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 I) 

일제강점기가 우리의 역사의 일부지만 괄호쳐진 시대이듯, 경성방송 
역시 우리의 방송 역사의 일부지만 괄호쳐서 고찰해야 할 대상이지 

기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계 전문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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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이 보여주듯이 경성방송국 설립 자체를 국내 방송 역사의 일부로 인정하더

라도 이것이 곧 국내 방송의 개시점으로서 단순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들은 국내 방송의 설립 과정을 하나의 특정 시점이 아닌 오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온 단

계적이며 맥락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경성방송국은 여러 

단계 중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경성방송국이 곧 국내에서 

방송의 기틀을 제공한 완전한 출범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방송이 출범하는 일련

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적 자원과 제도적 기초에 영향을 준 하나의 단계로서 의미를 지

닌다는 것이다.

무선라디오 방송이라는 근대 경험과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한

국방송의 시작으로 기념하기에는 한국 근대 역사적 의미가 충분치 

못하다 (학계전문가 B)

일제 강점기 경성방송 이후에도 미군정의 시기도 한국 방송의 출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이승만 정권과 한국전쟁 등의 시간을 거치며 한국 방송이 자리를 잡은 것이므로 경성

방송의 영향을 유일하거나 과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좀 더 구체

적으로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경성방송국 출범을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가 

물어보았다. 그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경성방송국 개국일을 공식적인 국내 방송의 시작점

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의 경성 방송이 JO라는 호출부호에

서 나타나듯이 “일본지역 방송이었으므로 한국방송의 시작으로서 의미는 부당”(업계 전

문가 E)하다는 평가하며, 나아가서 조선총독부의 등장을 우리 국가의 출발로 의미를 부여

하는 것만큼이나 몰역사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경성방송의 역사성을 일부 인정하면

서도 그것을 국내 방송의 개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에 뚜렷하게 반대하는 견해를 확인한 가

운데.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미묘한 역사적 평가의 경계점에 대해서 “강제병합으로 인한 

설 문화가 우리에게 양력 설과 음력 설이라는 풍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방송의 역사 또한 

이런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가야한다” (학계전문가 B)는 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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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경성방송이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부정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한국 방송의 출범이라고 단순화하여 과대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한국 방송의 발전과정 일련의 연속선 상에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단계로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방송 100년 기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를 단순화하여 기념하기 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루어 냉정하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송 100주년 기념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경성방송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 100주년 기념의 필요성과 타당

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앞에서 경성방송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대체로 응답자들은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그 역사적 의미를 국내 방송 역사의 

출발로 부여하기 보다는 그와 별개로 대안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방송 100년의 기념을 ‘방송문화 100년’ 또는 ‘방송 역사 100년’ 등으로 재규정하

여, 이를 한국 방송 100년과는 별개로 방송 100년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성방송국의 개국은 현행 방송의 날과 ‘관계없이’, 아니 ‘더불

어’ 의미를 지닌다 (학계전문가 E)

2027년 2월 16일은 <한국 방송 100주년>이 아닌 <방송 100주년>으

로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업계전문가 G)

기념하고자 한다면, ‘방송 문화의 날’이나 ‘방송 역사의 날’ 정도

의 작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학계전문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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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 속에서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한국 방송의 출발로서 의미는 아니

지만, 한국 방송사의 연속선 상에서 국내 방송 시작 이전의 배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

고 국내 방송이 국가주의적 정체성을 갖고 출발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갖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 방송 수용

자의 관점에서는 방송 문화 즉 대중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방송 100주년 기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상황에서 국내 방송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적 필요에 따른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내 방송의 시작과 방송 100년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방송 100

년을 기념한다면 현행 방송의날 (9월 3일)과 별개의 날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

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수의 의견은 굳이 기념 행사를 방송의 날과 별개로 설정하기 

보다는 현행 방송의 날에 방송 100년의 의미를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

다. 현행 방송의 날은 지상파 방송사들만 참여하고 있어서 유료 방송사를 포괄하는 방송 

전체를 기념하는 의미는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은 방송 100년을 

계기로 현행 방송의 날을 방송 전체의 기념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

였다. 이는 기념일이 두 개일 경우에 자칫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기념일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

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 방송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과는 구

분하여 의미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 방송 역사와 방송 100년을 이를 별개로 또는 

병행하여 평가하되, 그 의미에 있어서 국내 방송의 시작으로서 의미보다는 방송 문화와 

대중 문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기념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현행 방송의 날(9월 3일)에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방송 100년의 역사와 한국 방송의 역사를 별개로 구분하면서도 이를 완전히 분리하기 보

다는 일종의 ‘병행’으로서 의미를 더 강조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병행으로서 의미는 기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과 추진기구 등을 

결정할 때 신중하고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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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의 출범과 그 역사는 공식적으로 기념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병행되는 방송 100년

의 역사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방송문화 도입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민간 주도로 진행하

는 등의 추진과 운영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3) 방송 100주년 추진 기구와 재원  

방송 100주년 기념의 의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 100주년 추진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한국방

송의 역사와 구분하여 방송 100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념과 축하의 의미보다는 민간주

도의 기념과 역사적 평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었기에, 추진 기구에 대해서도 대체로 민

간주도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

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방송사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업계의 전문가들은 민간이 중심

이 되어 사업을 진행할 때, 방송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부여될 가능성에 대

해서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방송 100주년을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긍정적 의견이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100년의 역사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100년의 기념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기대 성과와도 연결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들의 관점에서는 방송 100년의 기념을 통해서 이를 단지 국가 

행사에 수동적으로 협력하기 보다는, 모처럼 있는 기회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의

체를 만들어서 방송 100년 사업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한다는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0년, 20년,...100년을 기념하고 방송 산업을 발전시키

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필

요합니다 (업계전문가 M).

다수의 전문가 응답자들은 방송 100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 100년 

추진 이후에도 민간 중심의 추진 기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능동

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방송 100주년을 추진하는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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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민간 추진위원회를 발전시켜서 이를 ‘방송문화재단’(가칭)과 같은 기구로 발전

시키고 이를 통해 방송인 복지와 방송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방송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 100주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방송 산업과 서비스의 유지를 통해 문화와 삶의 기록, 대중적 커뮤

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 등을 감안하면 방송 100주

년 기념 사업회는 방송문화 발전과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 기

구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전문가 L).

우리나라는 기록과 역사이 잘 보존되고 선진 외국과 달리 1회

성 행사로 그치고, 그 이후 보존과 관리가 안되어서 의미있는 사업

성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방송역사 100년

추진 조직이 이후에도 존속해서 후속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전문가 J)

‘방송진흥재단’(가칭)과 같은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통해서 방송 역사 관련 자료

의 보존과 발전 뿐만 아니라 방송 발전을 위한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고,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숙원하는 방송 진흥기구를 구성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방송협회와 같은 기구가 있지만 이는 지상파 방송사만의 협의 기구이어서 

방송전반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단체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문가 응답자들은 방송 100주년

의 기념을 방송 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진흥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은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방송 100주년 사업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민간 중심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

할 때 방송 100주년 사업의 재원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부담감을 불식시키고 방송 100주년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 기대

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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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

                                                                 

1. 1차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1) 조사 배경 및 목적

일제 강점기인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JODK) 개국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7년

을 앞두고, 한국 방송의 역사를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한 비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칭 ‘방송 100년 기념행사’ 추진 

방안 검토 및 마련을 위해 수행된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실시된 전문가 심층인

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송 역사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우선 국내 방송의 역

사는 특정한 하나의 시점으로 기념하기 보다는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

직하므로, 경성방송국 역시 하나의 단계적 의미로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의 의미와 역사적 기념의 의미는 별개이므로 경성방송국 개국 자

체를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방송 역사 100년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방송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방송 문화의 발전과 확장을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기관 주

도의 공식적 기념보다는 민간 주도의 문화적 기념행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송 역사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학자 및 방송 산업 관

계자를 포함한 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방송 역사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가칭 ‘방송 100년 

기념행사’ 추진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개요 및 표본

1차 전문가 인식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국내 방송학자 및 방송 산업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2022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간 실시되었

으며, 미리 작성된 리스트에 포함된 총 152명의 전문가들이 조사에 자진 참여하였다. 표본

의 성별 분포는 각각 남성 110명(72.4%)과 여성 42명(27.6%)이었으며, 소속 영역별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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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계 94명(61.8%)와 산업계 58명(38.2%)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만 

29세에서 80세에 이르며 평균 49.13세(표준편차 = 8.03)로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 및 

분야에서(<그림 3-1> 참조) 평균 19.79년(표준편차 = 8.10)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3-1] 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전공(전문) 분야(복수응답, N = 427)

3) 조사 결과

(1) 한국 방송의 역사적 기원

한국 방송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는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 개국

을 한국 방송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방송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들이 54.6%(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1947년 9월 3일 우리나라가 독자적 호출부호를 

배정받은 날 또는 같은 해 10월 2일 독자적 호출부호를 이용하여 최초로 방송한 날을 우

리 방송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본다는 응답 역시 각각 22.4%(34명)과 23.0%(35명)으로 파악

되었다. 즉 경성방송국 역사를 한국 방송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45.4%(69명)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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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 방송 역사의 출발점에 대한 전문가 인식

(2) 경성방송국에 대한 인식

경성방송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개의 관련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진술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여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1>은 각 진술문에 대한 응답의 비

율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보여준다. 제시된 5개의 모든 진술문들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비동의(“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로는 

“경성방송국 역사도 한국 방송사의 일부로서 객관적·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경성

방송국은 한반도에서 방송문화가 도입 및 수용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는 기념의 대상이기보다는 평가 또는 고찰의 대상이다”, “경성방송국은 해방 

이후 한국 방송의 독자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경성방송국 개국을 한국 방송의 역

사적 출발점으로 기념해야 한다”의 순으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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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항목/응답

전혀 그

렇지 않

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

렇다

평균

( 표 준

편차)

경성방송국 개국을 한국 

방송의 역사적 출발점으

로 기념해야 한다.

10.5%
(16명)

22.4%
(34명) 25.7%

(39명)

31.6%
(48명)

9.9%
(15명) 3.08

(1.17)32.9%
(50명)

41.4%
(63명)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는 

기념의 대상이기보다는 

평가 또는 고찰의 대상

이다.

2.6%
(4명)

8.6%
(13명) 23.0%

(35명)

47.4%
(72명)

18.4%
(28명) 3.70

(0.96)11.2%
(17명)

59.2%
(90명)

경성방송국은 한반도에

서 방송문화가 도입 및 

수용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2.0%
(3명)

5.9%
(9명) 19.7%

(30명)

58.6%
(89명)

13.8%
(21명) 3.76

(0.84)7.9%
(12명)

72.4%
(110명)

경성방송국은 해방 이후 

한국 방송의 독자적 발

전에 도움이 되었다.

2.0%
(3명)

9.9%
(15명) 30.9%

(47명)

47.4%
(72명)

9.9%
(15명) 3.53

(0.88)11.8%
(18명)

57.2%
(87명)

경성방송국 역사도 한국 

방송사의 일부로서 객관

적·비판적 수용이 필요

하다.

2.0%
(3명)

9.2%
(14명) 14.5%

(22명)

55.3%
(84명)

19.1%
(29명) 3.80

(0.92)11.2%
(17명)

74.3%
(113명)

<표 3-2> 경성방송국 역사에 대한 전문가 인식

(3) ‘방송 100년 기념사업’ 필요성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하여 한국 방송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방송 산업

의 미래 비전 수립을 취지로 2027년 계획하고 있는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52.6%(80명)로 기념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들(19.1%, 2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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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 동의 정도는 5점 척도 기준 3.46(표준편차 = 1.04)이

었다. 

[그림 3-3]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4)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명칭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한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구체적 명칭과 관련하

여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들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한 

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국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

업’이라는 명칭이 40.8%(62명)의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선택되었다. 다음 순으로는 각각 

20.4%(31명)와 19.1%(29명)의 전문가들이 선택한 ‘한국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한국 

방송 도입 100년 기념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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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념행사의 명칭에 대한 전문가 인식

(5) 방송의 범위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송’의 정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그 범위를 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그리고 OTT(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복수응답의 비율이 50% 이상). 그러나 MCN(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은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방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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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방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인식(복수응답)

(6) ‘방송 100년 기념행사’의 주체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칭 ‘방송 100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경우, 기념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주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정부부처, 지상파를 중심으

로 한 방송 관련 산업, 그리고 방송 관련 학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민간기구의 3개 주요 

주체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복수응답의 비율이 50% 이상) 인식하고 있었

다(<그림 3-6> 참조). 



- 88 -

[그림 3-6] 기념행사 주체에 대한 전문가 인식(복수응답)

(7)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구체적 사업 유형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구체적 사업 유형으로서 

한국 방송사 및 미래 비전 연구, 학술회의 또는 편찬 사업 등을 포함하는 ‘학술·편찬 사

업’의 필요성을 78.9%(120명)의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한국 방송 100년 

기념식, 방송 문화 축제, 박람회, 엑스포 등의 ‘기념행사 사업’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또

는 단편 기념 영상 제작 등의 형태로 경성방송국 개국 및 한글 방송 편성을 통한 저항 역

사에 관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홍보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홍

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복수응답의 비율이 50% 이상). 

반면, 기념관 또는 박물관 등의 ‘건립 사업’, 기념 우표, 기념 동전, 기념 상품 개발 및 

제작, 배포, 판매 등의 ‘기념제작 사업’,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방송 문화 개선 

실천 운동, 기증 및 기부 사업 등을 포함하는 ‘공익·나눔·복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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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기념사업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전문가 인식(복수응답)

(8)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구체적 일정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한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2027년에 추진할 경

우, 기념사업의 구체적 일정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947년 한국이 독

자적 호출부호(HL)를 배정받은 날인 9월 3일(1978년 이후 현행 ‘방송의 날’)이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일인 2월 16일 또는 1947년 한국의 호출부호로 최초로 방송한 날인 10월 

2일(과거 1964~1976년의 ‘방송의 날’)에 비해 더욱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

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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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기념사업의 구체적 일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9)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연속성

2027년 추진 중인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2027년 당해 일회성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40.8%, 62명), 다음으로 매 10년마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34.9%, 53명) 뒤를 이었다(<그림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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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방송 100년 기념행사’의 연속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10)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

지상파방송협회가 매년 9월 3일 주관하는 ‘방송의 날’은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이에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3-2>

는 각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응답한 비율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입장(“보통이다”)의 응답

을 제외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의 합산 비율이 

40.8%(62명)로 “필요한 편이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의 합산 비율 38.2%(58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지상파 방송 중심의 ‘방송의 날’과 달리, 방송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념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합산 비율

이 61.8%(94명)로 과반 이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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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응답

전혀 필

요하지 

않다

필요하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

요하다

평균

( 표 준

편차)

경성방송국 개국을 한국 

방송의 역사적 출발점으

로 기념해야 한다.

12.5%
(19명)

28.3%
(43명) 21.1%

(32명)

32.2%
(49명)

5.9%
(9명) 2.91

(1.16)40.8%
(62명)

38.2%
(58명)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는 

기념의 대상이기보다는 

평가 또는 고찰의 대상

이다.

5.9%
(9명)

16.4%
(25명) 15.8%

(24명)

48.7%
(74명)

13.2%
(20명) 3.47

(1.10)22.4%
(34명)

61.8%
(94명)

<표 3-3>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에 대한 전문가 인식

끝으로 만약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을 제정한다면, 현행 ‘방송의 날’인 9월 3일이 바

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53.3%(81명)로 2월 16일 또는 10월 2일에 비해 가장 지배적

인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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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한국 방송 100년(2027년)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 2월 16일, 일본

의 경성방송국(JODK)이 한반도에서 개국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방송이 도

입된 역사를 기산한 것이다. 경성방송국 시기를 우리나라의 방송 100년 역사로 인정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사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기존 찬반 논의의 큰 축은 다

음과 같다. 우선 경성방송국 개국이 일제 강점 시기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개국 

및 운영 당시 의식 있는 조선인들의 참여가 있었고, 일본어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어 방송

을 편성하고 조선인들이 이를 이용했던 사실들이 한국 방송사에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광복 이후 194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한국의 독자적 호출부호(HL)를 배정

받아 사용하기 전 20여 년 간의 경성방송국 역사를 한국 방송 역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방송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총 152명을 대상으로 한 본 1차 전문가 설문조사의 경우, 

근대적 방송 문화의 도입과 수용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독자적 방송 발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의미를 토대로 경성방송국 개국(1927년 2월 16일)을 한국 방송

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 방송 역사의 시작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독자적 호출부호를 배정 받은 시

점(1947년 9월 3일) 또는 배정 받은 호출부호를 최초로 송출하여 방송을 실시한 날(1947년 

10월 2일)로 보는 의견, 즉 일제 강점 시기 경성방송국의 20년 역사를 우리의 방송 역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45.4%, 69명) 또한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7년 가칭 ‘방송 100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경우, 일제 강점기

의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는 기념의 대상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와 고찰을 통한 비판적 수

용의 대상으로 접근함으로써 방송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역사 인

식에 부합하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송의 사회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방송 산업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송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

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한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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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현행 지상파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방송의 날’4)인 9월 

3일을 기준으로 당해 1회성 기념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

나, 추후 매 10년 주기의 기념행사 추진 역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현행 ‘방

송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해당 정부부처가 관련 기념행사 등을 주관할 필요는 

없으나, ‘방송 100년 기념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정부부처,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관련 산업, 그리고 한국방송학회를 포함한 방송 관련 학술단체와 시민

단체 등의 민간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술·편찬(한국 방송사 및 미래 비전 연구, 

학술회의 또는 편찬 등), 기념행사(‘방송 100년 기념식, 방송 문화 축제, 박람회, 엑스포 

등), 문화·예술·홍보(영화나 드라마 또는 단편 기념 영상 제작 등의 형태로 경성방송국 

개국과 한글 방송 편성, 독립 운동에 대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홍보 

등) 사업 중심의 기념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지상파 중심의 ‘방송의 날’ 행사와 달리, ‘방송’의 정의 및 범

위를 케이블, 위성, DMB, IPTV, 그리고 OTT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방송 및 미디어 환경

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시되었다. 

2. 2차 전문가 인식 조사

1) 조사 배경 및 목적

2차 전문가 조사는 1차 전문가 조사 및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통한 비전 수립과 추진 계획 설정 등을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은 기념사업의 비전, 준비 조직 체계, 예산 방안, 기념사업 이후 조직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4) 현행 ‘방송의 날’은 9월 3일이다. 이는 1947년 9월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한국의 독자적 호출부호(HL)를 배정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지상파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전 1964년부터 1976년까지는 

배정받은 호출부호를 통해 처음으로 방송전파를 송출했던 1947년 10월 2일을 ‘방송의 

날’로 기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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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개요 및 표본

2차 전문가 인식 조사 역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리서치를 통해 국내 방송학자 

및 방송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2022년 12

월 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미리 작성된 리스트에 포함된 총 134명의 전문

가들이 조사에 자진 참여하였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각각 남성 97명(72.4%)과 여성 37명

(27.6%)이었으며, 소속 영역별로는 각각 학계 103명(76.9%)와 산업계 31명(23.1%)으로 구성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만 30세에서 80세에 이르며 평균 50.44세(표준편차 = 

8.69)로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 및 분야에서(<그림 3-11> 참조) 평균 19.74년(표준편차 

= 8.75)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3-11] 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전공(전문) 분야(복수응답, N = 422) 

3) 조사 결과

(1)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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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대다수는(86.6%, 116명)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

업’을 통해 국내 방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극히 소수에(3.0%, 

4명) 불과했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2] 기념사업을 통한 비전 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국내 방송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에 앞서, 방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이 맞이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요인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24.1%, 97명)를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 방송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 부실”(12.7%, 51명), “국내 방송에 대한 사

회적 신뢰도 저하”(12.2%, 49명), 그리고 “국내 방송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 약

화”(11.9%, 48명) 등의 순으로 주요한 잠재적 위기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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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국내 방송 산업의 잠재적 위기 요인(복수응답)

잠재적 위기 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수립을 위해 국내 방송 산업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가치 또

는 지향점으로서 “방송콘텐츠의 창의성 강화”(17.2%, 69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

으로는 “방송산업의 재정적 경쟁력 강화”(13.2%, 53명),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 강

화”(12.7%, 51명), “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강화”(12.4%, 50명), “방송의 공익성 제

고”(11.2%, 45명) 등의 순으로 한국 방송이 강화해야 할 가치들을 제시하였다(<그림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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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국내 방송 산업이 강화해야 할 가치(복수응답)

잠재적 위기 요인 및 향후 강화해야 할 가치를 바탕으로,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며 국

내 방송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핵심가치로서 가장 많은 전문

가들이 제시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송”(18.9%, 76명)이었다. 이외에도 “사회

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17.9%, 72명)과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방송”(15.2%, 

61명)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비전의 주요 핵심가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5] 방송 발전의 새로운 비전의 핵심가치(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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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준비조직 체계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추진체(조직) 구성으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

다고 인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송사업자 주최 + 정부/민간 지원

협력”(42.5%, 57명)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방송사업자/민간 공동 주최 + 정부 

지원협력”(23.9%, 32명) 방안이 차선으로 선택되었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추진체 구성에 대한 인식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송사업자가 주도하는 기념사업 추진체(조직) 구성을 적합하다고 

응답한 77명 가운데 과반 이상의 전문가들은 방송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실행 조직으로 

“추진체 산하 별도의 실무정책협의체”(50.6%, 39명)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39%, 30명)가 

적합할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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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방송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실행 조직(N = 77)

기념사업 추진체(조직)을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수장으로 전문가들은 “추진체 구성 

후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임”(38.8%, 52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방송협회장 등과 같은 방송사업자 단체의 회장급”(23.9%, 32명)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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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기념사업 추진체(조직)의 수장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 기타 영역별 참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점(“매우 중요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3>은 각 영역별 응답의 비율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보여준다. ‘학계’, ‘시민단

체’, 그리고 ‘비방송(방송 이외) 산업 분야’의 참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응답

(“중요한 편이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비율이 반대 응답(“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

외 국가 및 기관’의 경우, 기념행사 참여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로는 ‘학계’(평균 

= 3.99, 표준편차 = .86), ‘비방송(방송 이외) 산업 분야’(평균 = 3.49, 표준편차 = .79), 

‘시민단체’(평균 = 3.39, 표준편차 = 1.06)의 순으로 참여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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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응답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

이다

매우 중요

하다

평균

(표준

편차)

학계

1.5%
(2명)

1.5%
(2명) 23.9%

(32명)

42.5%
(57명)

30.6%
(41명) 3.99

(0.86)3.0%
(4명)

73.1%
(98명)

시민단체

5.2%
(7명)

14.9%
(20명) 29.1%

(39명)

37.3%
(50명)

13.4%
(18명) 3.39

(1.06)20.1%
(27명)

50.7%
(68명)

해외 국가 

및 기관

4.5%
(6명)

23.9%
(32명) 47.0%

(63명)

21.6%
(29명)

3.0%
(4명) 2.95

(0.87)28.4%
(38명)

24.6%
(33명)

비방송

(방송 이외) 
산업 분야

1.5%
(2명)

9.0%
(12명) 33.6%

(45명)

50.7%
(68명)

5.2%
(7명) 3.49

(0.79)10.5%
(14명)

55.9%
(75명)

<표 3-4> 영역별 기념사업 참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3)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예산 방안

다음으로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념사업의 구체적 사업 유형별

로 적절한 사업주체와 예산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기념사업의 구체적 사

업 들은 ‘건립 사업(기념관, 박물관 등)’, ‘학술·편찬 사업(한국 방송사 및 미래 비전 

연구, 학술회의, 편찬 등)’, ‘문화·예술·홍보 사업(경성방송국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 

방송 역사를 다룬 콘텐츠 제작 및 이를 활용한 홍보 등)’, ‘기념행사 사업(한국 방송역사 

100년 기념식, 방송문화축제, 박람회, EXPO 등)’, ‘기념 제작 사업(기념우표 및 동전, 기

념 상품 개발 및 제작, 배포, 판매 등)’, ‘공익·나눔·복지 사업(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방송문화개선 실천운동, 기증 및 기부 사업 등)’을 포함하여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3-4>에 요약된 바와 같이, 방송 관련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의 건립 사업은 방송통신

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57.5%,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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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립 사업의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44.0%, 59명) 또는 정부예산(38.1%, 51명)과 

같은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역

사 100년 관련 학술·편찬 사업은 방송 관련 학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민간기구가 주도

하되(76.1%, 102명) 방송통신발전기금(53.7%, 72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음으로 방송 역사와 관련한 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문화·예

술·홍보 사업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관련 산업(46.3%, 62명)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정부부처(35.1%, 47명)가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은 방송통신

발전기금(44.0%, 59명) 또는 정부예산(33.6%, 45명)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인식을 확인하였

다.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식’ 및 관련 축제, 박람회, EXPO 등을 추진할 경우, 전문

가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사업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정부부처(45.5%, 61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관련 산업(41.8%, 56명)이 이와 

같은 기념행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러나 기념행사 사업의 예산 방안으로는 정부예산(39.6%, 53명)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35.1%, 47명)과 같은 공적 자금이 적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방송역사 

100년 기념을 위한 우표, 동전, 상품 등의 기념 제작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부처

(57.5%, 77명)가 정부예산(39.6%, 53명)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32.8%, 44명)으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익·나눔·복지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의 정부부처(44.0%, 59명)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방송 관련 산

업(28.4%, 38명) 및 학술 및 시민단체 등의 민간기구(26.1%, 35명)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응답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공익·나눔·복지 사

업의 예산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30.6%, 41명), 정부예산(29.9%, 40명), 방송 관련 사업자

의 자발적 기금(23.1%, 31명), 후원 및 광고 등(13.4%, 18명)의 순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적

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응답하였다(<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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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유형
사업주체 및 예산방안

건립사업

(기념관, 박물

관 등)

학술·편찬 사

업

(한국 방송사 

및 미래 비전 

연구, 학술회

의, 편찬 등)

<표 3-5> 기념사업 유형별 사업주체 및 예산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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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유형
사업주체 및 예산방안

문화·예술·홍
보 사업

(경성방송국

의 역사적 의

미와 한국 방

송 역사를 다

룬 콘텐츠 제

작 및 이를 활

용한 홍보 등)

기념행사 사

업

(방송역사 100
년 기념식, 방
송문화축제 , 
박 람 회 , 
EXP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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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유형
사업주체 및 예산방안

기념 제작 사

업

(기념 우표 및 

동전, 기념 상

품 개발 및 제

작, 배포, 판매 

등)

공익·나눔·복
지 사업

(미래 인재 양

성 장학금, 방
송문 화개선 

실천운동, 기

증 및 기부 사

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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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의 기념사업 세부 유형들을 고려할 때,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전반의 예산 출처의 적정한 비율을 정부예산 34.93%, 방송통신발전기금 

34.13%, 방송 관련 사업자 자발적 기금 16.72%, 후원 및 광고 등 13.87%, 기타 0.34%로 응

답하였다(<그림 3-31> 참조). 

기념사업 

유형
사업주체 및 예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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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기념사업 전반의 예산 출처별 적정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인식

그리고 상기의 기념사업 세부 유형과 예산 규모 및 출처 등을 고려할 때, 방송역사 100

년 기념사업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추진 기간에 대해 “2025년부터 3년

간 준비 및 추진”(35.1%, 47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준비 및 추진”(30.6%, 41명), “2023년부터 5년간 준비 및 추

진”(23.9%, 32명)의 순이었다. 



- 109 -

[그림 3-20] 기념사업 준비 및 추진 기간에 대한 전문가 인식

(4) 100주년 이후 조직 발전 방안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념사업 추진 조

직(위원회/협의회/사업본부 등)을 2027년 해당 사업 이후 발전적으로 유지 존속시킬 필요

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념사업 추진 조직을 2027년 이후에도 “한시적으

로 존속시켜야 한다”(46.3%, 62명)는 전문가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36.6%, 49명)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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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100주년이후 추진체 운영 필요성 

2027년 추진 중인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이후 추진 조직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

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제외한 85명의 전문가들에게 기념사업 이후 조직의 목적(역할)

은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념사

업 추진 조직의 주요 존속 목적은 “한국 방송의 산업적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한 진

흥”(28.9%, 61명), “방송, 미디어, 콘텐츠, 방송문화 관련 전문 연구”(25.6%, 54명), “방

송콘텐츠 아카이브와 박물관 운영 전담”(21.3%, 45명)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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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기념사업 이후 추진 조직의 목적(복수응답)

2027년 기념사업 이후 추진 조직의 주요 목적과 그 맥락을 같이하여, 존속된 조직의 주

요 수행 사업으로 전문가들은 “방송산업/정책/문화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22.4%, 64

명),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20.3%, 58명), “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

화와 아카이브 사업”(18.2%, 52명) 순으로 해당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그림 3-35> 참조).

[그림 3-23] 기념사업 이후 추진 조직의 주요 사업(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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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조직을 2027년 이후에도 조직의 목표 및 주요 사

업을 조정하여 존속시킨다면 해당 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익법인 또는 재단법인”(59.7%, 80명)의 위상

과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36> 참

조).

[그림 3-24] 기념사업 이후 추진 조직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인식

4) 결론 및 시사점

방송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총 134명을 대상으로 한 본 2차 전문가 설문조사는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비전 설정, 기념

사업 준비 조직 체계, 기념사업 예산 방안, 그리고 기념행사 이후 추진 조직의 발전 방안

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우선 방송 관련 전문가들은 2027년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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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방송이 맞이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국내 방

송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 부실”, “국내 방송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 및 “국내 방

송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 약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이러한 잠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콘텐츠의 창의성 강화”, “방송 산업의 재정적 경쟁력 강화”, “방송의 문

화적 다양성 강화”, “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강화”,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 강화”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방송 관련 전문가들은 방송역사 100년을 기점

으로 방송 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포함해야 할 핵심가치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

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방송”을 

제시하고 있다. 

2027년 계획 중인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추진조직은 방송사업자가 주도

하되 정부와 관련 민간조직이 지원·협력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인

식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추진체 산하 별도의 실무정책협의체”를 구성하

여 실무를 집행하고 기념사업 추진조직의 수장은 “추진체 구성 후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 이외의 산업 분야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해외 국가나 기관의 참여에 대해서

는 그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세부 사업 유형별로 사업주체 및 예산 방안은 상이할 

수 있는데, 건립 사업(방송 관련 기념관 또는 박물관 등), 기념행사 사업(방송역사 100년 기

념식, 방송문화축제, 박람회, EXPO 등), 기념 제작 사업(기념 우표, 동전, 기념 상품 개발 

및 제작, 배포, 판매 등), 그리고 공익·나눔·복지 사업(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방송문화

개선 실천운동, 기증 및 기부 사업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정부예산 또

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

술·편찬 사업(한국 방송사 및 미래 비전 연구, 학술회의, 편찬 등)은 관련 학술단체 및 시

민단체가 그리고 문화·예술·홍보 사업(경성방송국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방송 역사를 다

룬 콘텐츠 제작 및 이를 활용한 홍보 등)은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관련 산업이 

주도하되 그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전체 예산 중 약 70%는 정부예산 및 방송통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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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방송 관련 사업자들의 자발적 기금과 후원 및 광고 등으

로 충당하는 예산 방안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념사업의 다양한 세

부 사업 유형 및 예산 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늦어도 2025년부터 3년간 기

념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027년 기념사업 이후에도 추진 조직을 한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존속시킴으로서 

“한국 방송의 산업적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한 진흥”, “방송, 미디어, 콘텐츠, 방송문화 

관련 전문 연구”,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와 박물관 운영 전담”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 

“방송산업/정책/문화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

업”, 그리고 “방송콘텐츠 데이터베이스화와 아카이브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익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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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민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 배경과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경성방송국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27년 ‘방송 100년’을 기념하거나 돌이켜보는 것은 일제 강점 시기인 1927년 2월 16일 일

본이 한반도에 경성방송국(JODK)을 개국한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방송이 도

입된 역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의미는 ‘기념’, ‘성

찰’, ‘인정’ 등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우리 영토 안에 존재했던 방송국의 의미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이 모든 논의의 시작임에 분명하다. ‘방송 100년’의 

역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경성방송국 개국으로부터의 100년

이 지금 한국 방송에서 어떤 의미로 남겨져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있

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방송부문과 관련하여 방송 100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 못지않게 이용자에게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경성방송국에 대한 인식은 ‘방송 100년’을 넘어 한국 방송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

며, 이는 한국방송과 방송콘텐츠의 1차적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

이 재해석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인식과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 

수준, 경성방송국 개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방송 100년’과 ‘방송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2) 조사개요 

일반 국민 대상 인식 조사는 전국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6일 ~ 

9월 30일까지 5일에 걸쳐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한국리서치 수

행). 표본 추출은 성·연령별 임의할당방식을 택했는데, 남녀 500명씩, 연령대별 200

명씩으로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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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명) 전체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0 50.0
여성 500 50.0
연령별 　 　
20대 200 20.0
30대 200 20.0
40대 200 20.0
50대 200 20.0
60대 이상 200 20.0
지역별 　 　
수도권 603 60.3
강원권 22 2.2
경상권 22.1 22.1
전라권 68 6.8
충청권 80 8.0
제주 6 0.6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180 18.0
전문대학 재학/졸업 162 16.2
4년제 대학 재학/졸업 553 55.3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05 10.5

<표 3-6> 응답자의 기술통계 

2. 국가 부문별 자긍심과 한국 방송에 대한 인식    

방송은 현대 사회와 민주주의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제도 중 나라고 할 인 ‘방송’에 대한 인식은 해당 사회 전반적 인식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한국 방송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조사에서는 국가 자긍심과 각 부문별 자긍심을 검토하였다.  

1) 국가 자긍심

국가 자긍심은 국가에 대한 애착, 소속감, 우월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형국·이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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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개별 구성원이 인지하는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핵심적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국가 정체성은 특정 국가나 국민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신념(beliefs)과 

감정(feelings)을 의미한다. 한국 방송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 자긍심의 

범주를 벗어나 형성되기 어렵다. 여기서 자긍심의 대상으로서의 ‘국가’는 개인들에게 다차

원적이고 복합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방송은 그 범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와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부문에 대한 인식의 형성을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국가 자긍심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면서 동시에 각 부문별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방송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국가 자긍심을 종합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자랑스럽다 19.5%, 자랑스럽다 50.4%)

을 한 반면, 부정적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m= 4.0)을 

보였고 3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어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20대의 국가 자긍심 평균

값이 가장 낮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 비율도 56.5%로 나타났다.  

   

　 평균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전체 3.80 0.5 5.2 24.4 50.4 19.5
남성 3.80 0.8 6.8 26.2 46.4 19.8
여성 3.90 0.2 3.6 22.6 54.4 19.2
20대 3.60 1.0 8.0 34.5 42.0 14.5
30대 3.90 0.0 3.5 25.5 53.0 18.0
40대 3.80 0.5 6.0 22.0 53.0 18.5
50대 3.90 0.5 3.0 24.5 50.5 21.5
60대 이상 4.00 0.5 5.5 15.5 53.5 25.0

<표 3-7> 국가 자긍심 인식_전체   

일반 국민들의 자긍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개의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자긍심을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문화, 경제, 사회, 국제관계, 정치 부문 순으로 자긍심이 

높았는데, 그 중 문화 부문에 대한 자긍심 수준은 다른 부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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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하위 부문별 자긍심 수준   

가장 높은 자긍심 수치를 기록한 문화부문의 경우 5점 척도(매우 자랑스럽다 5점~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점) 상에서 4.1의 평균값을 기록했다(SD=.838). 문화 부문에 대한 높은 

자긍심은 긍정적 답변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가 각

각 47.6%, 32.3%로 총 79.9%로 압도적이었고 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평균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전체 4.1 1.3 2.6 16.2 47.6 32.3
남성 4.0 1.2 2.6 20.0 45.0 31.2
여성 4.1 1.4 2.6 12.4 50.2 33.4
20대 3.9 2.5 3.5 20.0 49.0 25.0
30대 4.0 1.0 3.0 17.5 51.0 27.5
40대 4.1 2.0 1.5 13.5 48.0 35.0
50대 4.2 0.5 2.0 13.0 47.5 37.0
60대 이상 4.1 0.5 3.0 17.0 42.5 37.0

<표 3-8> 국가 자긍심 인식_문화 부문  

경제 부문이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m= 3.3, SD=1.018)을 기록했는데, 앞서 언급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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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1). 상대적으로 ‘보통이다’ 비율이 높

은 편이었는데, 이는 20대(40.0%)와 50대(37.0%)에서 특히 높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 비율은 20대 32.0%, 30대 43.0%, 40대 47.0%, 50대 

47.5%, 60대 이상 63.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자긍심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보통이다’는 의견 비율이 40%를 웃

돌았다(m= 3.10, SD=.906). 평균값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3.1 이상을 기록했지

만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27.5~38.5% 수준에 머물렀다.   

 

　 평균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전체 3.3 7.2 13.6 32.6 39.6 7.0
남성 3.4 6.4 11.0 29.4 43.4 9.8
여성 3.1 8.0 16.2 35.8 35.8 4.2
20대 3.0 8.5 19.5 40.0 28.5 3.5
30대 3.2 6.5 15.5 35.0 38.5 4.5
40대 3.2 10.0 11.5 31.5 41.5 5.5
50대 3.4 4.5 11.0 37.0 37.0 10.5
60대 이상 3.5 6.5 10.5 19.5 52.5 11.0

<표 3-9> 국가 자긍심 인식_경제 부문  

　 평균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전체 3.10 6.0 15.2 44.3 31.4 3.1
남성 3.10 6.2 13.8 42.4 34.4 3.2
여성 3.10 5.8 16.6 46.2 28.4 3.0
20대 2.90 10.0 21.0 41.5 25.5 2.0
30대 3.10 6.0 15.5 43.0 31.5 4.0
40대 3.10 5.5 13.5 43.5 36.0 1.5
50대 3.20 4.0 13.0 44.5 35.5 3.0
60대 이상 3.20 4.5 13.0 49.0 28.5 5.0

<표 3-10> 국가 자긍심 인식_사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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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 관계에서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자긍심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었다(m=2.92, SD=.922). 자랑스러움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높았

다. 특히 20-30대에서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50%를 넘었는데, 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

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판단에 대한 보류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외 관계

에 대한 자긍심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50대

는 긍정적 응답이 31%, 보통이라는 응답이 37%였고,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응답(39%)

과 보통(41.5%) 응답률이 젊은 층에 비해 높았다.  

　 평균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전체 2.90 8.1 20.3 45.3 24.1 2.2
남성 2.90 7.4 22.4 43.0 24.6 2.6
여성 2.90 8.8 18.2 47.6 23.6 1.8
20대 2.80 9.5 21.0 50.5 18.0 1.0
30대 2.80 9.0 21.5 50.0 18.5 1.0
40대 2.90 9.0 20.5 47.5 21.5 1.5
50대 3.00 7.0 25.0 37.0 28.0 3.0
60대 이상 3.20 6.0 13.5 41.5 34.5 4.5

<표 3-11> 국가 자긍심 인식_국제관계 부문  

　 평균
전혀 자랑스

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

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

럽다

전체 1.9 37.2 37.3 20.4 4.6 0.5
남성 1.9 40.8 36.4 18.4 4.0 0.4
여성 2.0 33.6 38.2 22.4 5.2 0.6
20대 2.0 31.0 37.0 30.0 1.5 0.5
30대 2.0 35.5 36.5 23.0 5.0 0.0
40대 1.9 38.0 42.0 16.0 3.5 0.5
50대 2.0 38.5 36.0 17.0 7.5 1.0
60대 이상 1.9 43.0 35.0 16.0 5.5 0.5

<표 3-12> 국가 자긍심 인식_정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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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 부문에 대한 자긍심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5점 척도(5: 매우 자

랑스럽다~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로 측정한 정치 부문 자긍심에서 평균값이 

1.9(SD=.896)를 기록하여 국제관계 부문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인

식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와 ‘별로 자랑스럽지 않

다’ 등 부정적 응답비율은 20대 68%, 30대 72%, 40대 80%, 50대 74.5%, 60대 이상 78%로 

매우 높았다. 반면 긍정적 응답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10%를 넘지 못했다. 

2)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외국 문화에 대한 태도 인식   

현재 우리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경제, 사회, 정치, 국제관계, 문화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자국민이 느끼는 국가 이미지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 부문 안에서 한국 문

화의 역사적 전통, 한국 문화의 정체성, 외부 문화에 대한 인식 등 내적 요인들은 현재 한

국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들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자긍심을 보였다. 

‘한국은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가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을 5점 척도(5: 매우 동의한

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질문한 결과 평균값은 4.02(SD=.802)이었으며, 전체의 

78.8%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동의하는 편이다와 매우 동의한다)을 하였다. ‘한국은 역사적 

유적, 유물이 풍부하다’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68.3%로 나타

났고(m= 3.7, SD=.818), 이는 전 연령대에 걸쳐 유사했다. ‘한국은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m= 3.8, 

SD=.896), ‘한국은 역사적 문화 전통을 잘 발전시켜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도 

59.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m= 3.6, SD=.912).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신념은 현재 문화

적 자산 중 방송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

거로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문화가 현재 방송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를 질문했

다. ‘한국의 역사적 문화 전통이 지금의 국내 방송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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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2%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m= 3.63, SD=727). 전 연령대

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은 50%를 웃돌았으며 이 비율은 연령대와 함께 높아지는 양상을 보

였다(20대 53.5%, 30대 58.5%, 40대 69.0%, 50대 이상 70%). 

한편 한국과 한국민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가

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다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국은 외국의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다’(m= 3.4, SD=.872)와 ‘한국은 외국의 문화에 

대해 포용적이다’(m= 3.3, SD=.872)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각각 49.4%, 45.4%

로 앞서 한국의 문화적 전통 관련 질문에 비해 긍정적 답변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한국이 외국 문화에 대해 개방성과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응답

비율(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이 20% 내외로 높았다.   

       

[그림 3-26] 문화적 전통 및 개방성 인식과 방송문화에 미친 영향력 인식 

3) 한국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 

자긍심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해당 대상

의 성취업적 등에서 기인하는 정서적 애착감을 의미한다(Ha & Jang, 2015; 길정아, 2021). 

국내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이들이 재현하고 전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감정

을 반영하며, 사회와 국가, 세계적 현실에 대한 이해, ‘우리’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송문화 자긍심은 방송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현 상태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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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에 대한 지향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 자긍심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미래 차원으로 세

분화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개인적 효용 차원에서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7개의 문항을 5점 

척도(5: 매우 동의한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제시했다. 먼저 방송 시청이 주는 정서

적 만족과 관련하여 ‘나의 일상에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은 중요하다’(m= 3.63, 

SD=.788), ‘방송 콘텐츠 시청은 나의 여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m= 3.74, 

SD=.856), ‘방송 시청은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m= 3.48, SD=.860), ‘방송을 보면서 만

족스러움을 느낀다’(m= 3.42, SD=.855)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개 문항의 평균값은 

3.4-3.7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 ‘나는 방송 시청을 통해 생활의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m= 

3.69, SD=.806), ‘방송 시청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m= 3.79, SD=.773), ‘다른 

미디어에 비해 방송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신뢰한다’(m= 3.26, SD=.869)의 문항을 통해 한

국 방송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인식을 검토하였다. 응답자들은 방송 이용에 있어서 정서

적, 인지적 유용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느끼는 방송문화 자긍심이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7] 방송문화 자긍심 인식_개인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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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송문화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수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총 6개 

문항을 통해 5점 척도(5: 매우 동의한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

과,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할 때 자랑스러움을 느낀다’(m= 3.75, 

SD=.919), ‘한국 방송은 국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m= 3.73, SD=.827), ‘한국 

방송은 세계 어느 나라 방송과 비교해도 우수하다’(m= 3.62, SD=.843), ‘한국 방송은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m= 3.46, SD=.911),  ‘오늘날 한국 방송 콘텐츠는 내가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다’(m= 3.46, SD=.936), ‘한국 방송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

는 바가 크다’(m= 3.19, SD=.997)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자긍심은 자

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정서일 수도 있지만 타 국가나 공동체와 비교해서 갖는 

우월감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 프로

그램을 좋아할 때 자랑스러움을 느낀다’와 ‘한국 방송은 세계 어느 나라 방송과 비교해도 

우수하다’가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자긍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방송이 국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높으며, ‘방송 콘텐츠는 내가 한국을 자랑

스럽게 여기는 이유’라고 답하면서도 국가 내적으로 사회 통합에 한국 방송이 기여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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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문화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를 보

다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 국내와 해외 방송콘텐츠를 비교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보도와 비보도 콘텐츠 유형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성, 창의성, 유익

성은 국내 방송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기록한 반면,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

에 대해서는 국내 방송콘텐츠가 해외 방송콘텐츠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송콘텐츠는 해외 콘텐츠에 비해 전반적인 다양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응

답자들은 평가했다. 

[그림 3-28] 방송문화 자긍심 인식_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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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국내외 방송콘텐츠에 대한 비교 평가

마지막으로 방송문화에 대한 인식을 미래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총 6개 질문을 제시

했다. 조사 결과, ‘한국 방송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m= 

3.91, SD=.773), ‘나는 한국 방송 콘텐츠의 창의성은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m= 

3.89, SD=.800), ‘국내 방송 콘텐츠는 향후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m= 3.82, 

SD=.802), ‘글로벌 시청자들은 한국 방송 콘텐츠의 우수성을 앞으로 더 많이 느낄 것이

다’(m= 3.76, SD=.855), ‘한국에서 방송 콘텐츠는 앞으로도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m= 3.75, SD=.831), ‘한국 방송 콘텐츠의 주제의식은 미래에도 계속 진

화할 것이다’(m= 3.75, SD=.842)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국내 방송의 

미래와 관련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과 세계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가

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주제의식의 진

화가 뒷받침되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자들은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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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방송문화 자긍심 인식_미래 차원 

방송문화 자긍심을 개인, 국가, 미래 차원 등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미래 차원의 기대감과 자긍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차원의 방송문화 

자긍심 평균은 3.81(SD=.69)로 개인적 차원(m= 3.57, SD=.64)과 국가적 차원(m= 3.54, 

SD=.72)에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001). 방송문화에 대해 느끼

는 자긍심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이를 견인하는 것은 현재 인식하는 개인적 효용이나 

국가적 차원의 우수성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지속될 한국 방송의 진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

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방송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약 60%의 응답

자들은 방송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창의성과 우수성(60.6%)을 지목했다. 두 번째로 높은 

지목률을 받은 것은 국내 콘텐츠 시장 내의 경쟁(50.8%)으로 시장 경쟁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 방송 부문의 성공과 진화가 방

송 부문의 ‘시스템’ 구축과 확립보다는 소수 A-list 인력의 창의성을 통해 가능했다고 일반 

국민들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 확대

(43.5%),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38.2%), 관련 기술의 발전(36.6%),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

내 시장 진출(30.6%), 좋은 인력의 지속적 유입(30.5%), 정부 정책과 지원(9.2%) 순의 지목

률을 보였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까지 방송 부문에서 일구어낸 다양한 성취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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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방송문화 자긍심의 각 차원별 비교

항목 비율

인력의 창의성과 우수성 60.6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 50.8

해외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 확대 43.5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 38.2

관련 기술의 발전 36.6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30.6

좋은 인력의 지속적 유입 30.5

정부 정책과 지원 9.2

<표 3-13> 국내 방송산업 발전의 원동력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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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 100년의 의미에 대한 인식 

1) 방송 100년에 대한 국민 인식

경성방송국의 존재에 대해 낯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경성방송국에 대

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경성방송국의 한국 방송사(史)로 포함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찬반 입장문에서는 경성방송국 개국은 온전히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를 위해 총독부 주도로 세워진 것이라는 점과,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수용했던 우리 말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응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4%가 경성방송국을 한국방송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 방송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대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41.3%

를 차지했다. 부정적 의견 중 ‘매우 반대’는 19.4%, ‘반대’는 21.9%였고, 긍정적 의견 중 

‘매우 찬성’은 5.3%, ‘찬성’은 32.1%로 집계됐다. 경성방송국을 한국 방송사(史)의 일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단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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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경성방송국, 한국방송사(史)로 인정해야 

하는가?

본 설문에서 사용하는 ‘방송 100년’은 일제 강점 시기인 1927년 2월 16일 일본이 한반

도에 경성방송국(JODK)을 개국한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방송이 도입된 역

사를 기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방송국 시기를 우리나라의 방송 역사로 인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충하는 의견이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통치를 위해 설립·운영했던 경성방송국 역사를 한국 방송

사(史)로 인정하기 어렵다. 해방 이후 194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한국의 

독자적 방송호출부호(HL)를 배정받아 사용한 시점을 우리나라 방송 역사의 출발점으

로 봐야한다.
(찬성) 일제 강점 시기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성방송국 개국 및 운영 당시 의식 있

는 조선인들의 참여가 있었고, 일본어와 더불어 우리말(한글) 방송을 편성하고 조선인

들이 우리말 방송을 수용했던 객관적 사실들은 객관적 평가 및 비판적 수용이 필요한 

한국 방송사(史)의 일부이다.

<표 3-14> 경성방송국의 의미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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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사(史)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경성방

송국 개국에서 시작된 이 땅에서의 ‘방송 100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인식은 보다 큰 공감

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방송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 방송의 미래 비전 수립을 취지로 2027년 ‘방송 100년 기념사

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2.9%(매우 필요 5.3% + 필요 3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9.7%가 중립적인 의견을 냈고, 27.4%는 2027년 ‘방송 

100년’의 기념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림 3-33] 방송 100년 기념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년에 걸친 경성방송국 역사가 포함된 ‘방송 100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

하기 위해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적절한 명칭을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인 것은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6%가 이를 지목했다. 또 

‘방송 도입 100년 기념사업’(24.3%), ‘방송 100년 기념사업’(15.2%), ‘방송 문화 100년 기념

사업’(13.6%), ‘방송 발전 100년 기념사업’(7.4%) 순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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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100년을 기념하는 명칭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방송 역사 100년’은 다른 명칭에 

비해 우리 방송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반적이고 균형적인 고려가 깃들어 있다. 상대

적으로 ‘도입’은 시작과 출발에 방점이 놓인 명칭이고, ‘발전’은 상대적으로 산업적 성장으

로 뒷받침된 방송의 선형적 미래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명칭이기 때문이다. ‘방송 역사 

100년’은 과거-현재-미래라는 흐름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갈등, 그리고 모색과 향유를 통

해 가능했던 창발적 움직임의 성과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막연하게나마 일

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음을 이 결과는 시사한다.  

[그림 3-34]  방송 100년 기념사업 명칭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방송’은 전

통적인 방송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으로 선택이 가능

한 상태에서 응답비율 50% 이상을 보인 것은 지상파(90.6%), 케이블TV(68.4%), 위성빙송

(53.5%)였고 IPTV는 50%에 못 미치는 응답율(49.7%)을 보였다.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와 

달리 일반 국민들이 방송으로 인식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TT까지 

방송의 범주로 포함시켜 이해하는 응답자 비율은 37.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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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방송 100년 기념사업 추진 시 방송의 범위 

4. 방송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향

1)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필요성 인식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인식도 함께 검토하

였다. 앞서 경성방송국 시기를 한국 방송사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의 100년 기념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

변이 더 많았다. 

일반 응답자들은 방송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자체로 국익과 공익에 

대한 기여하는 바가 남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귀하께서는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추

진이 국익과 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50%(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3%, 매우 도움이 된다 3.7%)로 절반에 이르렀다. 보통이라

는 응답비율이 33.9%였고 부정적 응답비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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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3.40 2.4 13.7 33.9 46.3 3.7
남성 3.30 4.0 16.0 32.8 43.6 3.6
여성 3.40 0.8 11.4 35.0 49.0 3.8
20대 3.20 2.5 17.5 38.0 39.0 3.0
30대 3.20 4.0 15.5 37.0 40.5 3.0
40대 3.30 2.0 13.5 35.5 47.0 2.0
50대 3.50 1.0 12.0 31.0 51.0 5.0
60대 이상 3.50 2.5 10.0 28.0 54.0 5.5

<표 3-15>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추진이 국익과 공익에 대한 기여도

만약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의 추진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

는가?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추진 목적으로 ‘창의적인 방송 콘텐츠의 개발 및 콘텐츠 품

질 향상’을 지목했다(57.3%). ‘미래의 한국 방송 및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전

문성 강화’(54.9%), ‘한국 방송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53.0%), ‘미래의 한국 방송 발전

을 위한 인프라 강화’(52.2%) 등 3개 항목이 50% 이상의 지목률을 기록하였다. 가칭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 방송콘텐츠의 질적 우수성 제고는 물론 한국 방

송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송부문 인

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 부

문의 지속적 발전과 진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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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방송 100년 기념 사업 추진 목적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방송 100

년 기념사업의 목적을 둔다면, 기념사업을 실제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

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방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가장 중

요한 목표로 지목했다(65.8%).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방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증대’(59.7%),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50.4%)가 50% 이상의 지목률을 기

록하여, 기념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방송의 신뢰도 구축, 방송의 글로벌화,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념사

업에 대한 국민 참여’(37.6%), ‘방송문화 발전 관련 정부 지원·투자 증대’(36.0%), ‘기념사

업에 대한 국내 방송종사자들의 참여’(35.9%)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35% 내외의 지목률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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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방송 100년 기념 사업 추진의 구체적 목표 

2) 기념사업 유형별 선호도와 기대효과 

 가칭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유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전문

적인 논의가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차별성이 강한 사업들을 유형화하여 일반 국민 의견을 수

렴하였다. 복수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지목률을 기록한 것은 ‘문화·예술·홍보 

사업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단편 기념 영상 제작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68.8%가 이를 선

택했다. 응답자 중 58%가 지목한 ‘공익·나눔·복지 사업(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방송 문화 

개선 실천 운동, 기증 및 기부)’이 그 뒤를 이었고, ‘한국 방송 100주년 기념식, 방송 문화 

축제/박람회/EXPO와 같은 기념행사 사업’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44.1%). ‘한

국 방송사 및 미래 비전 연구, 학술회의 또는 편찬 등 학계 중심의 학술·편찬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28.3%로 상위 3개 기념사업 유형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기념 우표/기념 동전/기

념 상품 제작 사업’과 ‘기념관·박물관 건립 사업’은 각각 20.1%, 15.7%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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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방송 100년 기념사업 유형 선호도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기념사업 유형 중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사업 유형들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선호도와 기대효과를 진단했다. 한국 방송 100주년 기념식/방송 문화 축

제/박람회/EXPO와 같은 ‘기념행사사업’ 유형, 방송박물관 등 ‘건립 사업’ 유형, 그리고 기

념 드라마 등 ‘프로그램 제작·방영사업’ 유형이 그것인데,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이에 대한 찬반 여부와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

지를 질문하였다(5: 매우 동의한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각 사업 유형의 추진에 대한 동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기념 드라마 등 프로그램 제작사

업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m= 3.56, SD=.799), 긍정적 응답비율도 약 60%에 육

박했다(동의하는 편이다 54.2%, 매우 동의한다 6.6%). 방송문화 엑스포(EXPO)/페스티벌같

은 기념 행사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50.7%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m= 3.37, 

SD=.878).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박물관 혹은 방송역사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사

업은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요시되어왔다. 방송은 산업적으로는 물론 일상

적인 대중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남다른 역할을 담당해왔다. 역사적으로 방송은 국민 정체

성 형서으이 핵심적 수단이었던 반면, 방송 유산에 대한 축적과 보전, 활용 등의 전반적 

관리는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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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방송박물관이나 방송역사관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 대해 지속적

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방송박물관 건립 추진사업을 하나의 별도 

유형으로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이에 대해 긍정적 답변비율은 40.5%(동의한다 37.8%, 매

우 동의한다 2.7%)였으며 추진에 대해 선호나 비선호가 아닌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34%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 응답비율은 25.5%(동의하지 않는다 18.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6%)로 나타났다. 한국 방송 100주년 기념식/방송 문화 축제/박람회/EXPO와 같은 

‘기념행사사업’ 유형보다 평균값은 다소 낮았지만(m= 3.11, SD=.963) 전반적인 동의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드라마 등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 유형과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라는 점에서 기념행사사업과 방송박물관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

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칭 ‘방송 100년 기념 추진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에 대

한 찬반 못지 않게 각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본 조사에

서는 이에 대한 부분을 실제 문항화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가칭 ‘방송 100년 기념 추진사업’ 추진의 목적 항목을 기대효과 질문 문항으로 구

성, 측정하고 각 사업별 기대효과를 비교하였다. 응답자들은 ‘창의적인 방송 콘텐츠의 개

발 및 콘텐츠 품질 향상’(57.3%), ‘미래의 한국 방송 및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54.9%), ‘한국 방송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53.0%), ‘미래의 한국 방송 및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52.2%), ‘한국 방송 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47.6%), ‘한국 방송 및 방송문화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제고’(33.9%)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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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방송 100년 기념사업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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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방송 100년 기념사업별 기대효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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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창의적인 방송콘텐츠의 개발 및 콘텐츠 품질 향상’에 있

어서 가장 기대효과가 큰 사업은 ‘기념 프로그램 제작’(35.2%)이었고 ‘방송문화 엑스포

(EXPO)/페스티벌’(27.8%)과 ‘방송박물관 또는 방송역사관 건립’(25.0)가 그 뒤를 이었다. 즉 

일반 국민들은 창의적 방송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 품질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사업으

로 기념 프로그램 제작을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방송의 미래와 관련된 항목(미래의 한국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인

력 양성’,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서 가장 높은 기대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 것은 다름

아닌 ‘방송박물관 혹은 방송역사관’ 건립이었다. 또 기념사업 추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거론된 한국 방송과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 제고도 방송박물관 건립 추진 사업의 주요 기

대효과로 지목되었다(45.1%).     

3) 기념사업 추진 주체와 구성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주체를 질문한 결과, 지상파 방송사 

등 방송 산업체(65.8%)라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 관련 

정부 부처(55.1%)와 방송 관련 학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53.2%)에 대한 지목률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방송 100년 기념 추진사업’의 성격 상, 

방송산업계-정부부처-학술단체 등 관련 주체 모두가 추진 주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일

반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 추진 조직의 구성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

원회 등 정부조직, 방송사 및 방송 관련 기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방송 및 방송

문화 관련 학술단체 등으로 주체를 구분할 경우 실제 기념사업 추진체를 어떻게 구성하

는가에 따라 기념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

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방송사업자 등 민간 주최 + 정부 지원 +학계 협력’ 안으로 전체 응

답자의 34.4%가 이를 선택했다. 두 번째는 ‘정부와 방송사업자 공동 주최에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구성체 조직안’으로 24.2%의 지목률을 보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공통적으

로 방송사업자 등 산업계가 이 기념사업의 주축이 되어야 하며, 이 기념사업의 추진은 정

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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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기념사업 기획 및 주관 주체 적합도  

[그림 3-42]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추진체 구성에 대한 인식

4) 기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방송 100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방송국 개국일(2월 16일) 외에도 한국 방송사

에서 중요한 시점(始點)은 몇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안내문을 제시한 후  가칭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을 2027년에 진행할 경우, 

기념사업의 일시로 적합한 날짜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독자적 호출부호(HL)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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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서 1978년 이후 현행 ‘방송의 날’로 지정된 9월 3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49.1%). 한국의 독자적 호출부호(HL) 사용일로 과거 1964~1976년 기간 동안 ‘방

송의 날’로 지정된 바 있는 10월 2일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8.7%, 경성방송국 개국일인 2

월 16일을 지목한 비율은 21.9%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방송 100년은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 개
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방송의 날’은 9월 3일입니다. 
이는 1947년 9월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한국의 독자적 호
출부호(HL)를 배정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지
상파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전 1964년부
터 1976년까지는 배정받은 호출부호(HL)를 통해 처음으로 방송전파를 
송출했던 1947년 10월 2일을 ‘방송의 날’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3-43] 2027년 기념사업의 일시에 대한 의견 분포 

만약 2027년 가칭‘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절한 기념사업 규모를 지리

적으로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9%가 국내 규모 수준의 기념사업이 적

절하다고 답했다. 아시아 주변국 수준의 기념사업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4.5%, 전 세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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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6%를 기록했다. 

‘방송 100년 기념사업’이 2027년 진행될 경우 이후 이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필

요성이 있겠는가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7.9%), 정기화에 동의하는 의견

이 39.5%(동의하는 편이다 36.2%, 매우 동의한다 3.3%), 부정적 응답비율(별로 동의하지 않

는다 17.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1%)이 22.6%로 나타났다. 정례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념사업의 적정 규모 기념사업의 정례화 필요성

[그림 3-44] 기념사업의 적정 규모와 정례화 필요성 인식 

나아가 2027년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이를 법정기념일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검토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법정기념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방송의 날이 법정기념일은 아니라는 점, 사회 특정 부문의 발전을 모색한

다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는 법정기념일 제정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문을 통해 설명하고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 제정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이 33.7%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33.6%, 반대 의견이 32.7%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방송 

관련 법정기념일을 제정한다면 어떤 일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

행 방송의 날로 지정된 9월 3일이 49.6%로 가장 높은 지목률을 기록했고, 경성방송국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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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2월 16일은 16.1%로 나타났다. 

  

 법정기념일 제정 필요성 법정기념일 제정 시 적합한 날짜

[그림 3-45] 기념사업의 적정 규모와 정례화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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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방송이 방

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송영상분야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방송역사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앞서 제

시한 바와 같이,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국내 방송 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요인들에 대응하여 방송 영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방송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여 

새로운 방송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방송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 과제는 방송 100주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방송

영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발전, 방송 성장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의 정체성을 공유

하고 새로운 방송 발전의 비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민 사회, 

산업 관계자 및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연구 포럼의 운영, 전문가 조사 및 설

문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개세미나를 통해 공론화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 필요성과 방송역사 기념의 주체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전문가설문조사, 그리고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한 

방송역사 100년 기념의 필요성은 각기 다른 조사대상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경성방송국 자체를 국내 방송사의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성방송이 실시된 사실과 그로부터 방송문화가 한반도에 도입

된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기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

었다. 이러한 인식은 방송 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적 체계로서의 방송과 생활 문화적 영역으로서의 방

송에 대해서 다른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방송 체계로서 경성방송

이 실시된 것은 일제하 식민지배의 일부로서 작용한 것이므로 이는 공식적 체계로서 해방 

후의 국내 방송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삶 속에



- 147 -

서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을 확장한 계기로서 경성방송이 작용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방송100년 기념의 주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방송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정부의 

공식적 체계로 자루기 보다는 민간주도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러한 방송 역사의 인

식과 조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인식과 국민인식조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주도형 기념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념행사의 주체에 대해서 정부부처 주도와 민간주도에 대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문가 조사에 비해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더욱 민간(시장사업자+시

민)주도형 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구체적 진행 방법

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부처와 민간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행사

의 일차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방송역사 100년의 의미를 공식적 역사 기념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시민

의 문화와 삶에 영향을 미친 방송문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 진행을 위한 극복과제 

본 연구는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및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럼

과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사업이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 극복해야하는 몇가지의 주요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장 큰 극복과제는 경성방송으로부터 시작된 방송 역사 100년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다. 포럼과 세미나의 진행을 통하여 방송역사 기념의 주체가 되어야할 방송사업자

들의 입장에서는 방송 역사 100년이 자칫 소모적인 역사논란을 재현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과거 ‘방송의 날’의 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논쟁

이 발생한 적도 있었으며, 실제 한국방송협회가 2017년 방송90주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서도 역사적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분히 조심스럽게 진행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자칫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것

이 일제하 경성방송을 우리 방송역사의 공식적 출발점으로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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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는 것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는 전문가

인식조사와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조직적 체계로서의 방송과 생활문화로

서의 방송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사업자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실제 기

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경성방송을 포함하여 방송역사에 대한 기념과 평가가 획일적인 

찬양이 되지 않도록 냉정한 평가와 겸허한 반성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성격을 가져야할 필

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의 정책적 목표를 과거에 대한 회고

적 기념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있을 방송 산업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과 산업

진흥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극복과제는 방송사업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명확한 동기부

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포럼과 세미나의 진행을 통하여, 방송역사 100년은 방송사업자 

스스로에게 중요한 기념의 당위성을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과 방송사들의 자발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뜻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대라기보다는, 이를 통

해서 사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가 불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제 방송역사 100년을 통하여 역사적 기념의 의의 뿐만 아니라 방송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실체적 이익이 분명해진다면 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의 의지가 있음을 다른 한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방송의 자긍심 고취와 방송 

정체성의 공유와 같은 추상적 가치도 방송역사 100년 기념의 의의로 중요하겠으나, 방송사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성과 이상의 구체적 정책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인 내부의 설득과 추진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애초의 기대

와 달리, 역사적 당위와 사업자들의 선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방송역사 기념의 구체적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를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과 어떻게 연계하고 달성할 것인가에 대

한 정부-민간사업자의 인식 공유와 이를 통한 방법론적 전략의 설정이 원활한 사업의 진

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방송역사 100년이 정부의 지원과 방송사업자의 자발

적 참여를 통해 방송 정책의 정부-민간 협치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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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조직적 주체가 구성되고 이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조응하는 구체적인 협치 모델의 사례로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방송발전의 비전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송발전의 비전을 탐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와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방송에 대한 인식과 향후 방송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송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국가적 자긍심과 민주주의의 구성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국가자긍심이 비교적 높은 편임(긍정 답변 69.9%)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특히 문화적 자긍심이 크게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정치, 국제관계, 사회,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긍심 보다 문화적 자긍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국민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문화 자긍심과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과거 100년의 역사 속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방송이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나아가서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고 향후 미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방송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왜 방송역사 100년이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치러지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국가적 행사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의 국익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기념사업의 추진이 국익/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50%)이 부정적 인식(16%)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인식조사는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송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 품질향상’과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그리고 ‘방송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 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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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을 통해 달성해야하는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도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그리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인식조사결과와 비슷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방송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8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미래 방송의 위험요인과 보완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미래방송의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심화가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국내 방송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송발전을 위한 보완요인으로는 콘텐츠 창의성 강화와 재정적 경쟁력 

강화, 사회적 신뢰도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따라, 전문가인식조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송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등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국민인식조사와 전문가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방송역사 100년을 통해 

강조되고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방송발전의 비전은 다른 무엇보다 ‘신뢰’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창의성’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비전의 핵심가치들은 과거 

방송에 비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방송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미래 방송의 발전 비전에서도 가장 우선하여 강조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제 방송역사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캐치프레이즈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이에 

맞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방송 영역 자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로서는 ‘신뢰와 책임, 그리고 창의성’등이 핵심이 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재정적 경쟁력 강화 등이 수행 과제로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주요 사업과 예산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념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인식조사 그리고 

국민인식조사를 통해서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 무엇일지 

탐색해 보았다. 먼저, 국내외의 기념사업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은 기념사업의 성격과 

명분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선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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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체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합한 추진체의 

구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행 요인이 되어야 하며, 추진체 내에 다양한 사업의 제안을 받고 이를 

선정하는 사업 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자칫 산재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념사업의 명분과 성격에 맞게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의 분석에서도 대동소이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특히 기념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사업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 하였다. 이는 곧 기념사업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필요성과 연계되는 데, 시민에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가 우선되어야 적합한 사업의 선정과 방송 분야의 미래 발전 비전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학술편찬사업과 

기념행사사업, 문화예술홍보사업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역사 100년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술편찬사업을 학술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민간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일반국민인식조사에서는 

기념드라마/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방송역사 100년 사업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서 방송문화 엑스포/페스티벌 행사, 그리고 방송박물관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방송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평가 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와 문화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방송전문가들과 

일반국민에서 나타나는 방송역사 100년의 구체적 사업 방향에 대한 차이를 적절히 

조율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방송 산업의 요구가 합치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요구들을 

종합하면, 크게 3가지 사업 영역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방송계의 요구가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역사자료의 수집과 기록을 위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방송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방송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전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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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역사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은 제기되어왔으며 방송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방송역사 100년 기념은 역사 기념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성격과 명분에 있어서 방송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기존 방송박물관 건립에 대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방송역사 100년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 사업으로, 

한류 엑스포 또는 방송100년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기획하여 지난 100년간의 방송 

발전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방송문화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방송문화 

홍보와 국민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로, 방송 콘텐츠 제작사업도 주요한 

일부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드라마 또는 다큐멘터리 등의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것은 방송 분야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방송에 대한 관심과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영역에서 방송계의 필요와 

국민들의 기대가 조율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의 개발과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함과 함께,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추진체의 구성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송역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체가 방송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 속에서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해당 추진체를 방송역사 100년 사업 

후에도 유지하여 방송박물관 운영 및 방송역사 기념의 주체로 삼고 나아가서 

정부-민간의 협치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방송역사 100년 기념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의 제안    

1) 방송역사 100년과 협치 패러다임

국내 방송영상정책은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그 주체와 목적이 크게 변화되어 왔

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화산업이 국가기간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지만(KISDI 보고서, 

2017), 그 즈음 방송업무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이후 방송영상산업은 규제와 

진흥이 나뉘어서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는 규제와 인허가 중심의 정책이 적용되고 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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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진흥 중심의 정책이 적용되는 행정편이적 분할구조를 유지해왔다. 현재는 규

제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기 분리되면서, 시장

의 현실적인 유관성과는 별개로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그리고 영상제작사 등이 각기 다른 

규제기관에 의해 차별적으로 관할되어 날로 융합되어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맞지 않

는 사업자간의 비대칭적 규제 적용과 불필요한 업무의 중첩 등 행정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

다. 

점차 이종적 시장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 전반의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기존 시각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기존 행정 패러다임이 발전행정론과 신공공관리(NPM)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가 

vs. 시장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최근 행정에는 거버넌스 (협치)

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즉, 기존 국가행정기관만 정책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과 시민을 대표하는 비정부 또는 비영리의 조직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형태의 통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이유

는 세금을 재원으로하는 행정부가 복지정책을 무한히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비정부,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공익적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영상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이 효과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방송영상 분야가 갖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이 적절히 연계되어야한다.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과거와 같은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행정

기관과 공무원이 독점하는 행정조직과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좋은 행정적 성과를 담보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에 대한 공공정책 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영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과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적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상명하달 식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서의 기능을 지양하고 공동체의 다양한 관계인들(stakeholder)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

체에게 최적의 좋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력하는 거버넌스(협치)의 관점이 더

욱 필요한 시점이다. 

2) 방송역사 100년과 (가칭)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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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가칭) 방송문화진흥재단

은 정부와 민간영역 모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대상이라 생각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민간영역의 진흥 전문기구가 가지는 장점은 (1)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

서도, (2) 시장내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공동의 정체성과 이를 바탕으로한 동반 성장의 비전

을 공유하게 할 수 있고, (3) 산업내의 유동적이며 미세한 정책 수요에 맞는 시의적절한 지

원 등이 있을 것이다. 2026년에 있을 ‘방송역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공간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부-민간의 협치 모델이 구체화되어 방송문화진흥재단으로 

설립되길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핵심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방송역사 100년 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중요하다. 이는 민간영역이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서 단순한 정부 주도형 역사 기념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민간-정부의 협치 진흥 정책 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가 되기 때문이다.  

방송역사 100년은 그 자체의 역사적 출발점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혼

란스러운 방송 산업계에 공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

유하는 현재적 필요가 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과 정부이 협치 모델이

자,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향후 진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역사 100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을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설립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레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

송문화진흥재단이 실제 협치 모델 속의 자율적 기구이자 진흥 정책의 일부로 작용하기 위

해서는 재원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앞서 강조한대로 정

부의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도 민간영역 공통의 자율적 기구와의 상호 협력은 중요하기 때

문이다. 또한, 방송역사 100년의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방송박물관 건립이 현실화

된다면, 방송박물관 운영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민간기구의 참

여와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방송문화재단은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 IPTV의 플

랫폼 사업자와 채널사업자들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송 전반의 자구적 복지와 교육 그리고 

규제감독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방송분야 전반의 정책적 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방송문화진흥재단은 민간재단 또는 공공재단의 두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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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시작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기구로서 설립되어 방송영상에 대한 ‘팔

길이원칙’에 입각한 정부와 민간영역의 협치 체계로서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재단

로서 자구적 복지와 환경개선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송이 갖는 공공적 성

격에 기반하여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조직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비정부, 비영

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체 중 하나가 바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송호영, 2020).  민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32조). 공공재단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을 통해서 설립근거

를 두고 공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지만, 민간재단의 경우에는 민법

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출연을 통해 설립되는 차이를 갖고 있다. 이때 방송문

화재단은 기본적으로 민간재단으로 시작하여 사업자의 출연금에 기반하여 사업을 수행하

겠지만, 자체 출연금 외에도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정부의 기

금 지원을 받아서 진흥 업무를 일부 연계 대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역사 100년 행사는 이러한 민간의 진흥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잘 맞는 사안

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설립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립 단계를 예상해보면, 2022년 진행된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과 채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 100년 준비 포럼을 향후 방송역사 100년 준비위원회, 

그리고 이후 방송문화진흥재단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23

년에는 기존의 방송역사100년 준비 포럼을 ‘방송역사 100년 준비위원회’로 발전시키고, 방

송역사 100년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준비하는 일부로서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설립을 포함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참여 기관의 MOU 등을 진행하여 방송

문화진흥재단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로까지 발전을 시도해볼만하다. 방송진흥재

단의 설립을 위한 MOU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정하고, 정관작

성, 조직구성,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단은 민법에 의한 민간재단으로 설립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방송관계 법령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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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방안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심층인터뷰 조사, 전문가설문조사, 그리고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방송100주년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역사기념을 중심

으로 진행하는 안으로, 경성방송국을 국내 방송 역사로 공식화하지 않은 채로 민간주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국민행사 중심 안으로,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며 

이를 계기로 전 국민적 국가 자긍심과 방송문화 자긍심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안은 KBS 중심 방안으로, 경성방송국의 의미를 KBS 이전의 국가 방송의 전신으

로 정의하고 제한적으로만 기념하는 방안이다. 

구분 1안 2안 3안 

비전
방송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방

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핵심가치
방송의 미래를  위한 국

민 신뢰, 사회적 책임
국가적 자긍심, 국민통합

사회적 책임, 방송의 신

뢰

조직 성

격
민간 위원회 정부-민간 공동위원회 민간 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협회장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방송협회장 

공동위원장  

KBS 사장 

참여기관 
관련 방송사업자 협회, 
한국방송학회 

주요 방송사업자, 한국방

송학회 
주요 협회, 한국방송학회 

실무조직 산하 실무협의체 구성 
방통위 담당기구 + 실무

협의체 
 실무협의체 

예산 
사업자 기금 + 정부 예산 

(방송 박물관 지원)  
사업자 기금 + 정부 예산 

+ 광고, 홍보 사업  

KBS 예산 + 정부지원 

(박물관)

주요 사

업 

박물관 건립, 역사 기념 

편찬  및 학술  사업

대형행사(한류 축제), 박
물관 건립, 역사 기념 편

찬  및 학술  사업

기념프로그램 제작, 박물

관 건립, 역사 기념 편찬  

및 학술  사업

향후 발

전 계획 
방송 진흥 재단 방송 진흥 재단 방송 진흥 재단 

<표 4-1> 방송역사 100년 사업 추진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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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번째 방안은 방송역사 100년 기념의 주체를 민간주도형으로 구성하여, 방송역

사 100년의 성격을 지난 100년간 이룩한 방송발전을 기념하고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

하는 민간영역의 기념행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우선 제시하는 것은 정부 

주도형 공식행사로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의 자발

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향후 발전적인 정부-민간의 협치 모델의 선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서는 방송사업자와 학술단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학술편찬

사업과 방송박물관 건립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제시되며, 방송박물관 건립은 정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기획과 기금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방안은 방송역사 100년 기념을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정부

-민간 공동사업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과 달리 두 번째 방안에서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

업의 상당부분을 기획 관여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역사 100년 기념의 성격이 

국가적 자긍심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의 고유한 성격을 공공

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 문

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대상으로 방송을 이해하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서는, 첫 번째 방안의 주요 사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류 

엑스포 또는 방송100년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여 이를 기념사업의 일부로 포함하

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에서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을 위해서도 정

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

한 지원책이 함께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앞의 두 방안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가 주도하여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방안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이유에서 방송역사 100년 기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

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가 사업

진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갖고, 역사기념편찬 및 방송콘텐츠 제작 등의 영역에서 일부 

축소된 규모의 사업이라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는 방송박물관 건립을 제외

한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KBS가 구성하는 자체위원회가 사업의 추진체가 되고 KBS 내부

의 의사결정체계를 통해서 사업의 기획과 예산 배정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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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방안을 살펴보았지만, 각 방안은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계획 및 추진체의 구성

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역사 100년 기념의 정책적 목표에서도 차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서 각 사업의 진행과 예산의 확보는 다르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3개 방안 모두 사

업에 있어서 적극적 방송사업자의 참여와 방송 100주년 사업으로 인한 구체적 성과를 거

두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박물관 건립과‘방송문화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할 것을 제안

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방송역사 100년 기념과 관련한 각기 다른 이해와 환경에 따른 차이

에도 불구하고, 방송박물관 건립과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체적

인 진흥기구가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최소한의 공유지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앞서 강조한 대로,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고적 의미보다는 향

후 방송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적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방송사업자

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동기를 유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방송역사 

100년의 명분을 부여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송박물관과 (가칭) 방송문화재단의 건

립을 기본적 사업의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3. 맺음말 

방송 100주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방송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방송역사 100년은 그 자체의 역사적 

출발점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혼란스러운 방송 산업계에 공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유하는 현재적 필요가 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한반도에서 전파를 통해 방송이 전달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방송이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떠한 방송으로 발전할 것인

지를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국내 방송은 기술적으로 그 영역의 범위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류로 대변되는 눈부신 산업 발전과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방송에 

대한 제도적 규범과 사회적 책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적과 

자본규모 그리고 기업의 목적에 있어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다원적 플레이어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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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은 기존 방송영상시장을 일종의 이종경쟁(heterogenous competition)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이종경쟁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면 기존의 시장 규범과 틀을 뛰어넘은 사업자들의 

경쟁 행위로 인해 미디어 이용자들의 후생효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유된 

시장 규범의 부재로 인한 사업자들의 과당경쟁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 배제와 

같은 반경쟁행위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국내 방송시장은 제작요소의 공급 

및 우수제작역량을 갖춘 제작사의 숫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글로벌 OTT, 통신자본, 플랫폼 

사업자 등의 진입으로 인한 방송영상사업자들의 경쟁심화는 제작요소 비용의 급격한 상승

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 논란 및 채널과 플랫폼간의 갈

등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국내 

방송영상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합리적인 분쟁조

정,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저작권보호, 동반성장의 가치 등이 공유되지 못하는 방송영상산업

의 불확실한 정체성과 산업 내의 이질성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방송 시장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부재. 즉, 다양한 산업의 세부 지류로 분화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의 과열

된 경쟁 속에서 방송 산업과 방송인의 공유된 정체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송 시

장 내의 공통된 규범과 가치의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송 영상 산업의 성장 

비전 불투명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 방송의 산

업적 성과에 대한 찬사는 커지고 있지만, 과연 한국 방송의 산업 성장의 지속을 위해서 어

떠한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

민도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로 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수록 방송 산업의 제도적 범위 

설정의 행정적 필요는 높아지고 있다. 방송 기술적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수평적 규제 원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송 영

역의 제도적 범위 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것은 이러한 도전 요인들에 대응하여 방송 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의 

고유한 정체성은 기술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방송 100주년의 의미는 방송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공유함으로써 국내 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발전, 방송 



- 160 -

성장 비전의 제시, 그리고 방송 확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역

사 100년을 준비하며, 본 과제는 방송역사 100년의 의미를 전문가조사와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의 성격 규정과 함께 구체적 사업방안 및 진행방안을 검토

하고 제안하여 방송영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송 문화의 발전, 방송 성장의 도

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어지는 지속적 관심과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의 적극적 정책 추진과 민간의 방송영상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대응과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방송역사 100년의 기념사업이 방송영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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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2015).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실행계획 연구 최종 보고

서 

이상길·윤상길·이성민·김정환·김성중 (2020). 『방송박물관 건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

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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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세미나 발제자료 



방송문화 100년: 
역사적 의미와 
기념에 대한 논의

| 일  시 : 2022년 8월 18일(목) 15: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온라인 중계

| 주  최 :

| 후  원 :   



PROGRAM

2022년 8월 18일(목) 15:00 ~17:0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온라인 중계

일 시

주 관

후 원

장 소

행사개요

시  간 내   용

15:00～15:10

개회사 도준호회장(한국방송학회)

축사 000

15:10～16:00

좌장 유의선교수(이화여대)

발표1
한국방송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역사 서술

윤상길교수(신한대)

발표2
한국방송 100주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송인덕교수(중부대)

16:00～16:50 종합토론

김설아교수(홍익대)

김유정전문연구위원(MBC)

김용희교수(동국대)

백미숙교수(서울대)

유건식소장(KBS)

16:50~17:00 질의응답



축  사개회사

오늘한국방송학회가주최하고방송통신위원회가후원하는<방송문화100년:역사적의미와기념에대한논의>

세미나에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지금부터5년후면이땅에방송신호가송출된지100년이됩니다.방송을둘러싼미디어환경은최근급격한변화

를겪으며방송의본질에대한근본적인고민을던지고있습니다.방송의본질은다수의시청자들에게실시간으로

방송사의프로그램을전달하고여기서여론형성등에미치는큰영향력이파생되는점에있습니다.



방송100주년을기점으로생각하면소수의지상파방송사만존재하던초기70년은이러한설명이타당할수있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다채널다매체시대가열리며방송의본질에대한고민도깊어졌습니다.50-60%가넘는방송

시청률은이제는전설이되었고본방송을사수하는시청자층은점점줄어들며연령층은고령화되고있습니다.젊은

세대들은OTT를통해본인이원하는콘텐츠를선택적으로소비하며방송에노출되는빈도는점점적어지고있

습니다.



방송의영향력은이전에비하여줄어들었지만여전히실시간뉴스와주요스포츠경기중계,요즘같은시기의재난

방송등을통하여시청자들에필요한정보와오락을제공하고있습니다.달라진미디어환경에서방송의본질을새롭게

탐구하고제반규제환경의개선및지속가능한건강한방송시스템을갖추기위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작업이

필요합니다.한국방송학회는이러한주제에대해서지속적인연구와고민을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100주년의역사의의미를평가하고향후의발전방향에대한논의를할수있는자리를만

들어주신점에대하여한국방송학회를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세미나를통하여한국방송100주년

의역사적의미와이를기념하는방안그리고향후지속가능한방송의발전방안에대한의미있는논의가진행되기

를바랍니다.



바쁜시간에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선생님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학회회장도 준 호



[발표1]

[발표2]

[종합토론]

한국방송100년의역사적의미와역사서술 11

31한국방송100주년관련전문가설문조사

윤상길교수(신한대)

송인덕교수(중부대)

김설아교수(홍익대)

김유정전문연구위원(MBC)

김용희교수(동국대)

백미숙교수(서울대)

유건식소장(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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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한국방송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역사 서술

윤상길교수(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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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역사 서술

2022한국방송학회 기획세미나 〈방송문화 100년: 역사적 의미와 기념에 대한 논의〉(2022.8.18)

한한국국방방송송 110000년년의의 역역사사적적 의의미미와와 역역사사 서서술술한한국국방방송송 110000년년의의 역역사사적적 의의미미와와 역역사사 서서술술

윤 상 길윤 상 길

신한대학교 미디어언론학과

들어가며들어가며
제임스
커런의 6
가지 서사가지 서사
구조와
시사점시사점

한국방송
역사에 대한

나가며기존의 점검 나가며
:포스트식민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방송시장자유주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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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한국방송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역사 서술

들어가며들어가며
1. 문제제기
2. 발표의 초점2. 발표의 초점
3. 현 국면: 테크놀로지, 제도, 편성, 장르 등 복합체의 해체/재조정

‘‘안안으으로로부부터터의의 상상대대화화＇＇를를 통통한한 한한국국방방송송 정정체체성성의의 점점검검과과 미미래래 방방향향 모모색색

• 역사 : 과거와 현재 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방식

안안으으로로부부터터의의 상상대대화화 를를 통통한한 한한국국방방송송 정정체체성성의의 점점검검과과 미미래래 방방향향 모모색색

• E.H. Carr :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대화‘ -> 현재적 관점에서 내려지는 과거에 대한 평가
cf. 기억과 기념의 정치학

• Hannah Arendt & Reinhart Koselleck : 현재를 규정하는 과거
:  “과거는 결코 사장되지 않았으며, 사라지지도 않았다. 게다가 기원으로 되돌아가는 모든 길에 도달한 이 과거는 (현재

의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우리를 과거로 몰아붙이는 것의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우리를 과거로 몰아붙이는 것
은 미래이다”
• Walter Benjamin : ‘진보로서의 역사’라는 근대의 역사 개념에 대한 비판

: “시간이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일렬로 늘어선 직선적인 것이 아니다. . 과거와 미래란 단지 우리가 현재 속에 머무
르는 양식에 불 과하다 그렇기에 역사란 결코 전체화할 수 없고 또 불가역적일 수도 없는 매번 유일한 순간들의 지속적인 겹르는 양식에 불 과하다. 그렇기에 역사란 결코 전체화할 수 없고 또 불가역적일 수도 없는 매번 유일한 순간들의 지속적인 겹
쳐 놓음에 다름 아니다”.

• ‘‘안안으으로로부부터터의의 상상대대화화‘‘  ::  현현재재와와의의 ‘‘비비판판적적 거거리리두두기기’’((ccrriittiiccaall  ddiissttaannccee))

• 역사적인 시각을 채택하는 것의 의의• 역사적인 시각을 채택하는 것의 의의
: 현재적인 맥락에서만 바라보았을 때에는 모호해 보였던 것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비판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방송문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방송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떠한 방송으로 발전할 것인지

를 논의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를 논의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1..  문문제제제제기기.. 문문제제제제기기

세세미미나나의의 취취지지세세미미나나의의 취취지지

① 우리의 방송 현실을 좀더 포괄적인 현실 안에서 ‘상대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② 이 ‘상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밖으로부터의) 외부와 비교
하는 비교론적 접근법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한국하는 비교론적 접근법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한국
방송 역사를 되짚어보는 접근법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
려는 것이며,

③ 이는 ‘방송문화 100년’이라 세미나 제목으로 표현된 것임

22..  발발표표의의 초초점점.. 발발 의의 점점
::  ‘‘한한국국 방방송송의의 역역사사 서서술술‘‘에에 대대한한 점점검검

• 한국 방송의 ‘기원’에 대한 기존 논의 리뷰

• 한국 방송의 다양한 출발점으로서의 기원(起源)
• 테크놀로지 제도 편성 장르 등의 복합체로서 방송 영역은 그 형성 속도나 양상이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 구• 테크놀로지, 제도, 편성, 장르 등의 복합체로서 방송 영역은 그 형성 속도나 양상이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 구

성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방송의 기원은 어느 한 시점 혹은 정해진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고 할 수 있
음(임종수, 2004).

제임스 커런의 6가지 영국방송 역사서사를 통해서 본 한국 방송의 역사서사• 제임스 커런의 6가지 영국방송 역사서사를 통해서 본 한국 방송의 역사서사

• 한국 방송100년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독자적인 방송영역의 역사 만을 문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것이고, ‘방송이 해당 사회와 맺는 관계’(‘방송문화’의 광의적 의미)를 시야에 넣고 있어야만 도출될 수 있
는 것임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영국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영국 미디어 역사의 여러 서사들을 검토한 제임스 커런의 작업
은 ‘방송문화 100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본 세미나의 기획에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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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한국방송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역사 서술

33..  현현 국국면면::  테테크크놀놀로로지지,,  제제도도,,  편편성성,,  장장르르 등등 복복합합체체의의 해해체체//재재조조정정

‘방송’ 개념 재조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
• ‘방송’ 개념의 변화

33.. 현현 국국면면 테테 놀놀 지지,, 제제 ,, 편편성성,, 장장 등등 복복합합체체의의 해해체체//재재 정정

• ‘방송‘(broadcasting)은 행위적 개념으로서, 사전적
으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
을 의미함.

• 이후 유선방송의 등장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유선(有線)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
미가 추가됨.

• 그러나, 최근 광대역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
인 의미에서의 방송(broadcasting)은 이제 유무선
정보통신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 즉, 웹 및 인터
넷 응용체계들이 각종 미디어들을 훨씬 공격적인 방
식으로 재매개함에 따라, 이제 방송은 광대역망에 존
재하는 행위자(앱)로 변모하고 있음. 또한 넷플릭스
를 필두로 한 글로벌 OTT의 등장은 산업적으로도 방
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
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방
송 개념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이성민, 2020

11..  개개관관

• 그간 학회 차원에서 한국방송의 00년을 기념해 총 두 번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된 바 있음

.. 개개관관
::  두두 번번의의 기기념념세세미미나나와와 최최근근의의 시시도도

• 그간 학회 차원에서 한국방송의 00년을 기념해 총 두 번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된 바 있음

• ‘국제화’라는 방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개최된 1997년 한국방송학회의 ‘한국방송 70년의 평

가와 전망＇세미나에서는, 1995년 케이블TV의 시작 개시 및 위성방송 발사 등으로 기존 지상파 중심의

방송제도가 바뀌고 있고, 글로벌 시대 한국 방송의 법과 제도, 산업구조, 내용과 편성, 그리고 수용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음이 제기되었음(강대인, 1997 ; 최양수, 1997). 

• 2007년 한국언론학회 역사분과 주최로 개최된 ‘한국 방송 80주년’(2007년)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

두번의
기념세미나 년 한국언론학회 역사분과 주최 개최된 한국 방송 주년 ( 년)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

방송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는데, 이는 학계의 일제강점기 방송을 한국방송사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

한 1980년의 논쟁이 종결된 이후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음. 일제강점기의 방송을

한국방송사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강현두 1983 1986 ;김우룡 1989)는 일본인이 주도했다한국방송사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강현두, 1983, 1986 ;김우룡, 1989)는 일본인이 주도했다

는 점과 식민지 지배도구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던 데 반해, 미디어 역사학자들(이상철, 1983 ; 정진석, 

1990)은 광복 이후 한국 방송의 인적,물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

장한 바 있었음.

한국방송역사에대한한국방송역사에대한
기존의점검기존의점검

1. 개관
2. 평가
3 한국미디어사학계의새로운역사학3. 한국미디어사학계의새로운역사학

• 한편, 2021년 12월 27일에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한국 방송의 기원 정립과 미래 지향가치 모

색’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때 한국 방송의 여러 기원들이 검토되었음

• 한국 방송의 식민지적 기원과 ‘냉전적 기원’ , ‘전체주의적 기원‘,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기원＇이 제시됨

식민지적 기원에 대해선 ‘서구적 근대성의 지리적 확장’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국면 속에서 한국 방송이• 식민지적 기원에 대해선, ‘서구적 근대성의 지리적 확장’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국면 속에서 한국 방송이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식민지적 근대성’(colonial modernities)이

실현되는 통로로 기능하였음이, 냉전적 기원은 광복 이후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방송을최근의
‘전파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로 인식하고자 한 상황적 문제의식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냉전적 기원과 일정

부분 연계된 기원으로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라는 단일한 국가 문화의 배양을 우선시했던 한국 방송

의 ‘전체주의적 기원’은 사상적 이탈의 봉쇄와 경제발전을 위해 방송을 ‘공보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상

시도

의 전체주의적 기원 은 사상적 이탈의 봉쇄와 경제발전을 위해 방송을 공 적 활용 하는 동시에 상

업주의적 방송을 허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이, 마지막으로 1980년대 전 세계적인 시장통합과 개방의

흐름에 맞춰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기원’은 1987년에 동시적으로 진행된 두 계기인 정치적 민주화와 저

작권 시장개방을 통해 21세기 한국 방송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음이 제기되었음작권 시장개방을 통해 21세기 한국 방송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음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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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신자유주의적
기원기원

테이프혁명, 저작권체제, 다채널다매체

전체주의적전체주의적 기원기원 박정희체제, 전체주의적 통제

냉전적냉전적 기원기원 냉전질서, 전파전, 프로파간다

식민지적식민지적 기원기원 식민지방송, 라디오

33..  한한국국 미미디디어어사사 학학계계의의 새새로로운운 역역사사학학

이처럼 한국방송의 역사를 기념하는 간의 시 들에서 역사서술의 관점에 대한 적 적인 려가 없었다

33.. 한한국국 미미디디어어사사 학학계계의의 새새 운운 역역사사학학
::  ‘‘사사회회문문화화사사’’의의 시시도도,,  그그러러나나……....

• 이처럼 한국방송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간의 시도들에서 역사서술의 관점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었다

고 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한국 미디어사 학계에서 한국 방송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

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 서구의 ‘새로운 역사학‘(아날학파 등장 이래 발전한 사회경제사, 심성사, 신문화사, 미시사 등의 다양한 연구 경향

등)에 영향을 받아, 2000년대 초중반 미디어의 ‘사회문화사’가 기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2000년대 말 『한국의 미디어사회문화사』라는 결과물로 이어졌음.
• 2010년대에 들어 두 권의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기획시리즈(『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2011 한국방송• 2010년대에 들어 두 권의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기획시리즈(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2011, 한국방송

학회), 『관점이 있는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2012, 한국방송학회))가 등장하였음
• 이를 통해 방송사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 사회문화사의 서술 전반을 이끌어가는 내러티브이자 좁게는 역사적 판

단의 시각이나 이론에 해당하는 사관(史觀), 즉 여성주의, 민주주의,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혼종성 등의 문제틀이
적용되는 성과가 있음적용되는 성과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상대화하고 문제화하며 현재의 제도와 실천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성, 그리고 변화가능성을 알려주는 미디어 역사서술이 필요하다는 2000
년대 초의 문제의식(이상길 2005 2008)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불명치 않음년대 초의 문제의식(이상길, 2005, 2008)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불명치 않음

22..  평평가가.. 평평가가
::  ‘‘역역사사서서술술의의 관관점점’’에에 대대한한 빈빈약약한한 문문제제의의식식

• 과거와 현재 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양식이라는 견지에서, 기존의 점검 시도를 평가해 보자면,
• 1997년의 기념세미나는 1990년대 중반의 ‘국제화＇라는 현재적 문제의식에서 과거 한국 방송의 역사를 점검

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 2007년의 기념세미나는 (일제강점기 방송을 한국방송사에 포함시켜야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일제2007년의 기념세미나는 (일제강점기 방송을 한국방송사에 포함시켜야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일제

강점기 방송이 남긴 유산을 짚어보았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한국 방송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 마지막으로, (방송100주년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2021년의 세미나는 한국 방송 역
사의 여러 국면을 세계사적 변화와 주요 국면 간 연속과 단절이라는 시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음.사의 여러 국면을 세계사적 변화와 주요 국면 간 연속과 단절이라는 시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시도는 주로 방송 그 자체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 ‘방송이 한국 사회와 맺는 관계’의 문제, 특히 방송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의 문제를 전면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

점을 가짐점을 가짐. 
• 물론 2008년 조항제의 연구을 통해 ‘한국방송사의 관점‘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페미니

즘 등이 제시된 바 있지만, 그간 미디어사학계에서 각각의 전문주의 안에서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관행 때
문에 사관(史觀)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쟁이 없었다는 점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발표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역사서사‘(narrative)의 문제는 한국 방송문화 100년에 대한 다양한 관따라서 본 발표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역사서사 (narrative)의 문제는 한국 방송문화 100년에 대한 다양한 관
점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분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제임스커런의 6가지
역사서사와역사서사와
시사점 1. 자유주의적 서사구조시사점

2. 여성주의적 서사구조
3. 대중주의적 서사구조
4. 자유의지적 서사구조
5 인류학적(민족주의적) 서사구조5. 인류학적(민족주의적) 서사구조
6. 급진주의적/전문역사적 서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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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국국미미디디어어역역사사를를서서술술하하는는상상호호경경합합적적서서사사구구조조영영국국미미디디어어역역사사를를서서술술하하는는상상호호경경합합적적서서사사구구조조 11..  자자유유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조조와와 시시사사점점

• 핵심적 주장 : “미디어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민중들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 자자유유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 와와 시시사사점점

• 핵심테제 : 민주화 과정이 근대적 대중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는 것
• 명제1 : 미디어가 성공적인 투쟁을 거쳐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

* 주요 이슈 : 검열, 독립성,
• 명제2 : 자유로운 미디어로 인해 국민들의 권력이 강화되었다는 것명제 자유 미디어 해 국 들의 력이 강화되었다 것

* 주요 이슈 : 정치공동체의 확장 등

• 한국 방송사에 던지는 시사점
• 자유주의적 서사구조가 영국 미디어사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여러 해석들 가운데

주요 내용
과 자유주의적 서사구조가 영국 미디어사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여러 해석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기반이 잡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역사 서술에 있
어서도 가장 오래되고 그 기반이 잘 잡혀있는 서사라고 할 수 있음(대부분의 교과서 및
조항제의 단행본(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 2003 /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권력, 
2003 한국방송의 이론과 역사 2008 /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 2014 등) 등이 이에

과
시사점

2003, 한국방송의 이론과 역사, 2008 /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 2014 등) 등이 이에
해당).

• 조항제(2008)는 한국 방송사의 자유주의적 서사가 “공영방송 및 ‘공적 상업주의＇라는
혼합적 모델의 정착과정, 규제기구와 정당, 시민사회가 맺는 코포라티즘적 관계가 형성
되는 과정, 비판적 전문직주의의 의의와 한계, 시장화의 압력 등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되는 과정, 비판적 전문직주의의 의의와 한계, 시장화의 압력 등에 주목 한다고 밝힌 바
있음

Curran, 2002 조항제, 2008

22..  여여성성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조조와와 시시사사점점

• 핵심적 인식 : 여성 해방을 향해 획기적으로 움직여온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 여여성성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 와와 시시사사점점

의 발달을 조망하고자 함
• 자유주의적 역사서사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주의는 자유 미디어가

옹호하였다고 전제하는 ‘국민‘(people)을 남성과 여성으로 다시 나눔으로써 자유주의적
역사를 가로지름역사를 가로지름.

• 여권 신장의 누적적 사회변화에 미디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의 문제가 이 서사 구
조의 핵심적인 관심사임주요 내용

과
• 한국 방송사에 던지는 시사점

• 영국의 여성주의적 서사구조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경우도
2010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임. 시론적으로 여성주의적 서사를 채
택하고 있는 연구들은 살펴본 결과 대체로 2009년 무렵부터 여성주의적 서사가 방송

과
시사점

택하고 있는 연구들은 살펴본 결과, 대체로 2009년 무렵부터 여성주의적 서사가 방송
역사 연구에서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됨

• 주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여성 아나운서나 기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생산 연구가 많
고, 수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 밖에 동시대적인 방송현상을 연구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주의적 서사의 범• 그 밖에 동시대적인 방송현상을 연구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주의적 서사의 범
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도 다수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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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서사’에 해당하는 주요연구여성주의적 서사에해당하는 주요연구 33..  대대중중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조조와와 시시사사점점
• 핵심적 주장 : “미디어의 대중화는 대중적인 선호가 타당성을 가지게 된 하나의 민주적 위업

이다＂
• 영국 미디어사에서도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등장하였던 서사임

33.. 대대중중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 와와 시시사사점점

• 영국 미디어사에서도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등장하였던 서사임
• 핵심테제 : 미디어의 대중화라는 것은 미디어가 대중적 즐거움의 원천으로 탈바꿈한 진정으로 비약

적인 전진임
• 명제1 : 시장이 출현하여 민주화를 진척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영웅’으로서의 시장)
• 명제2 : 대중문화의 성장에 대한 문화엘리트의 대응방식은 계몽주의적 방식으로 엘리트가 선• 명제2 : 대중문화의 성장에 대한 문화엘리트의 대응방식은 계몽주의적 방식으로 엘리트가 선

호하는 바를 평민에게 강요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음(‘악당’으로서
의 엘리트) 예) 1850년대 이후 영국 공공도서관의 장서 선정 정책

• 이 서사 구조의 성립에 기여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신자유주의에서 네오맑시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함

주요 내용
과 양함

• 한국 방송사에 던지는 시사점
• 한국의 방송역사 서술에서도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떤 권력에 못지않게 방

송에 영향력을 발휘했다“(조항제, 2008, 30쪽)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대체로 2000년대 중
후반 부터 대중주의적 역사서사가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됨

과
시사점

후반 부터 대중주의적 역사서사가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됨
• 한국 방송의 포퓰리즘에 “나름의 자율성, 대중의 문화적 창조성 또는 진정성이 담겨있다는 해석”은

한국방송의 대중화 과정과 1970년대 청년문화나 하위문화적 표현, 그리고 전파월경과 같은 문화
적 ‘망명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특히 이 서사구조는 한국 방송체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1990년대 이후의 시기를 서술하는• 특히 이 서사구조는 한국 방송체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1990년대 이후의 시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여성주의 연구’ 현황(by 백미숙 이종숙(2011)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송 영역 전체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
(19/55편, 34.5%)을 차지하고 있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호하는 여
성이라는 일반적 통념이 연구 경향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엿볼여성주의 연구 현황(by 백미숙,이종숙(2011) 성이라는 일반적 통념이 연구 경향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엿볼
수 있다“(183쪽)

‘대중주의적 서사’에 해당하는 주요연구대중주의적 서사에해당하는 주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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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자유유의의지지론론적적 서서사사구구조조와와 시시사사점점

• 핵심적 인식 : “전통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미디어와 미디어에 대한 통제방식을 통해
어떻게 싸움을 벌였는지”를 서술하고자 함

.. 자자유유의의지지론론적적 서서사사구구 와와 시시사사점점

어떻게 싸움을 벌였는지 를 서술하고자 함
• 18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탈기독교화와 개인주의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를 성장케하고 상이한 생활방식의 수용을 촉진하는 1960년대의 자유주의적 추세는 도
덕적 전통주의자로부터의 강한 저항에 불러왔고, 자유의지론적 서사구조는 이들의 저항을 탈정당
화시키는 ‘가면벗기기＇의 일환으로 등장화시키는 가면벗기기＇의 일환으로 등장

• 대표적 연구인 <훌리건의 문화사>(Jeoffrey Pearson, 1983) 
: “젊은이들 사이의 도덕적 타락, 외국으로부터 오는 악영향,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반복적으
로 환기시키는 사악함이 전통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전략”임을 지적하고, “걸핏하면 법 질서를 운
운하는 태도나 미디어에 대한 도덕검열적(morall censorio s) 반응이 종종 노스텔지어와 선

주요 내용
운하는 태도나 미디어에 대한 도덕검열적(morally censorious) 반응이 종종 노스텔지어와 선
입견, 사회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당시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의 주도로, 비디오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검열이 1984년 도입되었고, 도덕적 금지명령(moral injunctions)을 통해 프로그램을 ‘정화시킬
‘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1988년 방송표준심의위원회가 설립되는 과정 또한 이 서사에 포함시키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1988년 방송표준심의위원회가 설립되는 과정 또한 이 서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특히, 두 가지 전통 사이에서 벌어지는, 날카로운 선악이분법적 대립을 내포한 투쟁의 측면에서 미
디어의 발전이 서술되고(예: 미디어와 성 소수자), 미디어에 대한 도덕적 규제에 대해 관심을 둠
평가해 보자면 이 서사 구조의 성립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보수주의’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평가해 보자면, 이 서사 구조의 성립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보수주의 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유의지론적서사’에 해당하는주요연구

• 한국 방송사에 던지는 시사점

• 한국 정치학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는 손호철의 연구 등을 비롯해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현재 (유교와 기독교 등과도 연관된) 한국의 문화적 보수주의에 대한 한국 학계의 성과가 매우 빈약

한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탓인지, 방송역사 서술에서 ‘자유의지적 서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음

•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발행한 월간 〈방송윤리〉(1969~1980)와 한국방송위원

회가 발행한 월간 〈방송심의〉(1981~1987)를 분석한 백미숙,강명구의 연구(2007)는 방송이 “성

표현의 경계를 확장해 가는 촉진제 역할”음을 지적하였고, 조항제(2013)는 1960년대 한국방송윤

리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통해 “방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품위’와 프라이버시

시사점
리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통해 방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품위 와 프라이버시, 

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임을 밝히는 동시에 “비록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적이지만 자유주의-코포라

티즘의 맹아를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18쪽) 고 평가하였음

• 한편, (1980년대 영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1980년대 유선비디오방송 ‘붐＇과 유선방송관리법 제

정 과정과 방송영상산업계의 반응을 검토한 윤상길의 연구(2020, 2021)는 당대 VTR에 씌어진 도

덕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유선방송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함께, 특히 비디오 대여업계의 ‘도덕담

론’이 1986년 유선방송관리법 제정과정에 작용했음을 지적한 바 있음

55..  인인류류학학적적((민민족족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조조와와 시시사사점점
• 핵심적 인식 : “탈중심화되어있던 복합국가였던 영국이 어떻게 통일감을 만들 수 있었는

가”라는 문제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서술하고자 함
• 영국에서 전국적 미디어는 이미 빅토리아시대부터 잘 설립된 상태였고 1920 30년대를 거치

55.. 인인류류학학적적((민민족족주주의의적적)) 서서사사구구 와와 시시사사점점

• 영국에서 전국적 미디어는 이미 빅토리아시대부터 잘 설립된 상태였고, 1920,30년대를 거치
면서 영국 미디어체계 안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 강한 국가적 정체성과 귀속감을 강조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1960년대 초반기에 등장
하였고 1973년 유럽연합가입으로 영국의 국가정체성은 더욱 약화되었음

• 이 서사구조는 기존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기고자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음• 이 서사구조는 기존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기고자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방송사에 던지는 시사점

• 한국의 방송역사 서술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0년대 중반 이후라는 점이 확인됨
조항제(2008)에 따르면 한국 방송에서 민족주의는 “소유와 관련된 구조적 측면과 프로그램으

주요 내용
과 • 조항제(2008)에 따르면, 한국 방송에서 민족주의는 “소유와 관련된 구조적 측면과 프로그램으

로 이루어진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에는 외부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외
자의 사전 억제, 국가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이뤄진 방송망의 설치와 확장, 로컬리즘을 배제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에는 국가적 일체감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의 조성, 허용
된 것 외에는 다른 이념을 허용치 않는 극심한 표현의 한계 민족의 역사와 국가를 직결시키는

과
시사점

된 것 외에는 다른 이념을 허용치 않는 극심한 표현의 한계, 민족의 역사와 국가를 직결시키는
인위적인 전통문화 부양, 스포츠민족주의의 조장, 초기에 의존도가 높았던 외국 프로그램 제한
등”이 꼽힐 수 있음

• 개별 연구로 보자면, 당국이 강제한 시간대 편성지침(임종수, 2005, 2006), 국가만들기 양식으
로서의 프로그램(임종수 2011) 전국적 방송망 형성(윤상길 2011 2019 ; 이성민 윤상길로서의 프로그램(임종수, 2011), 전국적 방송망 형성(윤상길, 2011, 2019 ; 이성민,윤상길, 
2020)과 수용자(마동훈, 2011)에 대한 연구가 이 범주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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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적(민족주의적) 서사’에 해당하는주요연구

66..급급진진주주의의적적//전전문문역역사사적적 서서사사구구조조

• 이 계열에 속하는 작업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하버마스(Habermas)
• 그는 합리적 토론의 공공영역이 18세기부터 존재하면서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공공선(public

66..급급진진주주의의적적//전전문문역역사사적적 서서사사구구

p
good)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인도되었으나,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구조적 변환, 즉 그가 ‘재봉
건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근대 미디어는 홍보와 광고 및 거대 기업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
었다고 주장함

• 요컨대 미디어는 공공의 의지(public will)를 표명하기보다는 공중을 조종했던 것이라고 이해p

• 다른 형태의 주장으로는 (대중의 힘이 장기간에 걸쳐 패배해 왔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
적 관점을 채택한 것으로서,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 대중미디어의 등장이 세 가지 혁명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함

급진주의적
서사구조 대중미디어의 등장이 세 가지 혁명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함

• 대중적 자치를 등장시킨 민주혁명,
•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확장시킨 문화혁명,
• 경제적 번영을 가져 온 산업혁명

• 이 세 혁명과 함께 “예전 형식의 사회 과정을 혁파함으로써” 새로운 잠재태가 현실화되도록 만

서사구조

이 세 혁명과 함께, 예전 형식의 사회 과정을 혁파함으로써  새로운 잠재태가 현실화되도록 만
들었던, 사회적 진전의 장기혁명을 축조해 했다고 봄

• 커런은 이러한 급진주의적 서사구조가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모호함을 극
복하는 데에는 전문역사적인(specialist historic) 초기 미디어사회학 연구가 도움이 된다고 봄복하는 데에는 전문역사적인(specialist historic) 초기 미디어사회학 연구가 도움이 된다고 봄

지지금금까까지지의의 요요약약

커런에 의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서사구조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뭔가 전보다 나

아지고 있는 것“, 즉 진보(progress)라는 ‘긍정적인’ 하나의 메타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음, p g

① 자유주의적 역사에서는 미디어의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하였고,

② 대중주의적 역사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한 오락을 요구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으

며,

③ 여성주의적 역사에서는 여성의 해방에 대해 미디어가 응답하였고,

④ 자유의지론적(libertarian) 설명과 인류학적(민족주의적) 설명에서는 미디어가 더 큰 사회적 관용④ 자유의지론적(libertarian) 설명과 인류학적(민족주의적) 설명에서는 미디어가 더 큰 사회적 관용

(tolerance)을 촉진하게 되었고, 국민을 사회적으로 더 포용적인 방식으로 표상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메타 서사구조를 가로막는 여섯 번째 서사구조(‘’급진주의적(radical) 서사구조’)가 있음

• 즉, 커런은 이 모호함 가운데 일부는 “왜 ‘자유’미디어가 엘리트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는가”라는 질
문에 대한 초기 미디어사회학의 설명을 통해 해소된다고 보았는데,
• 자자유유시시장장 자자체체가가 ((자자유유의의 원원동동력력이이라라기기 보보다다는는))  하하나나의의 통통제제시시스스템템이이라라는는 주주장장이 이 설명의 한 부분을 구

성하고 있음 예) 광고의존성의 발달과 과점적 성장 등성하고 있음. 예) 광고의존성의 발달과 과점적 성장 등
• 또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 미디어에 대한非대의적(unrepresentative) 통제가 발생함으로써 우파의 견해

가 특권화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입장
• 이와 연관된 또 다른 입장은, 시장이란 본래 급진적인 변화에 대립할 수 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임

또한 (대중민주주의 도입 전과 후에도) 미디어가 국가에 의해 순치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함• 또한 (대중민주주의 도입 전과 후에도) 미디어가 국가에 의해 순치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함
• 여기서 커런은 “통제로서의 시장’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공공서비스방송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

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 이에 대한 초기 미디어사회학의 핵심적인 대답은, “방송미디어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통제력이 정치조직과

전문역사적
서사구조

사회관념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 지근거리에서 행사되었다”는 것이었음
• 결국, 이 서사의 주장은 시시장장,,  국국가가,,  그그리리고고 엘엘리리트트의의 문문화화권권력력을을 통통해해 행행사사된된 통통제제의의 결결과과,,  미미디디어어가가

사사회회질질서서를를 광광범범위위하하게게 뒷뒷받받침침하하게게 되되었었다다는는 것것인데, 이는 자유주의적 서사구조의 ‘언제 미디어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라는 질문이 ‘미디어는 기반 권력구조로부터 독립하였는가’라는 질문으정부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라는 질문이 미디어는 기반 권력구조로부터 독립하였는가 라는 질문으
로 재정식화되었음

• 커런은 이 급진주의적/전문역사적 서사구조가 (비판에 취약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미디어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나치게 낙관주의적 경향을 상쇄시킬 귀중한 교정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하고포함되어 있는 지나치게 낙관주의적 경향을 상쇄시킬 귀중한 교정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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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나가며
: 포스트식민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방송시장자유주의, 방송

• 한국 방송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 :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한국 방송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 식민주의적 관점

• 우리가 현재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 질서는 ‘근대성의 어두
운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식민성(즉, 서구 식민주의의 기저에 깔린 논리)에 근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서구 중심적인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 작동
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체계를 상대화하고 문제화할 수 있는가?한국방송역사 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체계를 상대화하고 문제화할 수 있는가? 

•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론 틀을 통해 내려질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식민성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의제기하는 학문 분야인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가 유
효한 대답일 수 있음. 특히, 포스트식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역사주의의 ‘사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 그러함

한국방송역사
와 포스트식민
주의적 관점 발전과정 으로 이해하는 역사주의의 사유방식 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 그러함.

• 이 역사주의의 사유양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경우, 우리는 역사 자체를 일종의 ‘대기
실’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무의식 중에 우리의 (미디어)현실을 서구적 근대성이라는 준
거를 상정하여 어떤 ‘결여’, 어떤 ‘부재’, 어떤 ‘미완’(未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오(過誤)
를 범하게 되기 십상임

주의적 점

를 범하게 되기 십상임.
• 따라서, (방송이라는 새로운 외래의 미디어가 이식되었던 한국적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

한 시각은 외부적 시각에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할 권리를 발휘하여, 한국사회
의 미디어 현실에서 출발하되, 그 현실이 세계사와의 어떠한 연쇄구조와 단절구조를 가지는지
를 파악하려는 시각임를 파악하려는 시각임.

• 여섯 갈래의 서사구조를 통해 도달해야 할 방향은?

• 커런은 여섯 갈래의 서사구조는 모두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충

다음 단계로 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은 이들 여섯 갈래의 서사구조를 조심스럽게 하나로 엮

어 ‘새로운 미디어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그리고 새로운 종합을 구성해 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영국 사회를 기술하는 일반적인커런의 • 그리고 새로운 종합을 구성해 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영국 사회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서사구조 안에 영국 미디어의역사를 집어 넣는 것이라고 보았고, 시론적으로 이러한 시도

를 하였음

커런의
새로운 의제

: 6개 서사구조를 통합한
새로운 미디어사의 구성새로운 미디어사의 구성

• 그렇다면 (영국과 달리) 식민지 시기에도 기원을 두고 있고 현재 시장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글로벌 ‘통제시스템’인 글로벌 저작권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21세기속에서 새로운 글로벌 통제시스템 인 글로벌 저작권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21세기

한국 방송의 정체성을 어떠한 서사로 통합하여 서술할 것인가? 긍정적 서사와 이의

교정수단으로서의 급진주의적 서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새로운 글로벌 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글로벌IP체제
• 최근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 중 하나는 글로벌 시스템의 파워, 즉 글로벌 차원의 통

제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사센(Sassen, 1996)이 설명한 글로벌 통제의 새로운 체계는 서로 다른 국
민국가의 시민들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글로
벌과 국민국가 간의 공생(共生)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러한 글로벌 통제체계가 상업적 문화 활동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글로벌 IP체제’(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임. 이 글로벌 IP체제는
1994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이 등장함으로써 성립된 것임

독자적인 ‘제3
Rights, 이하 TRIPs)이 등장함으로써 성립된 것임

• 이 글로벌 IP체제 하 방송과 같은 상품의 문화적 무역에서 미디어해적행위(media piracy)가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자들은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미디어해적이 오히려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Eckstein, 2016 ; Mattlart, 2016)

• 새로운 미디어경제학: 공식적 미디어경제와 비공식적 미디어경제 간의 상호작용

독자적인 ‘제3
의 길’?

• 현재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애플사는 기업 성장과정에서 미디어 생산과 유통의 비전문가적 시스템
에 깊이 의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튠즈(iTunes)의 대중성이 공인되지 않은 공유에 기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임. 초기에, 사람들이 아이튠즈를 필요로 했던 주된 이유는 그들
이 냅스터(Napster)를 이용하여 확보한 MP3화일을 재생하기 위해서였음. 이후 미디어기업들은 비공식적
활동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윤을 축적하여 거대 미디어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활동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윤을 축적하여 거대 미디어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현 시점에서 넷플릭스(Netflix)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OTT사업자가 한국 방송시장에 진출했고, 이
제 한국은 글로벌 미디어시장의 중심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또한 포스트식민주의 이
론이 천착했던 식민지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글로벌한 도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서
구 주도의 글로벌 통제시스템의 ‘교의’에 일방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비록 봉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
었다는 한계점은 있 나 비 식적 미디어경제에서 성장의 기회를 착했던 애플의 사례가 잘 여 있었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에서 성장의 기회를 포착했던 애플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
듯이) 독자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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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방송100주년’ 기념을 위해선?실질적인 방송 주년 기념을 위해선

• 지금까지 본 발표에서는 커런이 언급한 여섯 가지 방송역사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 방송100주

년의 역사적 의미를 시론적으로 살펴보았지만, 10년 단위로 도래하는 ‘~주년’을 실질적인 차원

에서 기념하기 위해선 의미 탐색 뿐만 아니라 (국가와 방송업계 리 학계의 폭넓은 공감대한국방송 에서 기념하기 위해선 의미 탐색 뿐만 아니라 (국가와 방송업계, 그리고 학계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이뤄지는) ‘기념’의 지속적인 실천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 방송역사 사료 및 유물의 관리상황을 보면, 1) 한국 방송역사 유산에 대한 본

한국방송
100주년 기념

의
격적인 유물조사의 부재, 2) 방송 관련 정책 자료의 발굴 미흡, 3) 한국 방송 유산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역사 연구의 미비, 4) 개인 수집품과 소장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부재, 5) 원로 방송인들

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자료의 미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정도로 기념의 실천은 매우 빈약

의
남겨진 과제

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자료의 미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정도로, 기념의 실천은 매우 빈약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기념이 이뤄지기 위해선, 기념의 실천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적 기

반으로서 ‘한국방송박물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음반으로서 ‘한국방송박물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음

발표2

한국방송 100주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송인덕교수(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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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송인덕

• 국내방송시작은하나의시점으로기념하기보다는역사적연속선상의과정

으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

• 경성방송은단계적의미로인정하고객관적평가할필요. 하지만, 역사적평

가의의미와역사적기념의의미는별개이므로, 경성방송의출발을기념할수

는없음

• 방송100주년을기념하고자한다면방송문화의관점에서우리방송문화의

발전과확장을기념하는것이타당할듯 ((‘‘방송110000주년’’→→ ‘‘방송문화 110000주

년’’))

• 공식적기념보다는민간주도의문화적기념으로추진하는방안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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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체: 방송학회연구팀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방송학자및방송산업관계자
• 조사방법: 온라인설문
• 조사내용: 방송 100주년관련인식
• 조사기간: 2022. 7. 13. ~ 8. 1. 
• 표집방법: 리스트기반자진참여

• 귀하께서생각하시는우리나라방송의역
사적출발점은언제입니까?

83 (54.6%)

34 (22.4%) 35 (23.0%)

경성방송국개국 (1927년 2월 16일) 한국호출부호(HL) 배정일 (1947년

9월 3일)

한국호출부호(HL) 사용일 (1947년

10월 2일)

• 총표본수 = 152명
• 성별: 남 110명 (72.4%) , 여 42명 (27.6%)
• 연령: 만 29세 ~ 평균 49.13 (8.03) ~ 80세
• 소속: 학계 94명 (61.8%), 산업계 58명 (38.2%)
• 경력: 3년 ~ 평균 19.79 (8.10) ~ 55년
• 전문분야 (복수응답):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경성방송국개국을우리나라
방송의역사적출발점으로서
기념해야한다.

16
(10.5%)

34
(22.4%)

39
(25.7%)

48
(31.6%)

15
(9.9%) 3.08

(1.17)
50 (32.9%) 63 (41.4%)

경성방송국 20년역사는기
념의대상이기보다는평가
또는고찰의대상이다.

4
(2.6%)

13
(8.6%)

35
(23.0%)

72
(47.4%)

28
(18.4%) 3.70

(0.96)
17 (11.2%) 90 (59.2%)

경성방송국은한반도에서방
송문화가도입및수용된역
사적의미를가진다.

3
(2.0%)

9
(5.9%)

30
(19.7%)

89
(58.6%)

21
(13.8%) 3.76

(0.84)
12 (7.9%) 110 (72.4%)

경성방송국은해방이후우
리나라의독자적인방송발전
에도움이되었다.

3
(2.0%)

15
(9.9%)

47
(30.9%)

72
(47.4%)

15
(9.9%) 3.53

(0.88)
18 (11.8%) 87 (57.2%)

경성방송국역사도한국방
송사의일부로서객관적비
판적수용이필요하다.

3
(2.0%)

14
(9.2%)

22
(14.5)

84
(55.3)

29
(19.1) 3.80

(0.92)
17 (11.2%) 113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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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방송국 20년역사를포함하여한국방송발전의역사를되돌아보고향후
방송산업의미래비전수립을취지로 2027년계획하고있는가칭 ‘방송 100
주년기념사업‘ 추진의필요성에대해귀하께서는어느정도로공감하십니까?

• M = 3.46, SD = 1.04
• 필요하지않다 29 (19.1%) vs. 필요하다 80 (52.6%)

5 (3.3%)

24 (15.8%)

43 (28.3%)

56 (36.8%)

24 (15.8%)

전혀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편이다 매우필요하다

• 2027년추진중인가칭 ‘방송 100주년기념사업’의연
속성과관련하여, 귀하께서는다음중어떤향후계획
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기타응답: “50년”, “100년”

62 (40.8%)

20 (13.2%)

13 (8.6%)

53 (34.9%)

4 (2.6%)

2027년당해년

일회성기념사업

추진

2027년부터매년

기념사업추진

2027년부터매

5년마다기념사업

추진

2027년부터매

10년마다

기념사업추진

2027년부터매

(  )년마다

기념사업추진

• 경성방송국 20년역사를포함한가칭 ‘방송 100주년기념사업’
을 2027년에진행한다고가정할경우, 기념사업의구체적일정
으로어떤날짜를기준으로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
십니까?

기타응답: “중요하지않음＂

37 (24.3%)

78 (51.3%)

36 (23.7%)

1 (0.7%)

2월 16일 (경성방송국

개국일)

9월 3일 (한국호출부호

배정일)

10월 2일 (한국

호출부호사용일)

기타

• 경성방송국 20년역사를포함한 100주년기념사업의
명칭과관련하여, 귀하께서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
는것은무엇입니까?

31 (20.4%)
29 (19.1%)

19 (12.5%)

9 (5.9%)

62 (40.8%)

2 (1.3%)

방송 100주년 방송도입

100주년

방송문화

100주년

방송발전

100주년

방송역사

100주년

기타

기타응답: “기념사업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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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방송 100주년기념사업’을추진할경우, ‘방송’
의정의와관련하여그범위를어디까지포함해야한
다고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case %)

147 (96.7%)
142 (93.4%)

133 (87.5%)

112 (73.7%)

132 (86.8%)

89 (58.6%)

55 (36.2%)

1 (0.7%)

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OTT MCN 기타

기타응답: “미디어전체로확대”

• 가칭 ‘방송 100주년기념사업’을추진할경우, 다음중
어떠한유형의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case %)

기타응답: 방송전문가자격증신설, 방송발전을위한민관합동프로젝트

38 (25.0%)

120 (78.9%)

96 (63.2%) 100 (65.8%)

36 (23.7%)

67 (44.1%)

2 (1.3%)

• 가칭 ‘방송 100주년기념사업’을추진할경우, 기념사
업전반을기획하고주관하는주체로서누가포함되
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case %)

기타응답: 대학/연구소, 별도사업위원회, 지역방송대변단체

97 (63.8%) 98 (64.5%) 101 (66.4%)

4 (2.6%)

방통위및관련정부부처 지상파방송사중심의

방송산업

학술단체, 시민단체등

민간기구

기타

전혀필요하
지않다

필요하지않
은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편이

다
매우필요하

다
평균

(표준편차)

방송분야와관련된법정기
념일제정의필요성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19
(12.6%)

43
(28.3%)

32
(21.1%)

49
(32.2%)

9
(5.9%) 2.91

(1.16)
62 (40.8%) 58 (38.2%)

현행 ‘방송의날’(9월 3일)은
한국방송협회(지상파) 중심
의기념행사만개최되므로, 
방송분야의모든종사자들
이참여할수있는새로운기
념일제정에대해어떻게생
각하십니까?

9
(5.9%)

25
(16.4%)

24
(15.8%)

74
(48.7%)

20
(13.2%)

3.47
(1.10)

34 (22.4%) 94 (61.8%)

• 만약방송관련법정기념일을제정한다면, 언제로지정하는것
이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27 (17.8%)

81 (53.3%)

41 (27.0%)

3 (2.0%)

2월 16일 (경성방송국

개국일)

9월 3일 (한국

호출부호배정일)

10월 2일 (한국

호출부호사용일)

기타

기타응답: 
지상파, 
유료방송등
산업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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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방송국개국(1927.2.16.)을우리나라방송의역사적출발점으로인식

– 근대방송문화도입및수용그리고해방이후독자적방송발전에영향을미쳤다

는역사적의미

– 그러나기념의대상이아닌객관적평가,고찰,비판적수용대상

• ‘방송역사 100주년기념사업’필요성공감

– 2027년현행 ‘방송의날’(9월 3일)기준 1회성기념행사 (매 10년주기행사검토)

• 법정기념일로제정할필요는없음

– 정부기관,산업체,민간(학술)공동으로학술,기념행사,문화예술홍보사업추진

– 현행지상파중심에서케이블,위성, DMB, IPTV, OTT로참여주체확대

MEMO



MEMO MEMO



MEMO



한국 방송 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비전 및 전략 설정 방안

: 국내외기념사업추진사례분석시사점을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허준글로벌MICE전공교수



1. 연구 개요

2. 국내 사례 연구

3. 해외 사례 연구

4. 결론 및 시사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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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방통융합정책연구 수행

• 정책연구위원회 세미나 개최 • 정책연구위원회 세미나 개최

• 한국방송학회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2022년 방통융합정책연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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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연구 목록 해외 사례 연구 목록

• 여수 개항 &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안)

• 임시정부 90&100주년 기념사업(안)

•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안)

• 5-18 기념사업 (사적지 지정 관련) 

• 한국전쟁 60&70주년 기념사업(안)

• 광복 60&70주년 기념사업(안)

• 한국영화100주년 기념사업

•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사업 : D23 EXPO 

• BBC 100주년 기념사업

• 미국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 미국립공원 100주년 기념사업

• 미항공모함 100주년 기념사업

• 라이온스클럽 100주년 기념사업

• 일본철도 100주년 기념사업

• 홍콩교통 40년 기념사업

•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사업

• 인도 라디오 개국 10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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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사업 단기 집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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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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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대의 명분 확립

기념사업 추진의 상위 개념과 하위 세부 개념 위계 구축

산재되어 있는 기존 사업 및 유사 사업 추진체 통합 계기 마련

박물관, 역사관, 기념관 등 건립을 벗어난 기념 장소 조성도 가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조직 구축과 사업 선정 위원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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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봉 예정 100주년 기념 창작 뮤직컬 제작

• 3개의 100주년 기념 영화 제작

• 100주년 기념 노래 제작

• 미국 도시와 더불어 유럽 주요 도시 순회 전시회 개최

• 월트 디즈니 아카이브 오픈

• 디즈니 캐릭터 개발의 비하인드 스토리텔링 개발

•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 “World of Color” 

• 세계 각국 디즈니랜드의 새로운 퍼레이드 제작

• 한정판 기념품 제작 판매 (굿즈, 인형, 책 등) 

• ABC 100년 기념 다큐먼타리 방영 등 타 기업 축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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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기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기념사업 전개

역사적 의미를 증폭시키는 기념사업 전개

고객 (or 시민) 사회적 가치 제공 측면의 기념사업 전개

타 분야 or 기업 연계를 통한 기념사업 시너지 창출 도모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비전 제시와 레거시 구축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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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추진 명분 관련
국민 포함 이해관계자
공감대 구축을 위한
사전 정책홍보(소통)

사업 필요

1
상징성과 포용성 기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하위 분과위원회
조직 구축 필요

(민관 협력 중요)

2
전체 기념사업 추진의
핵심 가치, 비전, 전략
개념 정립에 따라

도입 가능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 필요

3조직 구성 선택 집중공감 구축



한국 방송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 한국 방송 역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유정_MBC 전문연구위원 



I.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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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전화 경성방송국(JODK) 개국 시기를 한국 방송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학계와 산업
계 안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시선들이 존재해왔음   

• ①한국 영토 안에서 우리 전파를 이용한 최초의 방송인 점 ②반관반민의 틀 안에서 조선인들이 대거 참여 ③조선인 청취자

들의 수용↑ ④이중방송 실시 이후 중요한 정보/오락/문화 미디어로 기능 ⑤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민족문화 보존/발전 

노력으로 볼 때 ‘사실’ 자체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 큼 (백미숙, 2008; 이상길, 2012; 조항제, 2003) 

“조선 방송인들이 주도한 단파방송 밀청사건은 항일 민족운동사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성방송국을 한국 방송사에 편입시키지 않는다면 일본 지방방송사의 일부로 여겨져야 하는지, 그

러면 일제 하 조선 방송인들의 활동이나 조선인들의 방송 문화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들이 생겨

납니다”(전문가A 심층서면인터뷰 중) 

“일본 제국주의 도구로 시작되었으나 수용의 과정은 의도나 계획을 넘어서는 대중의 문화 체험을 만들어 냈다. 근대 대중

문화의 수용 경험과 조선인 방송 제작 경험이 해방 이후 한국방송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방송의 시작은 

아니나, 이 땅에서 실행된 방송의 역사로서 경성방송국이 갖는 근대적 의미는 인정해야 한다”(전문가B 심층서면인

터뷰 중) 

• 조선어방송이 실시되었어도 방송체계나 내용 모두 식민통치의 수단, 한국 방송사에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도 제한적임 (임종수, 2003) 

  “한국 방송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한국 방송의 역사일 수는 없다. … 경성방송은 우리 역사 우

리 방송 역사의 일부이지만 괄호 쳐서 고찰해야 할 대상이다”(전문가C 심층서면인터뷰 중) 

I. 한국 방송의 기원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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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연구의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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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기가 있었고, 다양하고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누적되고 

구성되어옴.  한국 방송의 역사적 궤적 안에서 경성방송국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근대성이 확립되어가는 시기,  일제 치하에서 민족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에서 경성방송국은 역사적 사실 이상의 가

치/의미를 가졌는가?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재 한국 방송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경성방송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가? 

• 한국 방송의 현재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지향할 바는 무엇인가?  

 

 한국 방송의 기원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 현재 미디어 환경 속의 일반 이용자들이 현재 한국 방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국 방송의 역사(과거)에 대한 평가, 미래의 지향점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 필요 

→ ‘우리’에 대한 인식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경성방송국 시대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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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상상 

•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 사회적 현실·환경과 그 작동방식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여러가지 상상의 조각들을 통해 이

해하고, 공통의 규범을 공유하며 실천하는 방식을 의미(Taylor, 2002; Taylor, 2003/2010). 서구 근대성의 핵심은 사회

의 도덕질서가 소수의 전문가 담론에서 일반 사람들의 사회적 상상으로 확장됨으로써 ‘우리’의 개념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 

• 사회적 현실과 작동방식이 상상되고 이해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 공론장, 인민의 자기 통치 등 근대적 도덕적 기반이 형

성되었고 이 기반 위에서 공동체와 집합적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었음(González-Vélez, 2002) 

 

 사회적 상상의 상징적 자원으로서 미디어  

• 상상(imaginary)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재하는 것의 재현, 부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일반사람들의 감정과 인식에 주목할 

때 ‘이미지images, 스토리stories, 신화legends는 일반인의 사회에 대한 기대와 규범 형성의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됨.  

• 미디어는 이러한 상징적 자원을 사회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사회적 상상을 지원하고 확장

시키고 근대적 도덕 질서와 근대 국가의 형성을 이끌었음.    

1. 사회적 상상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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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 자원으로서 방송의 중요성 증대   

• 미디어 환경에서 시공간의 구분은 물론 국가 간 경계까지 무너지고 있지만,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사회적 상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긴요해지는 만큼 국가 내 방송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볼 수 있음(Appadurai, 1999). 더욱이 오늘

날 지구적 미디어의 흐름과 순환은 한 국가별 미디어의 역할을 소거하기 보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효과를 빚어

내고 있음(이정엽, 2021).  

• 다양한 채널과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 국가 내에는 다양한 상징적 자원이 쏟아지지만, 특히 방송은 사람들이 같

은 시대 정신과 감각을 공유토록 하여 ‘우리’라는 상상을 가능하도록 지배적 상징과 내러티브를 제공 

 

 방송문화 자긍심  

• 자긍심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해당 대상의 성취업적 등에서 기인하는 애

착과 감정에 가까움(Ha & Jang, 2015; 길정아, 2021).  

• 방송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이들이 재현하고 전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감정을 반영하며, 사회와 국가, 세계적 현실

에 대한 이해, ‘우리’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방송문화 자긍심은 방송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현 상태와 이들의 미래에 대한 지향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님.  

2. 방송과 ‘우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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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 대한 상상  

• 오가드(Orgad, 2014)는 national 미디어가 ‘우리’를 상상하는 데 있어 지배적 상징과 내러티브를 제공하며 국가에 대한 

사회적 상상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세계화와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자국 미디어에서 제공

되는 이미지와 내러티브에 대한 거리두기와 낯설게 보기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자국 내 미디어를 통한 ‘우리’에 대한 인식의 

강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함.   

• 방송 등 자국 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상징적 자원의 기반 위에서 ‘우리’라는 인식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현재의 우리, 과거의 우리, 미래의 우리  

•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지배적 상징과 내러티브에 연결됨으로써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고(Orgad, 

2014), 글로벌 미디어 등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상징적 자원들을 비판적, 성찰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인식은 정

제되고, 진화와 확장을 거듭할 수 있음.   

• 상상하는 ‘우리’의 범주: 지금의 우리로서 한국 사회, 과거의 우리로서 ‘훼손된 근대’, 미래의 우리로서 코스모폴니터니즘로 

확장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는가? 

2. 방송과 ‘우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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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의 ‘우리’  

• “민족은 상상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민족의 구성원일지라도 같은 민족 대다수를 결코 알지 못하고 그들을 만나본 적도  

심지어 그들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저마다 마음 속에는 살아있는 공동체communion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Anderson, 2006, p.6) 

• 경제/사회적 변화·교통/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는 우애, 권력, 시간을 새롭게 연결시키는 방식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깊고 강력한 수평적 동지애를 공유한 것을 국가, 민족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 (민족) 의식의 확산, 민족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은 공간적 제약(영토)를 넘어 의식의 공유가 갖는 의미를 확인시켜줌.  

 

 커뮤니케이션 자원에 대한 연결 위에서 형성되는 집합적 의식의 공유  

• 그러나 앤더슨(2006)은 인쇄미디어를 제외하면 실제 민족주의라는 ‘집합적 의식’이 여러 측면들을 통합해가는 과정과 

역학을 설명하지는 못 했음. 즉 상징적 자원(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연결이 어떻게 공동체(우리)라는 인식에 이르는가를 

설명하는 “우연적이지만 폭발적인 상호작용”(Anderson, pp.42-43)의 구체적인 과정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음.  

3. ‘우리’에 대한 인식과 집합적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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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 집합적 수준에서 기대하는 특정의 결과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공유된 믿음으로서, 커뮤니티 내 각종 자원의 물리적 수

준/분포, 개별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 및 재조직화 되는 공유된 규범(norm)에 기초하며 이는 다시 구조와 행위

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환경적 조건으로 작용(Sampson, 2012)  

•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은 약한 유대관계로 얽힌 도시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통제

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가치의 공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우리’ 인식과 집합적 효능감의 관계 

•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다른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잠재적 상호작용

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구축되는 집합적 효능감의 한 영역(내적 집합적 효능감)과 달리, 외적 집합적 효능감은 서로간

의 신뢰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수반되는 집합적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유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우리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우리(한국 사회)는 물론 과거의 우리(‘훼손된 근대’), 미래의 우리(코

스모폴니터니즘)의 범주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내적 집합적 효능감보다는 외적 집합적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3. ‘우리’에 대한 인식과 집합적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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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국내 이용자들의 방송문화 자긍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방송문화 자긍심은 ‘우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방송문화 자긍심은 과거 경성방송국 시대의 기념 필요성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방송문화 자긍심은 현재 한국 사회의 응집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방송문화 자긍심은 코스모폴리터니즘 정향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방송문화 자긍심이 ‘우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합적 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3-1 방송문화 자긍심이 과거 경성방송국 시대의 기념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합적 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인가? 

연구문제 3-2 방송문화 자긍심이 현재 한국 사회의 응집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합적 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3-3 방송문화 자긍심이 코스모폴리터니즘 정향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합적 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III.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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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변인의 문항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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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조사 대상 : 일반 국민 1,000명  

• 표본 추출 : 성*연령별 임의할당 

• 조사 기간 : 9/26~9/30 

•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2. 연구방법   
 응답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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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IV.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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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에서 사용하는 ‘방송 100년’은 일제 강점 시기인 1927년 

2월 16일 일본이 한반도에 경성방송국(JODK)을 개국한 날을 기

점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방송이 도입된 역사를 기산한 것입니

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방송국 시기를 우리나라의 방송 역사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충하는 의견이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통치를 위해 설립·운영했던 경성방

송국 역사를 한국 방송사(史)로 인정하기 어렵다. 해방 이후 

194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한국의 독자적 방송호

출부호(HL)를 배정받아 사용한 시점을 우리나라 방송 역사의 출

발점으로 봐야한다. 

(찬성) 일제 강점 시기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성방송국 개국 

및 운영 당시 의식 있는 조선인들의 참여가 있었고, 일본어와 더

불어 우리말(한글) 방송을 편성하고 조선인들이 우리말 방송을 

수용했던 객관적 사실들은 객관적 평가 및 비판적 수용이 필요한 

한국 방송사(史)의 일부이다. 

1. 일반인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 
M=2.82   
SD=1.22 

경성방송국, 한국 방송사(史)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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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100년 기념 필요성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방송 발전의 역사를 되
돌아보고 향후 한국 방송의 미래 비전 수립을 취지로 2027년 계획하
고 있는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귀하께서
는 어느 정도로 공감하십니까? ‘ 

방송100년 기념 사업의 명칭 
경성방송국 20년 역사를 포함한 가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의 정식 명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방송100년 기념 사업 관련 방송의 범위 

가칭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송’은 어디까지 해당된
다고 보십니까? 

‘ 
단위: % 

단위: % 

M=3.12     
SD=1.05 

1. 일반인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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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박물관 건립  방송문화 엑스포(EXPO)/페스티벌 

단위: % 

M=3.11   
SD=.963 

기념 드라마/프로그램 제작·방영 

M=3.37   
SD=.878 

M=3.56   
SD=.799 

1. 일반인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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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사업별 기대효과 비교  

(복수응답) 

응답자 인식 중요도 순  

1. 일반인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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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사업 추진주체 

1. 일반인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기념 사업의 정기적 추진 필요성 기념 사업의 정기적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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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날짜 

1. 일반인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법정기념일의 제정 필요성 법정기념일 제정 시 적합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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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방송문화 자긍심 현황  

 방송문화 자긍심의 하위 항목(개인적 차원, 국가차원, 미래차원) 중 응답자들은 방송문화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로 국가 자긍심을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정치부문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낮았으며 문화(전반)
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5점 척도 

SD  0.643 0.723 0.696 0.609 0.896 1.018 0.906 0.838 

방송문화 자긍심_하위 영역별 국가 자긍심_하위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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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연구문제 3. (외적)집합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 3-1 방송문화 자긍심과 방송100년 기념 필요성의 관계에서 집합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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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들은 경성방송국 시대를 한국 방송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지는 않으나, 우리 방송 역사의 일부

로서 기념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한국 방송’의 출발점으로 보는지를 직접적인 질문 뿐만 아니라 법정기념일 제정 필요성, 기념사업 추진 시 적합

한 기준 날짜 등 여러 측면에서 발견됨 

 문화 영역에 대한 자긍심이 타 부문에 비해 매우 높으며,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

히 방송문화 자긍심에서는 개인적 활용 차원과 국가적 차원보다는 방송의 미래 발전 가능성 차원에서 큰 자

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우리’에 대한 인식 중 과거의 경우, 과거 경성방송국 시점이 우리 방송의 일부이며 따라서 기념해야 한다는 

인식에 현재 방송문화 자긍심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응집/통합에 대해서도 방송문화 자긍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줌. 즉, 방송문화 자긍심

이 높을수록 현재 한국 사회의 응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방송문화 자긍심이 높을 수록 한국 사회의 코스모폴리터니즘 정향에 대한 인식도 정(+)적으로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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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송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사회의 응집도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집합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 방송문화 자긍심과 코스모폴리터니즘 정향의 관계에

서도  집합적 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음. 즉, 이용자들이 방송과의 연결을 통해 국내 방송문화 자긍

심이 높아졌을 때,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믿음을 공유할수록(집

합적 효능감이 클수록) 현재 한국 사회의 응집력에 대한 평가나 미래의 지향으로서 코스모폴리터니즘에 대

한 평가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  

 방송문화 자긍심이 높을 수록 한국 사회의 코스모폴리터니즘 정향에 대한 인식도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남.   

  지금 현 시점에 경성방송국을 돌아봐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에 있는가?  

“경성방송국 설립일을 기점으로 한국방송 10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면, 그것이 담아내야 할 미래 지향적 가

치는 ‘방송을 통한 문화 발전과 세계적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문화주의’와 ‘코스모폴리터니즘’

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중략) 경성방송국에 참여한 조선 방송인들은 나름대로 민족문화를 보존, 발

전시키고자 했고, 라디오가 제국주의와 자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중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이상을 가졌습니다. 또 라디오를 통한 세계 시민들의 교류와 연대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중략) 한국방

송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들의 문화적 소통과 연대, 미디

어 기술을 매개로 한 역사 발전과 평화를 희망했던 당시 방송인들, 지식인들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한류를 통해 글로벌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한국 방송의 미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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